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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n 고고역사자료와 자연환경자료를 통합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역사적 발달과 관련

된 경로 및 활동영역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명교류 통로를 복원

n 연구의 수행 및 결과물의 공유를 위해 웹기반 시공간지리정보서비스 플랫폼

(Web-based Spatio-temporal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인‘실크로드피

아(Silkroadpia)’개발

연구개발성과

[기술적 성과] 

n 실크로드피아 시제품의 개발·시범운영·학술연구용 활용을 위해:

   ① 경로 및 영역 추정 알고리듬(MEPTA) 소프트웨어 개발

   ② 인문사회 데이터와 자연환경 데이터 등 다양한 속성정보를 시공간자료와

      통합한 DB를 설계·구현하고 플랫폼 서버에 장착

   ③ 웹 브라우저로 정보를 제공하고(모든 사용자), 자료의 검토 및 업데이트가   

     가능한(일부 전문가) 서버-클라이언트 환경 구축

[사회·공공적 성과]

n 정부의 국토공간정책을 지원하는 이론적 근거와 지역재생 컨텐츠 제공을 위해:

   ① 전라북도 옛길 및 영역권 복원 결과와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 

      작성

   ② 길의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③ 전북지역 경관의 문화역사적 가치와 LX 공간정보연구원 R&D 사업의 성과 

      홍보를 위한‘가야 길 답사’영상 제작(27분)

[학술적 성과]

   ① 5편의 학술논문 출판 준비 

   ② 1차례의 국제 학술대회와 2차례의 국내 학술대회 개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n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확보한 경로·영역 추정 기술과 관련 연구 방법론을 남한 

및 한반도 전역 단위로 적용

n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이 어우러진 진정한 융복합 연구의 모범사례로, 

국토공간정보의 새로운 활용방식 및 가치에 대한 비전 제시

n 다양한 시공간 단위에서 고고·역사·민속자료 및 공간정보에 대한 융합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공유환경 제공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실크로드 전북지역 경로(길)

데이터 

공유플랫폼
융합연구

영문핵심어

(5개 이내)
Silk Road

North Jeolla 

Region
Route

Data Sharing 

Platform

Convergent 

Research

※ 국문으로 작성(영문 핵심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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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가. 연구 개발의 목적

(1) 연구개발 목적

n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고고역사자료와 자연환경자료를 통합하여 전라북도 지역

의 역사적 발달과 연관된 경로와 활동영역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

명교류 통로를 복원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 수행의 결과물 공유를 위해 웹기반

시공간지리정보서비스 플랫폼(Web-based Spatio-temporal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인 ‘실크로드피아(Silkroadpia)’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개발 목적 실현을 위한 목표

(가) 기술적 목표

n 본 과제의 1차년도 개발 목표는 실크로드피아 시제품 시범운영과 이를 학술연구

에 활용하는 것이다. 웹기반 시공간지리정보서비스 플랫폼(실크로드피아)의 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의 기술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소프트웨어 개발

- 경로 및 영역 복원 시뮬레이션 알고리듬(MEPTA)을 개발하여 소프트웨어 등록

② 플랫폼 서버 구축

- 인문사회 데이터와 자연환경 데이터 등 다양한 속성정보를 시공간자료와 통합한

DB를 설계하고 구현하여 플랫폼 서버에 장착

③ 사용자 참여형 플랫폼 구축

- 클라이언트(전문가, 일반인)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웹 브라우저로 정보

제공(모두 공개) 및 자료의 검토와 업데이트(일부 전문가) 가능한 서버-클라이언

트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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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공공적 목표

n 본 사업의 사회·공공적 목표는 국토공간정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탐색하

고 이를 지역재생을 위한 컨텐츠로 가공하여 제안하며 관련 정보를 공익적 목적

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① 문명교류 통로의 과학적 시각화

- 경로 및 영역 복원 시뮬레이션 알고리듬(MEPTA)를 통해 복원된 경로 및 영역권

정보와 실크로드피아에 축적된 인문·사회·자연지리 자료를 통합하여 전라북도 지

역을 경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명교류 통로들을 시각화

② 전라북도의 지정·지경학적 위상 제고

- 이 지역을 경유했던 문명교류의 통로들에 대한 과학적 복원은 전라북도의 역사적

정체성 및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위상에 대한 재조명을 가능하게 함

- 특히 전라북도 동부 내륙의 가야 유적들과 경상도 가야 유적들 간의 공간적 관계

를 MEPTA 알고리듬을 통해 밝혀내는 작업은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

야사 연구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③ 한반도의 지정·지경학적 위상 제고

- 전라북도 서해안 지역의 포구 및 항구의 ‘해양 실크로드’ 상에서의 역할을 부각시

키는 작업은 실크로드, 일대일로 담론 등 최근 국제적인 지정·지경학적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한반도의 세계 문명교류사에서의 지정학적 위상에 대한 제고를 가능

하게 할 수 있음

④ 문화적 컨텐츠 개발

- 문명교류의 ‘길’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를 제시하는 작업은 향후 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문화상품 개발, 지역재생에 기여할 수 있음

(다) 학술적 목표

n 본 사업은 인문/사회 및 자연/공학의 학제적 융합을 높은 수준에서 구현하고, 그

성과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시키는 것을 학술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 학제적 융합: 주제의 기획에서부터 자료의 수집, 알고리듬의 개발, 시제품 운영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전공자의 긴밀한 협업, 상호

조언, 학제적 상호학습을 전제로 함

- 성과확산: 융합적 연구성과의 학계 및 사회 확산은 학술대회 발표, 심포지엄 개

최 등을 통해 진행하고, 연구의 최종 성과물을 담은 5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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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개발의 필요성

(1) 정책적 필요성

n 동양과 서양 간 문명교류의 핵심적인 경로인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구

와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일

대는 주류 실크로드 담론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실크로드 권역 지역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서구중심적인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오늘날, 한반도의 역할이 강조된 실크로드의 현대적 재해석과 그 기술적 구현은

신경제지도와 철도공동체라는 새로운 지정·지경학적 상상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전라북도 지역은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신라, 가

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와 문명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동아시아 해양실

크로드의 거점으로, 이 지역을 경유했던 문명교류의 통로들에 대한 복원은 실크

로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의 기반이 된다.

(2) 기술적 필요성

n 전북지역이 동아시아 해양실크로드의 거점이었음을 입증하는 고고역사자료는 매

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그러나 자료의 체계적 관리나 학제 간 공유 부재로 인해

이 지역은 한반도 문명사 담론에서 배제되어 왔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 창출과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해 곳곳에 산재된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공유시스템의 첫 단계

는 인문·사회·자연지리와 관련한 정보를 분석가능 하도록 디지털화하여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는 일이다. 이는 융복합 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식융합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학문적 필요성

n 한반도 문명교류사는 주로 경주가 부각되는 ‘신라중심사관’이 주도하고 있다.

전라북도 자료에 대한 학제 간 연구는 가야 동부권역, 마한, 후백제의 문명교류

사에서의 역할을 재해석하여 ‘신라중심사관’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

다. 이 뿐 아니라 지리학, 공학, 고고학, 인류학, 역사학 분야 연구자들 간 긴밀

한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본 연구과제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융복합 연구의 모

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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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개발의 범위

(1) 정보의 수집과 분석

n 고대에서 고려에 이르는 전북지역 문명의 길 및 옛길과 관련된 고고역사자료와

자연환경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고고역사자료에는 전북지역의 각종 문헌,

지도, 민속자료, 지명자료, 매장문화재공간정보 등이 포함되었다. 자연환경자료에

는 지형, 경사면, 수계, 식생 관련 공간정보가 포함되었다.

(2) 한반도 문명교류 유산 관련 통합 시공간 DB 구축

n 웹서비스 및 경로·영역생성을 위한 통합 DB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1) 기초

공간정보 DB, 2) 노드-링크 DB, 3) 시기별 베이스맵

(3) 공유 플랫폼 제작

n 본 연구단은 공유 플랫폼인 실크로드피아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1)

다수 사용자에 의한 정보 입력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고, 2) 경로·영역의 추적

및 생성을 위한 환경을 구현하고, 3) 정보를 검색하고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을 구

현하였다.

(4) MEPTA 알고리듬 개발

n 고대 경로 및 영역권의 복원을 위해 MEPTA 알고리듬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하

여경로탐색 소프트웨어 및 영역권설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5) 전라북도 옛길 및 영역권 복원 결과의 활용

n 실크로드 공유 DB 및 플랫폼과 MEPTA 알고리듬을 활용하여 전북지역의 옛길

및 영역권을 시대별·테마별로 복원하였다. 관련 결과물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를 “실크로드의 재조명 – 문명의 통로로서 전라북도의 재발견” 정책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외에도 연구 결과물의 활발한 확산을 위해 국내 학술대회를 두 차

례, 국제 학술대회를 한 차례 개최하였다. 또한 최종 연구 성과물을 최종적으로

5편 이상의 학술논문으로 출판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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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가. 연구의 이론적·실험적 접근 방법

그림 2.1. 본 연구의 이론적·실험적 접근 방법을 표현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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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자일 방법론(Agile Project Management)을 통한 플랫폼 개발

n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알고리듬 및 경로는 최종적으로 실크로드피아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문화재 및 지리정보를 기초로 하여 경

로 및 유역권 파악에 필요한 분석요소 및 기능을 판별하는 것에 대해 유사사례

를 확보할 수 없는 환경이었으므로, 최종 목표가 되는 플랫폼의 형상을 연구 초

기에 확정짓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초정보

인 문화재정보와 DEM 정보 등을 이용하는 가운데 공간정보에 대한 다양한 형

태의 재가공이 일어났으며, 재가공된 정보가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 그에 상응

하는 시스템 환경이 필요하였다.

n 통상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개발과정에서는 폭포수방법론에 의해 관련 기능 요

소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완료한 뒤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구축공정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폭포수방법론을 토대로 시스템 혹은 플랫폼을 구축하

게 되면 연구 초기에 확보한 각종 원천자료에 기반한 DB설계 및 기능구현이 목

표로 설정이 된다.

n 실크로드피아 플랫폼 구축에서는 연구 초반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부터, 각

상황별로 시스템의 개발·공급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핵심 형상을 연구진이 이해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 해석의 기준과 자료처리

방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애자일 방법론’을 개발 방법론으로 도입하여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였다.

n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다양한 방법론은 199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하였

다. 기존의 규범적이고 무거운 방법론에서 탈피하고, 가벼운 방법론을 지향한 이

방법론들이 처음부터 ‘애자일(Agile)’로 불렀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 단순히 경량

방법론(lightweight methods)으로 통칭되었던 것이 비로소 ‘애자일’이라고 불리

게 된 것은 애자일 선언문(Agile Manifesto)이 만들어지면서 부터이다. ‘애자일’

은 이후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한 가지 특징적인 개발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

용되기 시작했다(https://en.wikipedia.org/wiki/Agile_software_development). 아

래 타임라인(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은 시작된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신생 영역으로, 아직도 많은 보완 및 발전

이 필요한 방식이다. 그러나 개발 초기에 명확한 결과물을 상상하기 어려운 경

우 적용하기 좋은 개발방법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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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최종 플랫폼의 적용을 위해, 본 연구과정의 초기부터 진행된 기술논의의 흐름

및 각 논의별 기술구현으로 추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1]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는 ㈜ 지오앤의 연구 추진 방법

Working group 구현 및 기술

2019년 4월
벡터 데이터 업로드 및 조회환경

필요

최초 인프라 구성

벡터 데이터 업로드 환경 개발

2019년 6월 문화재 정보조회 웹환경 필요 문화재 정보조회 기능구현

2019년 6월 문화재 정보 + 의견공유 환경 필요 DB 설계변경 > 의견조회 기능구현

2019년 9월 MEPTA SW 웹서버용 반영
MEPTA CGI 프로그램의 웹서버 반

영

2019년 10월 MEPTA SW 유역권 기능추가 유역권 연산결과 반영 화면 추가구현

2019년 11월 경로생성 등 상세설정 기능변경 전체 UI 등 화면교정 적용

그림 2.2.애자일 방법론의 등장 시기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Agile_software_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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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형성

n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데이터의 생산 및 축적이 가능

해졌다. 과거에는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설계부터 수집, 관리까지 세심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져 생산과 수집에 많은 비용이 들었으나 현재는 우연히 발생한 비정

형 데이터가 거대한 양으로 생산되고 유통, 축적되는 이른바 빅데이터의 시대이

다(Jeff Jarvis, 2011).

n 소셜 미디어의 발달, 스마트 단말기의 확산, 사물인터넷의 사용화 등으로 빅데이

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구조화하는 아키텍처, 저장과 관리, 분석기술 등

도 함께 발달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건을 예방, 예측하는 일이 가능해 지

고 개인별 요구에 맞춤이 가능하다는 점 등 빅데이터가 각광받게 되었다.

n 그러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는 데이터 이용

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여 이용하는 방법

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의미도 이용가치

도 없다. 알고리듬을 통하여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여 정보로 만들고 그 정보

를 이용하여 사회와 문화에 대한 작동원리를 밝히는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축

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추론 등의 종합적인 과정을 거쳐 다양한 사회문제의

인과관계를 밝혀 인류의 지혜를 축적하는 고도의 과정이 필요하다(임영상 외,

2015). 이러한 점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활용은 과학기술 발전과 인문

학과 사회과학의 융복합적인 협력으로 그 폭과 깊이가 획기적으로 확장될 수 있

다.

그림 2.3. 데이터정보지식이해지혜의 프레임워크 (Russel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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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복합적 연구 전략 및 연구 결과의 추구

n ‘융합기술’이라는 개념에 해당되는 용어는 미국의 경우에는 ‘Technological

Convergence’로 1963년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는 ‘Technology

Fusion’으로 1995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신기술 간 또는 타 분야와

의 상승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이라는 의미의 ‘Convergence Technology’로 정의되고 있다(엄융

의 외, 2010: 4).

n 융복합 연구는 ‘복수학제 연구(Multi-Disciplinary Research)’보다 더 발전된 개

념으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기술들 간의 ‘학제 간 연구(Interdiciplinary

Research)’를 통해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엄융의 외, 2010: 4-5)

n 융합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지식을 바탕에 두고, 새로운 상상력이나 시

각을 추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도출

되며, ‘기술복합화’보다는 ‘기술융합화’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

다(엄융의 외, 2010: 5).

n 융합기술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틀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신생분야

로, 관련 연구를 체득하고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융합기술분야 전문인력이 부족

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bottom-up 방식으로 대학의 연구자들이 융합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엄융의 외, 2010: 28).

n 본 연구진은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공주대학교, 상명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에

[표 2.2] 기술복합화 기술융합화의 차이점 (출처: 엄융의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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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들과 매장문화재발굴기관인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의 연구자,

그리고 DB 및 플랫폼 구축 전문기관인 ㈜ 지오앤과 내비게이션 경로추정 전문

기관인 웨이즈원 ㈜의 연구진이 데이터 수합 및 공유 시스템과 플랫폼, 그리고

경로 및 영역권 추정 알고리듬의 구상 단계부터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진행하여

진정한 bottom-up 방식의 융복합 연구 전략을 구사하였다.

n 특히,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연구의 한계에 도달했던 ‘고대 경로 및 영역권 추정’

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가령 연구진이 개발한

MEPTA는 ‘최소거리’에만 의존했던 기존의 경로추정 기술, 그리고 ‘선’으로만 영

역권을 나타냈던 기존의 영역권 추정 기술을 학제적 지식 융합을 통해 한 차원

더 고도화 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지식창출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전

라북도 지역의 문명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공유 DB를 구축한 본 연구진의 성과

는 융합적 지식 창출이 사회적 문제해결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유도하는 메커

니즘을 생산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

성화 기본계획(’18~’27)>에서 제시한 확장된 융합의 의미에 부합한다.

n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18~’27)>에는 기존의 15대 국가전략 융

합기술의 적용분야가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진은 이중 ‘빅데이터 처리’와 ‘융합

형 콘텐츠’의 개발을 목표로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림 2.5. 15대 국가전략 융합기술(제2차 융합기술발전전략
(출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융합연구정책센터, 2018: 18)

그림 2.4. 확장된 융복합의 의미

(출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융합연구정책센터, 20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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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로추정 알고리듬 개발을 위한 최소비용경로분석 방법론 적용

n 최소비용경로분석(Least Cost Path Analysis) 방법은 이동하는 주체가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를 이동할 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경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Zipf(1949)의 최소노력원칙(Principle of Least Effort)을 기반으로 한다. 즉, 인간

이 자신의 행동을 최대한 절약하려고 한다는 가정에 기반하며, 경로와 관련해서

는 인간은 최소한의 저항이 발생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로 연결된

다. 그러므로 경관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은 접근의 용이성과 직접 관련된다

(White and Surface-Evans, 2012). 이러한 최소비용경로 접근법의 기본 가정은

인간이 경관에 대한 보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선호하는 길이 아닌 최적·최

고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가정으로 확장된다(Branting, 2012).

n 경로는 거대한 네트워크 중 하나의 링크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중에서 선호되는

링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소비용경로분석은 그 선호되는 링크를 찾아내는 방

법이고, 사람이 선택하는 링크의 선호도는 해당 링크를 통과할 때의 안정성, 지

형적 특수성 등의 비용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경관을 처음 맞이하고

경로를 선택할 때 무작위 요소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경로를 만들게 된다

(Saerens et al., 2009; Herzog, 2013a). 이후 반복적으로 해당 경관을 통과하면서

쌓인 무작위 요소들은 결국 선호하는 하나의 경로로 수렴하게 되며, 최소비용경

로분석 방법은 이 최적의 경로를 산출해낸다. 따라서 최소비용경로에서 알려지

지 않은 경관의 초기 이동이나 역사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로 등은 배제할 필

요가 있다.

n GIS 환경에서는 이동에 대한 저항이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할된 표면에서 두

위치 사이의 최소비용 거리를 분석하게 되는데, 먼저 연구자가 설정한 비용면

(cost surface)을 통해 출발지에서부터 누적 비용면(accumulated cost surface)을

만들고, 도착지까지 누적 비용이 최소가 되는 영역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Douglas, 1994).

n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최소비용경로분석 방법을 연구에 활용한다. 경관생태학 분

야에서는 동물들의 서식지와 이동 경로, 통로 선정 등을 모색할 때 최소비용경

로를 분석하며(Adriaensen et al., 2003; Li et al., 2010),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

시의 물길 복원(강동진·김효민, 2017), 도로의 방향 및 위치 선정(Wen et al.,

2014)에 활용한다. 산림공학 분야에서는 임도망의 건설과 관련된 연구를 최소비

용경로분석 방법을 통해 진행하기도 한다. Anderson and Nelson(2004)은 최단경

로(Shortest path)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노선의 연결 및 임도망의 계획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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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Contreras and Chung(2007)이 개발한 모델에서는 GIS

프로그램을 이용한 집재 지점의 지정 및 임도개설비용과 총집재비용의 최소화에

기반한 노선의 연결이 진행되었다.

n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고대 경로의 복원과 활용을 위해 최소비용경로분석을 이용

한 사례는 역사·고고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최소비용경로분석

은 과거의 이동을 모색할 수 있는 주요 기술로, 경관을 가로지르는 이동을 모델

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Howey(2007)는 AD 1,200 ∼ 1,600년 사이 미시간주 유목민의 과거 이동을 모델

링하기 위해 비용면분석과 최소비용경로분석을 이용함

- Verhagen과 Jeneson(2012)은 Limburg로 알려진 언덕이 많은 네덜란드 지역에서

7km 길이의 로마 도로 Via Belgica를 재구성함

- Rademaker et al.(2012)은 페루 남부 고원의 해안 Palaeoindian와 흑요석 생산지

사이의 경로를 재구성하기 위해 최소비용경로분석을 활용함

- Rissetto (2012)는 북부 스페인의 막달레나 기간 (17,000-11,000 BP) 동안 사냥꾼

수집가의 처트 조달을 재구성하기 위해 최소비용경로를 계산함

n 최소경로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절한 비용면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다. Kantner(2012)는 비용면을 산출하는 알고리듬은 최소비용경로분석에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 밝힌 바 있다. 비용면은 그리드 셀의 값을 가중치로 사용하

는 래스터 자료이고, 가중치는 비용을 의미한다. 즉, 비용면은 각 그리드를 횡단

할 때 마주치는 저항, 마찰 또는 다양성을 나타내고 이를 시간, 거리, 위험 또는

기타 기준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Collischonn and Pilar, 2000).

n 경사도와 고도 등의 지형 요소는 특정 거리를 횡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결정

하는 가장 주요 요소로, 거의 모든 최소비용경로분석 연구의 비용은 지형 요소

중 특히 경사도를 기반으로 하며, 종종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사용한다

(Herzog and Yėpez, 2010). 경사도는 경로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경관을 결정하

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비용의 대용물로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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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로추정 알고리듬의 비용면 생성을 위한 카테나 사면분류법 적용

n 거의 모든 최소비용경로분석 연구의 비용은 지형 요소 중 특히 경사도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외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비용면의 생성

을 통한 다양한 경로 추정 및 검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형의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 사면분류 결과를 비용면으로 활용하는 접근도 택하였다.

n 경관은 일반적인 물리적, 형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형 단위로 분류할 수 있으

며(Gercek et al., 2011) 경관을 이루는 사면은 그 형태의 차이, 토양이 침식 또

는 퇴적되는 양상과 정도의 차이, 퇴적물의 유무와 성질의 차이 등에 따라 여러

부분 혹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n Milne(1936)은 경사면의 꼭대기에서 인접한 계곡의 바닥까지 연속되는 토양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카테나(Catena)라는 개념을 만들고, 경사면을 구성하는 기

반암이 단일인 경우와 두 개 이상인 경우를 나누어 두 종류의 카테나를 제시하

였다. 즉, 카테나는 토양의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학적 조건과 수문학적 조

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사면을 경관단위로 유형화하는

개념적 방법으로(Wysocki et al., 2000), 수많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기후대와 경

관에서 토양과 지형 사이의 관계 즉, 카테나 관계가 확인되었다(Dan and

Yaalon, 1964; Blume and Schlichting, 1965; Blume, 1968; Walker and Ruhe,

1968; Huggett, 1975; Pennock and Vreeken, 1986; Pennock and Acton, 1989).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자연 사면을 유형화하는 많은 방법이 개발되었다. 그

중 Wood(1942)는 기반암에 기초하여 사면을 waxing slope, free face, debris

slope, pediment로 구분하였고, King(1957)은 이 네 가지 사면에서 발생하는 지

형학적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waxing slope는 침식에 의한

제거보다 화학적 풍화작용이 우세한 볼록한 형태의 사면이고, free face는 사면

의 정상부에 돌출된 기반암을 지칭한다. debris slope는 free face의 아래에 위치

하고 free face로부터 침식되어 이동된 물질들로 구성된다. debris slope 아래에

는 경사면의 시작점에서부터 충적 분지까지 이어진 pediment가 존재한다.

Ruhe(1960)은 이러한 Wood의 2차원적 사면 요소를 토양 경관 연구에 수정·응용

하였고, Ruhe and Walker(1968)은 카테나 모델의 주요 사면유형을

Summit(SU), Shoulder(SU), Backslope(BS), Footslope(FS), Toeslope(TS)으로

정의하였다(그림 2. 6). 다섯 가지의 대표 사면유형은 지표수의 수렴과 발산, 그

리고 퇴적물의 이동을 기반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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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카테나 개념을 이용한 사면유형화 방법의 또 다른 예는 NULM(Nine Unit

Landscape Model)이다. Conacher and Dalrymple(1977)와 Dalrymple et

al.(1968)은 카테나에 대한 정량적 설명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토양과 사

면 사이의 단순한 관계를 사면의 정상부에서 계곡 바닥까지 그리고 표층토에서

심토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사면을 3D 유형으로 정의했다. 또한, 중력에 의

한 매스무브먼트, 물에 의한 흐름 등의 이유로 이동하는 토양의 재분배에 근거

하여 사면을 9가지 단위로 분류하였고 이를 NULM(Nine Unit Landscape

Model)이라 명명하였다. 이 모델은 기존의 지형 및 토양발달 모델과는 달리 사

면유형별 물질의 흐름과 그 결과 형성되는 토양의 성질, 지형의 형태를 종합적

으로 고려한 모델로 평가받는다(박수진, 2004).

n 카테나 개념을 이용한 사면유형화 방법은 기후, 모재 등에 관계없이 완전히 발

달된 사면이라면 언제든 적용될 수 있다(Ruhe, 1975)는 사실은 이후 토양과 지

형 사이의 관계에 대한 표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면분류의 표준이

되기도 하였다(Pennock et al., 1987; Giles and Franklin, 1998; Park and van

de Giesen, 2004).

n Tsatskin et al.(2013)은 이스라엘 갈릴리 해안 평원에서 카테나 개념을 이용하여

표층토와 지형의 발달 관계를 연구하였다. 표층토의 OSL 결과를 통해 이스라엘

중부에 위치한 해안 평원과 연구지역의 평원이 서로 다른 시기에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사면의 위치와 토양 발달 관계를 활용하였다. Kagado et al.(2013)

그림 2.6. 단순사면(simple slope)과 복잡사면(complex slope)의 발달과정과

카테나 개념의 사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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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ootslope, Upperslope, Hillslope 유형의 위치적 속성을 통해 침식의 정도와

그에 따른 침식량, 유기탄소, 비옥도의 차이를 밝혀냈다. 또한, Furley(1971),

Sparling and West(1988), Stolt et al.(1993) 등은 사면에서 발달하는 토양 속성

의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 카테나 개념을 이용하였다.

n 카테나 개념은 토양과 지형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했지만, 지형의 발달과정에 대

한 이해를 근간으로 하기때문에 그 활용범위는 매우 넓다. Konè et al.(2013)은

아프리카의 한 실험센터에서 사면을 summit, upper slope, middle slope,

footslope으로 유형화하고 식생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C. rotundus 식생이 사

면의 하단부에 해당하는 middle slope와 footslope에서는 빈번한 반면, 사면의 정

상부인 summit과 upper slope에서는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이유로 사면유형에

따른 지하수 위치, 물의 이용 가능성과 수렴·발산 등으로 해석한 바 있다. 또한,

그림 2.7. NULM의 모식도와 각 사면 유형에서의 지형 및 토양형성작용 특징

(Conacher and Darlymple,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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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lili-Rad et al.(2011)은 Ruhe and Walker(1968)의 대표 사면인 summit,

shoulder, backslope, footslope, toeslope로 연구지역의 사면을 유형화하고 사면의

하단부에 위치한 사면유형일수록 더 큰 미생물 바이오매스가 관찰된다고 밝혔

다. Kudryashova et al.(2019)은 기후대와 토양의 공간적 이질성, 식생 분포의 이

질성 사이의 관계를 카테나 개념을 이용해 해석하기도 했다. 이렇듯 카테나 개

념은 토양, 지형과 독립적이지 않은 생태학적 연구의 기본 분석 틀로도 이용되

고 있으며, 주요 사면을 유형화하는 방법은 수십 년의 과학적 연구와 현장 경험

을 통해 조정되고 활용되어 왔다. 지금까지도 미국 등 각국의 토양 조사과정에

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Miller and Schaetzl, 2014).

n 카테나 개념을 이용한 사면유형화 방법 이외에도 지형학 분야에서 지형분류법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 및 적용되고 있으며,

지형의 연속적 변화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형화된 분류법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크게 성인적 분류법과 형태적 분류법으로 나눌 수 있다(Vitek et al., 1996). 지리

정보시스템의 발달이 고도화되고 다양한 공간자료들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진 시

점에서는 형태적 분류법이 가장 쉽고 간편하게 사면을 유형화할 수 있는 기법이

다. 이러한 형태적 지형분류법은 현재 지형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지형을 구

분하는 방법으로, 지형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고도(elevation), 경사도(slope), 곡면

률(curvature) 등의 지형변수들을 조합하여 사면을 분류한다. 이러한 지형분류기

법은 생태학적 측면에서 물과 에너지, 물질의 흐름을 정량화하여 종합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으며(Park et al., 2001), 비교적 간편하

게 지형을 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수진, 2004). 그러나 사면 분류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 설정의 어려움과 지형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형학적 작용들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이수연 등, 2015). 성인적 분류법도 지형의 형성

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나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모델 개발이 불가능에 가깝고, 현장 조사를 수반하므로 즉각적인 적용이 어렵다

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은 카테나 개념을 이용한 사면유형화 기법으로 해

결할 수 있다.

n 카테나 개념은 토양경관 모형이자, 지형학적 모델, 시스템이기도 하다(wysocki

et al., 2000). 카테나 개념은 토양과 지형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개발

되었으며, 특정 지형 위 토양 형태의 순차적인 변화는 경사면의 지형발달 과정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은 Ruhe and Walker(1968)가 정의한 대표사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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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대한 설명이다.

n Summit(이하 SU)은 사면 단면도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SU는 지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사면으로 토양 침식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 강우 등으로 인한 물은 토

양을 따라 침투되기 때문에 퇴적물의 이동은 적고 토양의 단면이 가장 잘 형성

되는 사면이다. Shoulder(이하 SH)는 SU 아래에 위치하며 볼록한 형태를 나타

낸다. SU와 SH는 경사도의 증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으며, 토양 침식이 활발하

고 지표 유출이 가장 크다. 물의 흐름 방향은 침투 등의 수직 방향이 아니며 그

에 따라 토양 단면은 SU 보다 얇다. Backslope(이하 BS)는 직선 사면으로 SH

사면 아래에 위치한다. 경사도가 SH보다 낮기 때문에 SH에 비해 물과 퇴적물의

운반 능력이 부족하여 퇴적물 축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면이다. Footslope(이

하 FS)는 아래의 Toeslope(이하 TS)와 같이 사면의 하단부를 구성하는 사면으

로 오목한 형태를 띠며, 경사도가 낮아 토양의 퇴적 현상이 두드러지는 사면이

다. TS 사면은 주로 선형이거나 약간 오목한 형태를 보인다. 낮은 경사도와 낮

은 위치적 특성으로 사면에서 내려오는 퇴적물과 인접 하천에서 범람하는 퇴적

물로 인해 충적 과정이 우세한 사면이다. 토양은 깊고 습하며, 충적 퇴적물로 구

성된다.

n 이러한 사면유형에 대한 이해는 지형에 따른 토양 형성 조건, 수문학적 변화 양

상, 또 이를 통한 지형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

은 유형화에는 이미 사면의 위치적, 형태적 특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형태적 분

류법의 장점도 반영되어 있다. 즉, 카테나는 지형의 성인적 특징과 형태적 특징

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이를 활용한 사면유형화 방법은 성인적, 형태적

분류법의 특장점을 잘 표현해낼 수 있다.

(6) 알고리듬의 자동화 추구 – 사면분류 및 산지구분의 자동화 방법론 적용

n 카테나 개념을 이용해 지형을 분류했던 Park et al.(2001), 박수진(2004) 등의 방

법은 전문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동화가 어렵고 지형학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쉽게 적용할 수 없었다(이수연 외, 2015). 경로와 영역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공유 플랫폼을 목적으로 하는 본 과제에서 알고리

듬의 자동화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면분류와 산지구분 과정을 변곡점에 대한

수학적 정의와 사면유형별 표준편차의 차이를 이용하여 자동화하였다.



- 18 -

n 경사도를 기분으로 산지와 비산지를 구분하였다. 우리나라는 산록완사면의 분포

가 탁월한 것이 특징인데, 최정선 등(2018)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에 따르면 산록완사면에 해당하는 경사도가 산지의 경계로 활용될 수 있

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각 중권역의 경사도 확률

밀도 분포의 특성을 활용하였다.

n 최적 경사도를 자동으로 탐색하기 위해 각 중권역별 경사도의 확률밀도 분포 패

턴을 기준으로 계층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

다.

n 계층군집분석의 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적정경사도를 추출하는 방법을 달리 적용

할 경우, 문헌연구에서 파악한 글로벌 산지 추출 방법의 한계인 지역적 특징 반

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n 경사도라는 단일 변수로만 산지를 추출하여 지형의 형태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유역별 단면곡면률을 구해 그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최종 산지

추출과정을 보정할 수 있다.

(7) ‘지리학적 시각화’ 접근을 통한 경로 및 영역권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틀 제

시

n ‘지리학적 시각화’는 과학적 시각화를 지도학의 영역에 도입한 것으로 시각화의

증대를 통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목

적이다. 지리학적 시각화를 통해서 지도는 하나의 탐색 도구가 될 수 있다(정인

철, 2015: 22)

n 과학적 시각화를 지도학에 최초로 도입한 연구자 중 하나인 디비아즈(Dibiase)에

의하면, 지도는 ‘시각적 사고’의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못지않게 중요한 지도의 기능이다(정인철, 201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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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디바이즈의 시각화 모형 (정인철, 2015: 23)

n 본 연구진은 경로 및 영역권 추정 알고리듬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도가 담당하

는 이러한 ‘시각적 사고’ 수행의 기능을 최대한 강조하고자 했다. 즉, 실크로드피

아에 구현되는 경로 및 영역권이 ‘하나의 정해진 결론의 시각적 전달’에 머물지

않고, 과거의 경로 및 영역권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각적

사고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n 따라서 실크로드피아에 탑재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비용면’ 조합

만을 달리 선택하여 두 지점 사시에 총 7개의 서로 다른 경로가 생성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 7개의 경로 중 무엇이 ‘정답’이라고 제시하기보다는, 사용자가 7개

의 추정 경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대 경로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n 이러한 경로 지도는 일반적으로 선형으로(linear feature) 표현하며 출발지와 도

착지를 표시해 이동의 방향성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위치 간 또는 지역

간 공간적 상호작용이나 상호작용에 따른 공간 조직의 형성과 변화 등을 분석하

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김지우 등, 2017).

n 영역권 추정 지도를 생성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영역권 결정의 1차 자료인 유

물·유적 자료의 영향권을 반경 5km/10km/15km/20km 중에 선택하도록 하고, 또

한 그 밀도 평균값을 세 가지 크기의 유역 단위(중권역, 표준유역, 산지유역)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계산하여 ‘영역 정체성’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n 이러한 시도는 폐쇄된 시스템 안에서 지도 제작자에서 지도 사용자로 정보가

흐르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도 정보의 소통에는 하나의 ‘최적’의 방법이 존재한

다고 여기는 (따라서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지도를 통한 기존의 ‘커뮤니테이션 이론’의 한계(정인철, 2015: 19)를 극복하는

접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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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단의사결정기법(concensus methods)’ 적용을 통한 경로 설정 변수 결정

n 집단의사결정기법(consensus methods)은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합의를 구하거나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이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집단의사결정기

법은 참여 전문가가 집단 전체를 대변할만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

제가 있어 그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증을 거쳐야할 필요가 있다.

n 따라서 본 연구진은 각 전문가의 시대, 지역 등 연구 분야와 연구 이력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일 조건을 만족하는 복

수의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하고 추가 의견

도 제안받아 참고하였다.

n 집단의사결정기법 가운데 본 연구진이 적용한 것은 델파이기법(Delphi method)

이다. 델파이기법은 하양식 의견도출 방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중

재하고 타협의 방식으로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받는 과정을 통해 특정 문제에 대

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도출 및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에 수렴하는 일련의 절차

를 동반한다.

n 델파이기법에서는 우편이나 전자 메일을 통한 통신 수단으로 개방형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설문을 익명인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진행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다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익명성이 유지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n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 주제에 관해 여러 명의 전문가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수집하고, 그 의견들을 정리하여 원래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에게 제공하여 검

토하게 한 후 다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때 원안을 다시 제출해도 되고,

타안을 선택하여 제출해도 된다. 조사자는 다시 수집 및 정리된 안을 참여자들

에게 다시 배부하는 방식으로 3번째 의견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횟수

가 제한이 없으며, 구성원들이 의견의 합의를 이룰 때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n 본 연구진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의견을 연구진 내에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를 다시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들과 공유하면서 의견을 합의해나가는 방식

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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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통한 과거 경로의 의의 찾기

n 현대 고고학에서는 과거의 길을 포함한 과거의 건축물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

으로 ‘현상학적 접근(phenomenological approach)’을 활용하고 있다.

n 현상학(phenomenology)은 사물의 의미가 그 사물의 본질에 있지 않고, 그 사물

에서 비롯된 현상에 있다고 접근하는 철학의 한 사조이다. 이러한 현상학의 영

향을 받은 고고학자들은 물질문화의 의미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느끼는 현

상에 있다고 보며, 따라서 고고학 자료의 의미를 과거 사람들이 옛 물질문화와

교류하면서 경험했을 현상에서 찾는다(고일홍, 2012: 305-8).

n 이와 같은 접근 하에서 고고학자들이 과거의 현상, 즉 ‘의미’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흔히 가용하는 것이 경험의 재현(再現)이다. 즉,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고고학자가 과거의 물질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방식으로 그것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고일홍, 2012: 306).

n ‘직접 경험’의 한 가지 방식이 바로 ‘답사’이다. 틸리(Tilley, 1994)는 그의 저서 
경관의 현상학에서 현상학적 접근의 이론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는 답사를 통해 자신이 경관 속의 거석 기념물들을 ‘경험’했던 과정에 대해 묘사

하면서 현상학적 접근의 방법론을 구체화시켰다. 그의 답사 경험에서 특별히 강

조된 것은 고대 길이나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바라보았을 때 발생했던 시각적

경험들이었다. 즉, 고대 길을 따라 걸으면서 경관을 보았을 때 부각되는 암반 노

두(露頭)나 산봉우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궁극적으로 틸리는 고대 길의 경로에

의해 유발되는 이와 같은 시각적 경험들도 고대 길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하

나의 주된 속성 중 하나라고 보았다.

n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우선, 경관에

대한 ‘관찰’이 일어나는 행위의 경우,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다소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삼림의 양상 등 당시의 환경에 대한 철저한 복원이 이루어지

지 않는 한, 오늘날 고고학자의 시각적 경험 현상이 과거 사람들의 그것과 일치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틸리의 현

상학적 접근은 과거의 길 및 건축물 연구에 분명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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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고대 길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일반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고대 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에, 추정 경로를 따라가며 주변 경관

으로부터 의미를 찾는 답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10) 길과 지정학 담론의 접목

n 길에 대한 연구는 지정학적 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연구진은 실크

로드 등 문명교류의 통로 추정의 결과가 지정학적 담론에서 가지는 함의를 탐

색했다.

n ‘실크로드 시종론(始終論)’ 비판: 본 연구진은 동서문명교류 담론의 서구중심주

의 및 중화주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시각인 ‘실크로드 시종론’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실크로드 시종론’은 실크로드의 고정된 시작점과 종점이 있

다는 견해로서, 대체로 유럽과 중국을 실크로드의 시작과 끝으로 가정한 반면

한반도와 일본을 실크로드 혹은 고대 교역망에서 배제했다. 이에 정수일은 실크

로드의 시점(始點)과 종점(終點), 즉 동․서단(東․西端)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실크로드의 기점(혹은 종점)

을 대체로 중국에 한정하는 현재의 통설은 부적절하다. 흔히 실크로드의 3대 통

로로 알려진 오아시스로의 경우는 종점이 장안(長安, 현 西安)이며, 초원로의 경

우 화북지역, 해상실크로드의 경우 중국 동남해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중화

그림 2.9. 틸리가 도셋 커서스(Dorset Cursus) 길을 답사하면서 길과 주변 경관

에 대한 관찰 내용을 적은 도면 (Tilley, 1994: 5.20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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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입각한 실크로드 종점론은 특히 해상실크로드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는 오

류를 범하고 있는데, 사실 문헌기록과 출토유물은 해상실크로드의 네트워크가

중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까지’ 연결되었음을 수없이 입증하고

있다.

n 중화주의 역사관 비판: 이와 같은 고증은 실크로드 연구에서도 재차 확인되는

중화주의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다. 즉. 다양하고 변화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網

狀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실제 동-서 교류를, 중국과 유럽을 잇는 선형적

인(linear) 단순 패턴으로 대체하는 관점에 대한 비판이다. 중화주의에 입각한

실크로드 담론은 현대의 일대일로 구상에서도 재생산되고 있는데, 한반도와 극

동지역을 일대일로 대상지에서 제외함으로써 동아시아 현대 지정학에서 한반도

의 입지를 축소 왜곡하는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역사고고학적 고증과 대안적인 지정학적 인식론이 요구되는 시점

이다.

n ‘경주-실크로드 동단위치론’ 비판: 뿐만 아니라 본 연구진은 경주를 실크로드의

終點으로 보고자 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였다. ‘경주-실크

로드 동단위치론’은 경주를 실크로드의 終點으로 설정함으로써 일본을 실크로

드 네트워크에서 제외시키는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본 나라 등지에

서 출토된 수많은 유물뿐만 아니라 한중일 삼국의 여러 고문헌에서 등장하는 일

본의 실크로드 교역 참여를 드러내는 역사적 기록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내놓기

어렵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실크로드의 동단을 경주로 고정시킴으로써 실크로드

를 네트워크(網狀)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존의 선분적 인식으로 회귀하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주를 실크로드의 종점으로 인식하기보다, 한

반도 여러 곳에 형성된 해상실크로드 네트워크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진의 입장이고, 이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을 관통했던 문명교류 통로들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n 유클리드 기하학에 입각한 선형적 인식론 비판: 마지막으로 본 연구진은 실크

로드에 대한 선형적이고 2차원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였

다. 특히 교역로를 물상화(reification)하는 경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며, 교

역로가 고정된 길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선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라는

관계적인 공간론에 기반한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MEPTA 알고리듬을 통해

‘하나’의 경로가 아닌 ‘복수’의 경로가 추정되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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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대상에서 활용의 대상으로: ‘문화재’의 의미의 확장

n 현대사회는 문화재 활용의 시대라 할 만큼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국민적

및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한국 사회도 문화재의 올바른 보존에 급급한 시

대를 지나, 대다수 국민들이 문화재를 개발의 걸림돌이 아닌 고이 가꾸고 한껏

누려야 하는 가치로 인식하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렇듯 문화재는 연구

의 대상을 뛰어 넘어 대중이 향유하는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n '유산 길(heritage trails)은 대중이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하나의 방법인 동시에,

문화유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특히 효과적이다. '유산 길

'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대중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하는 형태의

문화유산에 해당된다. '유산 길'의 핵심은 지역 주민이 평상시에 관심을 가졌던

장소를 중간 노드로 설정하여,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다. 이러

한 '유산 길'은 특히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또한 그 보존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저달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Shimray 2019).

n 본 연구의 경우에도 하나의 옛길을 제시하고 그 경로의 타당을 증명하는 데 초

점을 맞추기 보다는, 다양한 옛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연구자는 물론, 지자체, 그

리고 시민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n ‘길’이 인간의 이동통로일 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과 역사적 사건이 누적된 공간

으로, 정적인 일반 문화재와 달리 그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한 점에 주목하였다.

즉, 전라북도의 옛길에 대한 복원 작업을 일환으로 이 지역의 역사유적과 민담,

설화, 지명유래, 생태자원 등과 같은 여러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집 및 활용하

여 복합문화체험의 공간이자 역사문화탐방로로서의 길의 공간적 배경을 부각시

키고자 하였다.

n 또한 하나의 ‘정답’에 해당되는 경로를 제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되

고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가능성들’을 제시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경로 생성 알고리듬의 개발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를 선택하여

다양한 경로를 생성하도록 하는 기능의 개발하고자 했다. 영역권의 표출 방식에

있어서도, 지역 단위 등을 달리하여 다양한 방식의 영역권 표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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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개발 추진

(1) 연구 개발 추진 체계

n 4개 기관 5개 워킹그룹 운영: 본 연구단은 두 곳의 대학 연구기관(전북대 쌀문

명연구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과 두 곳의 기업 연구기관(지오앤, 웨이즈원)에

소속된 연구진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그림 2.10). 특히, 본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 연구기관 간 협동, 그리고

학제 간 융복합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개별 연구기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5개의

‘working group’을 운영하였다.

그림 2.10. 주관 및 공동 연구기관의 역할 및 조직

n 5개의 워킹그룹 이원화: 개별 워킹그룹별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MEPTA 알고리듬 개발 및 프로그램화’, ‘DB 구축’, ‘자료공

유 시스템 구축’ working group의 연구진들은 ‘플랫폼 및 알고리듬 연구개발

팀’을 구성하여 서울에서 주기적으로 연구회의를 가졌다. 또한 ‘역사인류학적 경

로 및 영역의 의의 연구’, ‘전북지역의 문명교류사에서의 위상 관련 중요 주제,

시나리오 개발’ working group의 연구진들은 ‘실크로드 문명연구 팀’을 구성하

여 주기적으로 연구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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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본 연구단의 연구수행 기본 조직 ( ‘()’ 이름은 나중에 추가된 연구진)

연구회의 팀명 Working group 수행 연구진

플랫폼 및 알고리

듬 연구개발

MEPTA 알고리듬

개발 및 프그램화

웨이즈원, 박수진, 김민호, 박용하, 심우

진, 고일홍, (고은별)
자료공유 시스템 구

축

지오앤, 박수진, 문우종, 박용하, (허정

원), (고은별), (김지우)

DB 구축
지오앤, 웨이즈원, 정재준, 천선행, 문우

종, 고일홍, (허정원), (고은별), (김지우)

실크로드 문명연

구

역사 및 인류학적인

경로 및 영역의

의의 연구

정현주, 진종헌, 조대연, 고일홍

전북지역의 문명교

류사에서의 위상 관

련 중요 주제, 시나

리오 개발

이정덕, 조대연, 천선행, 김미숙

(2) 연구 개발 추진 전략

n 개별 연구팀 및 연구단 전체 구성원들 간에는 3개의 단톡방(전체 1, 연구팀 2)을

통해 의사소통이 상시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연구단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는 물론, ‘플랫폼 및 알고리듬 연구개발 팀’이 서

울대에서 진행하는 ‘연구회의’와 ‘실크로드 문명연구 팀’이 전북대에서 진행하는

‘연구회의’의 회의록은 ‘LXSILKROAD1’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공유하였다.

그림 2.11. 웹하드 ‘LXSILKRO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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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플랫폼 및 알고리듬 연구개발 팀’은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LXSILKROAD2’에 공유하였고, ‘실크로드 문명연구 팀’은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cbsdcivilization/)를 통해 실크로드피아 플랫폼에 탑재할 정

보를 1차로 축적하고, 또한 전북지역 문명길의 역사적 정체성과 현대적 의미 등

의 파악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림 2.12. 웹하드 ‘LXSILKROAD2’

그림 2.13. 인터넷 카페 ‘전북 실크로드 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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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한편,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단에 소

속되지 않은 전문가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았다. 연구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한 전문가의 활용 내용은 아래의 표 2.4에 제시되어 있다.

[표 2.4] 전문가 활용 내용(연구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은 제공한 전문가 중심)

주요 내용 전문분야 전문가 내역

각 유적 유물 유적지 정리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 데이터 구축

고고학분야 ,

지리학 분야
황호식, 양진호, 정요근, 김종혁

시대별 대외 교류 및 교통길 등에 대한

연구 자료 수집 및 검토

고고학분야 ,

역사학 분야
곽장근, 조법종, 최범호, 우진영

전북 옛길 복원 및 활용과 관련한 자문
향토사학자 및

옛길 연구가
김진돈, 신정일

(3) 연구 개발 추진 일정

n 연구개발을 위해 아래의 표와 같은 일정으로 전체회의 및 연구회의 주기적으로

진행하였다.

[표 2.5] 전체회의 및 연구회의 진행표

전체회의

연구회의

(전북대에서

진행)

연구회의

(서울대에서

진행)

비고

날짜

2019/1/23

2019/1/24

2019/2/21

2019/3/13

2019/3/20

2019/3/21

2019/4/3

2019/4/4

2019/4/5



- 29 -

2019/4/15

2019/4/25

2019/4/29

2019/5/17

2019/6/13

2019/6/19

2019/6/24

2019/6/25
국내학술 행사 겸 전체

회의

2019/7/9

2019/7/12

2019/7/24

2019/8/6

2019/8/27

2019/8/29

2019/9/18 2019/9/18

2019/10/7

2019/10/16

2019/10/22

2019/10/30

2019/11/5

2019/11/15

2019/11/19

2019/11/23
지리학대회 특별분과 참

여 및 전체회의

2019/11/26 자문회의

2019/12/3

2019/12/4

2019/12/6

2019/12/7

2019/12/9

2019/12/11 자문회의

2019/12/18 자문회의

2019/12/20 자문회의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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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개발 추진 기록

[표 2.6] 전북대에서 진행된 연구개발 추진회의 내용 요약

연구개발

추진회의 일자
2019/1/24

주요내용

-문명팀 다음카페 구축 및 관련 자료 탑재 시작함

전북실크로드문명 http://cafe.daum.net/cbsdcivilization

-23일 전체회의를 통하여 그룹별 역할 나누고 문명팀 데이터

구축과 관련하여 논의

추진회의 일자 2019/3/20

주요내용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남원, 순창 지역 고

고자료 공간정보 수합 완료 확인.

-연구실 확보 및 기타 전체 회의 일정 및 학술행사 등에 대한

논의

추진회의 일자 2019/3/21

주요내용

-남원, 순창 지역 고고자료 공간정보에서 세부항목 추가의 필

요성 확인 (특히 다양한 시대에 조성된 유적, 다양한 성격의

유구가 확인된 유적의 경우)

-전라북도 모든 지역의 고고자료 공간정보에 대한 자문 일정

확정

-고고자료 공간정보 자문방식 합의 및 논의

-전북대 팀: 수합한 자료 웹하드에 업로드, ‘고고자료’ 팀: 고대

전북지역 중요한 ‘길’ 구상 심화 단계, ‘문명’ 팀: 전북지역 길

담론 연구사 정리 요청, 등

추진회의 일자 2019/4/3, 2019/4/4, 2019/4/15

주요내용

-LX 실사(4월16일) 관련 준비사항 검토 및 논의, 특히 관련

증빙 및 제출 자료에 대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논의

-연구 계획과 관련하여, ‘역사민속자료’ 담당 공동연구원들은

전북지역 길 담론 연구사 정리, 전북지역 중요한 역사적 길 자

료 수합, 전북지역 길 관련 민속자료(민담, 설화 등) 수집과 진

행사항을 확인함

추진회의 일자 2019/4/29

주요내용
-전라북도 경로복원의 의의에 대하여 논의. 이는 6월25일 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통하여 보다 학문적으로 정리할 예정임

http://cafe.daum.net/cbsd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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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공간 정보 시대 구분 자료를 기술팀에게 전달

-문명팀 입력항목(안) 작성하여 논의함.

추진회의 일자 2019/5/17, 2019/6/19, 2019/6/24

주요내용

-6월 26일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발표자, 토론자, 행사 진행

사항 체크, 행사장 정리 등등의 전반적인 것들을 논의함

-특히, 발표문과 관련하여 해양실크로드(서해안 및 연안 교류

사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

추진회의 일자 2019/7/9, 2019/7/12

주요내용

-결과물 중 정책보고서 및 서적 발간 건에 대한 논의 시작함.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구성하고 부분별 담당자 선

정

-고고팀은 플랫폼 구축 중이며, 문명팀은 고고팀에서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국내학술대회를 마치고 국제학술대회 관련 준비 논의

추진회의 일자 2019/8/29

주요내용 -문명팀 정리 자료 및 정책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논의

추진회의 일자 2019/9/18

-실크로드 시스템 기능구현 도출용 검토 관련 논의

-정책보고서 관련 논의
주요내용

2019/10/16추진회의 일자

-정책보고서(안) 작성, 이를 바탕으로 답사 테마 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

-정책보고서(안) 내 전문가 및 업무 분담,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논의

주요내용

2019/10/30추진회의 일자

주요내용

-영역권 설정 관련하여 백제, 마한 공간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자문을 이용하여 백제 유적 확인 후 목록화 의뢰(전달)

-시스템에 있는 정보 확인, 시스템에 없는 정보는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총 13종의 유적에 대한 추가 정보에 대한 자문을 의

뢰함. 이를 통하여 알로리듬 영역 복원 알고리듬을 재현하는데

사용할 예정임

-실크로드 경로 복원 관련 답사(1차) 논의 시작

-국내학술대회(2차, 11월23일), 국제학술대회(11월27일) 에 대

한 논의 국내학술대회에서는 프로젝트 전반과 알고리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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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발표 및 자문 위원 토론 예정,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외국인 연구자들의 경로나 영역에 대한 발표 및 자문 계획

추진회의 일자 2019/11/15

주요내용

-11월15일~16일 1차 답사

-첫날 답사 숙박지 근처에서 15일 및 16일 일정에 대한 논의.

고령 지산동 대가야 박물관, 대가야궁성지, 거창 개봉고분군,

장수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silkroadpia를 이용한 경

로 추적

-각 경로별 특이사항에 대한 논의, 16일 일정에 대한 경로 추

적을 통하여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이어지는 교류길에 대하여

논의(육십령고개 등) 및 정리

추진회의 일자 2019/11/29

주요내용

-전라북도 일대(부안 죽막동, 익산 미륵사지 등) 2차 답사의

필요성을 제기함. 실크로드 경로 복원에 입각하여 전라북도 육

로길을 확인하기 위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함.

추진회의 일자 2019/12/4, 2019/12/6, 12/7

주요내용

-12월7~8일 2차 답사 준비 회의. silkroadpia를 직접 구동하여

익산미륵사지~금산사, 문포, 부안 죽막동, 동진강 입구, 김제 성

산 등

-오늘날 교통로와 겹치는 부분을 확인하고 도보 혹은 자동차

를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을 체크하여 silkroadpia의 활용도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논의함

-전북의 문명길과 관련한 시대별 자료를 최종 정리하고 이들

자문에 대한 자문을 받음

-12월7일 답사를 위한 최종 확인 당시, silkroadpia의 위치 지

점 표시에 대한 신뢰성이 다소 떨어져서 8일 답사만 하기로

함

추진회의 일자 2019/12/9

주요내용
-최종보고서 및 정책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별 구분 항목 전

달받고 기타 사항들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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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서울대에서 진행된 연구개발 추진회의 내용 요약

추진회의 일자 2019년 1월 23일

주요내용

1. 1분기 과제 수행 상황 점검

2. 1분기 과제 수행 상황 평가

3.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확인

4. 2분기 과제 수행 전략 토의

추진회의 일자 2019년 2월 21일

주요내용

LX전체회의(서울대팀, 지오앤, 위이즈원)에서 건의하고 요청해야

할 사항에 대해 미리 논의함. 1)1980년대 수치지형도(1:25000)의

디지털화, 혹시 디지타이징이 된 지도의 여부에 대한 내용. 2)지

도의 셀 크기를 100x100에서 30x30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추진회의 일자 2019년 3월 13일

주요내용

웹플랫폼 구축시 사용할 수치지도에 대해 논의. 웹 플랫폼 구축

을 위해 필요하며 구해야 할 자료에 대해 논의. MAPTA알고리

듬에 관하여 수계중권역, 유역지수, 곡면률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

며 알고리듬 구축 방법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논의.

추진회의 일자 2019년 4월 5일

주요내용

자문회의를 통해 경상대 토대사업 연구팀(연구책임자:정재훈)에서

구축한 실크로드 DB소개. DB 구축 경험을 공유(항목, 코드 설정

등 관련)하고 DB를 기반으로 한 지도 제작 및 GIS정보 탑재 계

획을 공유. 이를 통해 진행해 온 전북지역 공간정보 DB 구축작

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의 확장성을 위해 전북지역뿐만 아

니라 전국역의 문화재 공간정보를 문화재청에 요청하기로 논의.

추진회의 일자 2019년 4월 25일

주요내용

중간실사에 대한 결과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의논함. 서울대팀은

유역별 패러미터 추출 자동화 알고리듬의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

하고 웨이즈원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건의하였음. 알고리듬과 웹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문화유적분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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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DB컨텐츠 현항과 앞으로의 수정사항에 대해 논의함. 이에

대해 앞으로 DB의 테이블 분류와 추가될 사항, 정리될 사항들을

결정함.

추진회의 일자 2019년 6월 13일

주요내용

6월 25일 진행될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발표내용과 일정을 공유

하고, 웨이즈원과 지오앤에서 알고리듬/DB테이블 분류 진행사항

에 대해 논의. 문화재 테이블과 관련하여 필드명을 재정리하고,

문화재 분포 중 pdf로 구현된 사항에 대해 gis에 옮기는 작업이

진행됨

추진회의 일자 2019년 7월 24일

주요내용

웨이즈원의 MEPTA 알고리듬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 현재 알고

리듬 구현 이후 검증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웹플랫폼에 알고리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다음으

로 웹플랫폼인 Silkroadpia의 기능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됨.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능을

수정/보완할 예정.

추진회의 일자 2019년 8월 6일

주요내용

MEPTA알고리듬의 기능이 웹플랫폼(silkroadpia)에서 구현이 가

능한지 여부에 관한 전반적 회의를 진행하였음. 또한 알고리듬의

시각적 표현과 경로구현 요청에 관련된 기능을 효과적이고 편리

하게 제공하기위해 사용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필요로하

는지 조사하기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에 관

련한 내용에 대해 논의함. 마지막으로 알고리듬 완성에 관련한

GIS에 대한 자문회의 진행.

추진회의 일자 2019년 8월 27일

주요내용

11월중에 예정되어 있는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관련하여 학술대회

의 제목과 초청인원, 세션의 구성내용에 관하여 의논하였음. 다음

으로 실크로드피아 웹페이지 플랫폼의 개발 현황과 앞으로 나아

갈방향에 대해 논의함. 현재 플랫폼에서 데이터에 대한 공동작업

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 되어야한다고 지오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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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함.

추진회의 일자 2019년 9월 18일

주요내용

양진호 선생께 부탁한 자문자료를 통해 새롭게 생성된 문화재 공

간정보 자료를 검토하고 silkroadpia 플랫폼관련 work flow chart

를 구상함. 플랫폼 개발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고 후

에 지오앤에 요구할 사항 논의. 마지막으로 8월에 실시한 설문조

사 내용을 바탕으로 영역권 알고리듬과 이동경로 알고리듬 보완

전략을 세움.

추진회의 일자 2019년 10월 7일

주요내용

지오앤과 실크로드파아 플랫폼 개발 관련 현황에 대해 논의함.

현재 플랫폼은 회원별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으

며, 시스템에 올라갈 DB의 필드명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MEPTA 알고리듬 기능과 유역권 기능을 플랫폼에서 실현하기

위해 웨이즈원과 지오앤이 협력하기로 함.

추진회의 일자 2019년 10월 22일

주요내용

10월 21일 진행된 실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진행될 전체

답사와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 그리고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진

행 상황을 공유함. 다음으로 지오앤과 실크로드피아 플랫폼 개발

관련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플랫폼의 화면정의서(화면시나리

오)를 예시로, 수정사항에 대해 논의함. 마지막으로 웨이즈원과

MEPTA 알고리듬과 유역권 추정 알고리듬 관련 기술적인 내용

에 대해 논의함.

추진회의 일자 2019년 11월 5일

주요내용

웨이즈원과 MEPTA 알고리듬/유역권 추정 알고리듬 관련 기술

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함. 완성된 알고리듬 중 경로 생성은 실크

로드피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계산결과 확인 가능. 다

음 지오앤의 플랫폼 진행사항에 대해 업데이트 받음. 현재 경로

검색과 생성부분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아직 영역권 알고리듬

부분은 추가적 업데이트 필요한 것으로 논의함.

추진회의 일자 2019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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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지오앤에서 실크로드피아 베타버전 시연 및 설명회를 진행함. 현

재 웹플랫폼의 전체적인 틀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MEPTA 경

로와 영역권 시뮬레이션 모두 웹상에서 생성하고 확인하는 작업

이 가능한 상태. 자문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인 박용하

박사가 회의에 참석하여 실크로드피아의 호완성과 그 외 기술적

으로 추가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논의하는 시간

을 갖음.

추진회의 일자 2019년 11월 23일

주요내용

지리학대회 특별 분과로 본 과제가 주최한 세션을 마무리한 뒤

전체 회의를 통해 남은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

과 마무리해야 할 일에 대해 논의함. 구체적으로 MEPTA 알고리

듬과 관련하여 전북대와 서울대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프로젝트의 종료 이후 미래에 대해 상의하였음. 마지막

으로 실크로드피아 베타버전 시연 및 설명회를 진행함.

추진회의 일자 2019년 11월 26일

주요내용

27일 진행될 국제학술대화와 관련하여 사전에 실크로드피아 베타

버전에 대한 공개적 자문회의를 진행함. 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과제의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하고 진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프로젝트의 종류 이후 실크로드피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토의

함.

추진회의 일자 2019년 12월 3일

주요내용

웹플랫폼 베타사이트 시연회에서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된

부분과 앞으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오앤과 웨이즈원,

서울대팀이 함께 논의. 12월 최종보고서 작성에 있어 각각 업체

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고 의견을 조율함. 남은 연구기

간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초청해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기로 논의함.

추진회의 일자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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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경북대 이성주선생님을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MEPTA알고리듬

으로 생성한 3개의 경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함. 실크로드

피아 추정 경로에 대한 평가로 비용면에 따라 경로 결과가 다른

것과 단순 자연지리요소만 이용한 경로가 아닌 인문역사적 정보

를 내표한 '노드'를 이용해 경로를 생성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

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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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수행 내용

(1) 실크로드피아 플랫폼의 제작

n 경로추정에 필요한 발굴자료의 형상을 파악하고, 최초에 확보된 벡터 데이터를

기초로 데이터 업로드 및 기초자료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

였다. 이후 경로추정용 발굴자료 벡터 데이터의 형상이 변경(1차)됨에 따라 시대

코드, 종류코드 등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며, 접속자가 기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일부 개선하였다. 현재 발굴자료 벡터 데이터의 형상에 대

한 2차 변경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 사

항을 추가로 수렴하여 최종 기능을 정의하였다. 이를 기초로 접속자의 의견을

다양한 형태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을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경

로추정 알고리듬이 적용된 리눅스 기반 서버모듈이 본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n 분석된 내역을 기초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및 각 항목별 형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4. 실크로드피아 탑재 DB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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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실크로드피아 탑재 DB 각 항목별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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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분석된 내역을 기초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표 2.8.] 데이터베이스 명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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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n 핵심 자료 중 하나인 매장문화재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최초 확보된 벡터 데이터

를 시스템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초 정제과정을 진행하였다. 실제 연구진이 자체

데스크탑에서 활용 및 가공한 개별자료를 시스템에 맞게 교정하고 시대구분 등

을 시스템에서 구현하기 위한 코드를 추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후, 기존

벡터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문헌자료도 경로추정을 위한 시스템에 반영할 필

요가 제기되어 현재기준 웹지도상에 중첩적으로 관련 공간정보를 생성, 시스템

에 반영하는 공정을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수치고도모형(DEM:

SRMT v3), 토지피복지도(2003, 2008, 2012: GLCNMO), 경사도, 음영기복도, [남

한한정] 유역도(대권역, 중권역, 표준유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공정을 진행하였

다.

그림 2.16 기초정보 분석 및 정제

그림 2.17 문헌자료 전산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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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버 구축

n 애자일 방법론에 의하여 기초시스템 구동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의 가상머신

(VM; Virtual Machine) 2식을 구축하였다. VM1(silkroadpia1.cafe24.com)에는

WAS를 설치하였으며, VM2(silkroadpia2.cafe24.com)에는 DB운영 및 공간정보

처리를 위한 PostgresSQL과 공간정보 업로드를 지원하기 위한 PostGIS 및

Geoserver를 설치하였다.

그림 2.18. 임시가상서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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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PTA 알고리듬 개발 – 경로 추적 소프트웨어 구현

n 경로를 추적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하고 프로그램화하기 위해 지형 데이터를 분석

하고, 지형 단위별로 이동에 소비되는 비용을 설정한 후, 시점과 종점을 최소비

용-최단거리로 연결하였다.

(가) 최소비용경로 분석

n 최소비용경로 분석 방법은 이동하는 주체가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를 이동할 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경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Zipf, 1949)의 최소노력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 연구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최대한 절약하려고 한다는 가

정에 기반하며, 경로와 관련해서는 인간은 최소한의 저항이 발생하는 길을 선택

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경관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은 접

근의 용이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White and Surface Evans, 2012). 이러한

최소비용경로의 접근법과 기본 가정은 인간은 풍경에 대한 보편적 지식을 지니

고 있으며, 선호하는 길이 아닌 최적·최고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가

정으로 확장된다(Branting, 2012).

n 경로는 거대한 네트워크 중 하나의 링크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선호되

는 링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소비용경로 분석은 그 선호되는 링크를 찾아내는

방법이고, 사람이 선택하는 링크의 선호도는 해당 링크를 통과할 때의 안정성,

지형적 특수성 등의 비용(cost)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나) 비용면의 생성

n GIS 환경에서는 이동에 대한 저항이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할된 표면 위에서

두 위치 사이의 최소 비용의 거리를 분석하게 되는데 먼저, 연구자가 설정한 비

용면(cost surface)을 통해 출발지에서부터 누적 비용면(accumulated cost

surface)을 만들고, 도착지까지 누적 비용이 최소가 되는 영역을 연결하는 과정

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Douglas, 1994). 비용면은 각 그리드 셀을 가로지르는

저항, 마찰 또는 난이도를 나타내며 비용, 시간, 거리 또는 위험의 관점으로 표

현할 수 있다.

n 경로 생성의 기반이 되는 베이스맵은 시대별 도보 이동의 거점이 되는 지점들

간의 통행로를 최소비용경로분석(Chang, 2012). 기법에 의해 생성한다. 최소비용

경로를 생성하는 세부적인 방법은 상용 GIS 분석 프로그램인 ARCGI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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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Analysis Toolbox에서 공개된 알고리듬을 사용하였다.

http://desktop.arcgis.com/en/arcmap/10.3/tools/spatial-analyst-toolbox/how-the-

cost-distance-tools-work.htm.이 알고리듬은 비용면 래스터 데이터를 구성하는

셀 중에 출발지점에서 인접한 셀들의 누적된 비용값(accumulative cost value)을

순차적으로 계산하여 값을 채워 나간 후 도착지점으로부터 누적 비용값이 최소

가 되는 인접셀들을 연결하여 출발지점까지의 경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n 세 종류의 비용면 생성

① 경사도 기반 비용면

- 경사도와 고도 등의 지형 요소는 특정 거리를 횡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결정

하는 가장 주요 요소로, 거의 모든 최소비용경로 분석 연구의 비용은 지형 요소

중 특히 경사도를 기반으로 하며, 종종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사용함(Herzog

and Yėpez, 2010); 경사도는 경로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경관을 결정하는 주요 요

소이기 때문에 비용의 대용물로 주로 사용함

- 특히 토블러(Tobler, 1995)의 ‘hiking function’은 최소비용경로 계산에서 가장 많

이 쓰이는 비용면(Herzog, 2010)으로, 보행 속도로 일정 거리를 걷는 데 필요한

시간(분)을 계산하며, 경험적 데이터로 얻은 IMHOF(1950)의 다이어그램을 참고

하여 경사도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됨

- 본 연구에서는 hiking function을 활용하지 않고, 경사도를 14개 단위로 구분하여

그림 2.19. IMHOP 다이어그램

http://desktop.arcgis.com/en/arcmap/10.3/tools/spatial-analyst-toolbox/how-the-cost-distance-tools-wor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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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과 같은 비용면을 생성함

그림 2.20 경사도 기반 비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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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면유형 기반 비용면

- 이 연구에서는 지형의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 사면분류 결과도 비용면으로 활용하

였다. 사면은 그 형태의 차이, 토양의 침식-이동-퇴적 양상과 정도의 차이, 퇴적

물의 유무와 성질의 차이에 따라 여러 부분 혹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밀네(Milne, 1936)는 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토양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카테나(Catena)라는 개념을 정의하였고 이 후, 코나체르와 다렘플(Conacher

and Darlympel, 1977)는 사면의 정상부에서 하천 바닥까지 그리고 표층토에서 심

토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사면을 3D유형으로 파악가능한 Nine-Unit

Landscape Model(LULM)로 발달시켰음

- 이러한 NULM를 바탕으로 박수진(2004)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경관단위의 정

량화를 진행하였고 이를 3차원적 사면단위 7개로 분류함

- 그러나 사면을 7개로 분류한 사면분류 결과만을 활용할 경우에는 비용면도 7개

등급으로만 분류되기 때문에, 보다 더 고도화된 비용면을 산출하기 위하여 한국

의 산지와 비산지를 구분하여 사면분류 결과와 결합시킴

- 박수진(2004)의 사면분류방법은 전문가의 판단으로 이루어져 자동화가 불가능했

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면분류 기준자 설정 방법을 자동화시키는 알고리듬을

개발하고 적용하였고, 또한 사면분류와 산지구분 과정도 변곡점에 대한 수학적

정의와 사면유형별 표준편차의 차이를 이용하여 자동화하였음

그림 2.21. 사면의 유형별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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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1 은 사면유형화 결과와 산지와 비산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이들의 분류

기준을 나타낸 것임

- 우리나라는 산록완사면의 분포가 탁월한 것이 특징이고, 최정선 등(2018)은 전문

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라 산록완사면에 해당하는 경사도가 산

지의 경계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어서, 본 과제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나

타나는 각 중권역의 경사도 확률밀도분포의 특성을 활용함

- 우리나라의 주요 중권역 크기의 유역 경사도 빈도분포를 확인해 보면 완연한 쌍

봉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장답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

하함

- 이는 퇴적작용으로 물질 유입이 유출보다 우세하여 형성된 산지 하부의 완경사면

과 침식작용이 활발하여 유출이 유입에 비해 우세한 급경사면의 경사도 차이가

반영된 것이므로 완경사면으로부터 급경사면으로 사면형태가 전환되는 쌍봉구조

의 사이의 지점이 산지와 구릉지-평지를 구분하는 최적 경사도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최적 경사도를 자동으로 탐색하기 위해 먼저 각 중권역별 경사도의 확률

밀도분포 패턴을 기준으로 계층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을

시도함

- 그 결과, 117개 중권역은 그림 2와 같은 쌍봉구조가 확실한 유역들과 쌍봉구조는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산지와 비산지의 경계가 되는 경사도 근처에서 변곡점

이 확인되는 유역들 그리고 경사도의 분포패턴이 정규분포처럼 어떠한 변곡점도

탐색할 수 없는 유역들로 크게 3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됨

그림 2.22. 경사도 분포패턴에 따른 계층 군집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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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봉구조가 확실히 나타나는 유형의 경우는 1차 미분이 0에 근사하고 양의 2차

미분이 최대가 되면서 경사도 20˚ 미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지점을 찾도록

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 쌍봉구조는 확인되지 않지만 산지와 비산지의 경계에서 변곡점이 나타나는 클러

스터 2 유형은 음의 1차 미분과 양의 2차 미분이 최대가 되고 20도 미만인 조건

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사도를 찾아 산지와 비산지를 구분하였고, 어떠한 변곡점

도 찾을 수 없는 클러스터 3의 유형들은 경사도 25%(약 14.04˚)를 일괄 적용하였

음

- 일괄 적용한 경사도 25%는 미국 뉴햄프셔 주에서 사면의 경사도와 안정성 사이

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토지이용 계획 정책에 적용하고 있는 ‘극도

로 가파른 경사면(25%)에서는 어떠한 구조물도 건설해서는 안된다(No structure

shall be built on an extremely steep slope (greater than 25 percent prior to

site disturbance))’는 기준과 가파른 경사의 기준을 25%로 보는 연구 결과

그림 2.23. 클러스터 1의 산지-비산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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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louri and Giourga, 2007)에 따름

 
그림 2.24. 클러스터 2의 산지-비산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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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유형별로 적정경사도를 추출하는 방법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문헌연구

에서 파악한 글로벌 산지 추출 방법의 한계인 지역적 특징 반영의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으며, 경사도라는 단일 변수로만 산지를 추출하면 지형의 형태적 다양성

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역별 단면곡면률을 구해 그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최종 산지 추출과정을 보정하였음

- 박수진(2004)의 사면유형화 방법은 그림 2.25과 같이 사면유역지수(Upslope

Contributing Area)와 사면곡면률(Standard Curvature)의 조합인 지형특성지수

(TCI, Terrain Characterization Index)를 이용하여 사면을 분류함

  log (1) 

- 여기서 사면유역지수는 사면의 한 지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물의 양을 추정하는

지형변수로 DEM의 한 격자 i에서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됨

  
  



∙ (2) 

- 여기서  는 셀의 면적, 은 셀 로 물의 흐름이 나타나는 격자들의 총 개수, 

는 상수, 는 해상도로 추정되는 등고선의 폭임으로, 사면유역지수는 해당 격자에

물이 흘러드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형변수로, 공간상 배수 정도를 나타냄

- 사면곡면률은 물질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면의 3차원적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형 변수로 사면상의 한 격자 i에서 다음의 식과 같이 계산됨

  
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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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에서 는 격자의 고도, 은 격자 주변의 격자들의 고도, 는 격자간의 거

리, 그리고 은 사면곡면률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격자의 총 수를 의미함

- 이렇게 구해진 사면곡면률은 3차원적인 사면형태의 요철(凹凸)정도와 지표의 경

사를 동시에 고려하는 장점이 있음: 그 결과 양의 값을 가지는 사면곡면률 값은

철형사면으로 그 값이 증가할수록 볼록한 정도가 증가하고, 음의 값을 가지는 사

면곡면률은 요형사면으로 음의 값의 증가는 오목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냄;

평탄한 지점이나 직선사면의 경우는 사면곡면률이 0에 가까운 값을 지님

-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분류되기 때문에 위 그림의 사면

유역지수 값인 asi와 asf는 변곡점 탐색 알고리듬을 적용하고 사면곡면률 값인

+d와 –d는 각 유형의 표준편차가 최대가 되는 값을 찾도록 하여 재현가능한 사

면분류가 되도록 하였음

asi asf

그림 2.25. 박수진(2004)의 사면 유형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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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사면유역지수 asi 값은 사면유형 중 Summit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값으로

사면유역지수 값이 낮은 지점들중 변곡점이 나타나는 곳을 탐색하여 구했음

- 이 변곡점은 물의 양이 적으면서 빈도가 낮은 곳과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점을 나누는 구분자이므로, 다른 사면유형에 비해 그 수가 적

고 사면의 정상부에 위치하여 수직용 탈작용에 의해 물의 흐름과 양이 적은

Summit을 분류해내기 적합함

- 이를 위해 사면유역지수의 확률밀도분포를 0.01단위로 분석하고 asi는 사면유역지

수 값이 3.5 이하이면서 2차 미분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았음

- 사면유역지수 asf 값은 사면유형 중 Shoulder, Backslope, Footslope를 탐색하기

위한 기준자로 이 사면들의 특징은 Summit보다는 물이 흘러들어오는 사면이 많

고, Toeslope 보다는 적은 특징을 지니므로, 사면유역지수가 급격하게 달라지는

지점을 찾기 위해 2차 미분값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지점을 탐색하여 구하였으

며, 하천은 임의의 사면유역지수의 값 7.5를 ast로 지정하여 분류하였음

- 사면곡면률의 +d와 –d값은 사면유역지수 asi와 asf사이의 Shoulder, Backslope,

Footslope를 구분하기 위한 값으로, 기존의 방법에서는 사면곡면률의 1STD를 이

용했으나 보다 더 정밀한 사면유형화를 위해 세 개 사면 사이의 분산이 최대가

되고, 사면 내 분산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았고 그 방법으로 GIS 도구의 Jenks

Natural Breaks optimization을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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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eslope는 성인상 하천에 의해 운반된 물질들이 퇴적되어 형성된 지형면으로 규

정되지만 현재 토지의 개발로 인해 하천 주변의 평탄한 지형면과 개발로 인한 평

탄지의 구분이 어려워져 이를 분류하여 파악하고자 했음

- Toeslope를 분류하는 방법도 역시 Jenks Natural Breaks optimization를 이용하였

는데, Shoulder, Backslope, Footslope 구분과는 다르게 전체 사면유역지수를 대상

으로 클래스를 둘로 나누고 사면유역지수 asf와 ast 사이의 사면곡면률 값의 분

포에 적용하였음

- 여러 변곡점 탐색 결과와 data classification의 결과를 조합하여 그림 2.27과 같이

사면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였으며, 117개 중권역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얻은 결과를 실크로드피아에 탑재하였음

S
u
m
m
i
t

Toeslope Ⅰ

Shoulder

Backslope

Footslope

Channel

Toeslope Ⅱ

그림 2.26. 사면구분기준자에 따른 사면유형화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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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유형을 14개 단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면을 생성하였음

그림 2.27. 사면유형 기반 비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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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적밀도 기반 비용면

- 이 연구에서는 실크로드피아 DB에 탑재되어 있는 약 14만개의 유적자료 역시 과

거 경로에 있어서 중요한 노드로 파악하였음

- 다수의 유의미한 유적이 발견되는 지역은 과거 주요 거점이었다는 가설을 기반으

로 이 자료를 각 지점별로 radius 25km를 적용한 점밀도(point density) 분석을

통해 14등급으로 나누어 비용면으로 활용하였음

그림 2.28. 유물유적DB(point)(n=14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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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밀도에 입각하여 14개 단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면을 생성하였

음

그림 2.29. 유적 밀도 기반 비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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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EPTA 알고리듬의 소프트웨어 개발

n 지형데이터 및 유적밀도를 분석하여 비용면 래스터 데이터를 생성하는 1단계와,

지역별 거점 간의 통행로를 래스터 기반 최소비용경로를 이용하여 계산한 후 이

들의 연결 관계를 포함한 7개의 노드-링크 도로 네트워크(베이스맵)을 구성하는

2단계,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 길찾기 알고리듬으로 많이 사용되는 A* 알고리듬

에 고고학․역사학 정보를 통행 비용 요소로 추가 반영하여 벡터 기반 경로를

생성하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n 최소비용경로는 출발지점에서 인접한 비용면 그리드 셀들의 누적된 비용값을 순

차적으로 계산하여 값을 채워 나간 후 도착지점으로부터 누적 비용값이 최소가

되는 셀들을 연결하여 경로를 생성한다. 그러나 래스터 기반 최소비용경로의 계

산은 각각의 출발지점을 기준으로 누적최소비용 래스터를 계산하는 과정이 소요

되므로 베이스맵 생성에 필요한 n개의 통행로를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하

게 된다. 누적최소비용 래스터 계산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

법이 활용될 수 있다.

n 첫 번째는 최소비용경로 탐색 공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전체 한반도 영역

의 비용면 래스터 데이터를 모두 계산하기보다는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을 포함한

탐색 영역을 효과적으로 설정하는 전략이다.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서 모두 멀

리 떨어진 지역은 최소비용경로가 경유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비용면

2.30. 경로 추정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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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터를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을 잇는 직선 경로 주위로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 인근 지형 상황에 따라 지점 간의 최소비용경로가 다소 우회하는 형상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림 2.32와 같이 출발지점과 도착지점 간 거리에 비례하는

반지름(본 연구에서는 1.5배 값을 사용함)의 원을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을 중심으

로 그린 후 두 원의 교집합 영역을 대상으로 누적최소비용을 계산하였다.

n 두 번째는 노드-링크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베이스맵을 미리 만들어 활용하

는 것이다. 각각의 비용면을 기반으로 한 노드-링크 도로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

하는 것으로, 노드 역할을 하는 거점은 면 단위의 행정구역 중심지에서 도서지

역 및 근대화 이후 개발된 지역을 제외시키고 오래전부터 마을을 형성하여 도보

이동 시 경유지의 역할을 한 곳으로 추정되는 1,196개 거점을 추출하였다. 임의

의 2개 노드 사이를 7개의 비용면 상에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으로 삼아 최소비

용경로를 생성하여 두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로 생성하였다.

- 이렇게 미리 생성한 노드-링크 도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실크로드피아 상에서의

경로 탐색은 선택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에서 각각 가장 가까운 링크를 선택하

고 난 후 선택된 링크 사이의 경로를 A* 알고리듬을 통해 계산한 결과를 사용한

다. 생성된 노드와 링크는 각각 노드테이블과 링크테이블을 구성하는데, 네트워크

를 구성하기 위해 상호 참조하기 위한 정보와 비용면에서의 최소비용경로 계산

시의 누적비용거리를 링크의 속성으로 저장하여 A*알고리듬에 의한 경로탐색 시

통행비용 요소로 사용함

그림 2.31. 최소비용경로 탐색공간의 제한



- 64 -

- N개의 노드들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N(N-1)/2 가지가 있으나 인접하지

않은 노드들을 모두 연결하면 의미있는 도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아서, 한 노

드를 시작점으로 보았을 때 방향이 유사한 상대 노드들 중에서 직선 거리가 가장

가까운 노드를 도착점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링크를 생성함

- DEM 지형정보와 유적정보를 바탕으로 경사도(s), 사면분류(c), 유적밀도(r)의 3가

지 데이터 요소를 기반으로 한 비용면 래스터와 이를 조합한 4가지 데이터를 이

용한 비용면 래스터까지 총 7가지 비용면을 만든 후 각각을 대상으로 노드-링크

도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7가지 베이스맵을 구축하였고 각 베이스맵에 따른 경로

를 분석하여 적정성을 평가함

그림 2.32. 노드, 링크 테이블

그림 2.33. 링크 생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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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7개의 비용면 조합을 바탕으로 생성된 노드-링크 베이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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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최소비용거리 계산에서 얻어진 목적지점의 누적비용거리를 링크 통행비용으로

적용하여 A* 알고리듬(Eranki, 2002)을 적용하여 고령 연조리 추정 가야 왕궁지

에서 거창 개봉 가야 고분군 간 경로탐색 결과를 아래의 그림과 같다.

경사도 사면유형화 유적 밀도

경사도+사면유형화 사면유형화+유적 밀도 경사도+유적 밀도

경사도+사면유형화+유적 밀도

그림 2.35. 7개의 비용면 조합을 바탕으로 생성된 고령 연조리 가야 추정 왕궁지

– 거창 개봉 고분군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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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로 결정의 인문역사적 요소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n 앞서 설명했듯이, 노드-링크 베이스맵 관련해서, 노드 역할을 하는 거점은 면 단

위의 행정구역 중심지에서 도서지역 및 근대화 이후 개발된 지역을 제외시키고

오래전부터 마을을 형성하여 도보 이동 시 경유지의 역할을 한 곳으로 추정되는

1,196개 거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노드-링크 베이스맵을 활용해서 경로를 추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문역사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

n 인문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의 융합적 고려에 기반한 경로추정이라는 본 연구 목

표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선사 및 역사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과거 경로의 설정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었던 인문

역사적 요소에 대한 의견 수합을 실시하였다.

n 서울대학교 및 전북대학교 연구팀에서 선정한 전문가 25인(대학 및 발굴 기관

책임조사원급)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16개의 답변지를 수합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n 설문지를 통해 관련 고고학 전문가들에게 경로 추정 과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질문 6가지에 대한 답변과 그 외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제안받았

다.

n 첫 번째 질문은 ‘1차 최소비용경로’가 하천을 통과할 경우, 바다로 이어지는 하

천 및 그것의 1차 지류(즉, 4대강의 하류 지역)는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설정하

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강한 찬성이 6%(1인), 찬

성이 75%(12인), 중립이 6%(1인), 반대가 6%(1인), 강한 반대가 6%(1인)이었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1차 최소비용경로가 하천을 통과할 경우, 바다로

이어지는 하천 및 그것의 1차 지류는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강한 찬성 6% (1인)

- 찬성 75% (12인)

- 중립 6% (1인)

- 반대 6% (1인)

- 강한 반대 6%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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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두 번째 질문은 ‘1차 최소비용경로’가 산악지역을 통과할 경우, 고개 및 고갯길

을 선호할 것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강한 찬성이 38%(6인), 찬성이 56%(9인), 중립이 6%(1인)이었다. 찬성이 압도적

으로 우세하여 1차 최소비용경로가 산악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고개 및 고갯길

을 선호하도록 설정하였다.

n 세 번째 질문은 산악지역에서 ‘1차 최소비용경로’가 능선을 따라갈 경우, 계속

능선을 따라 이동하는 경로는 선호할 것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찬성이 63%(10인), 중립이 13%(2인), 반대가 19%(3

인), 무응답이 6%(1인)이었다. 찬성이 우세하여 1차 최소비용경로가 능선을 따라

갈 경우, 계속 능선을 따라 이동하도록 설정하였다.

n 네 번째 질문은 추정경로가 분지지형 통과를 선호할 것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강한 찬성이 6%(1인), 찬성이 75%(12

인), 중립이 19%(3인)이었다. 찬성이 우세하여 경로가 분지지형 통과를 선호하도

록 설정하였다.

- 강한 찬성 38% (6인)

- 찬성 56% (9인)

- 중립 6% (1인)

- 반대

- 강한 반대

- 강한 찬성

- 찬성 63% (10인)

- 중립 13% (2인)

- 반대 19% (3인)

- 강한 반대

- 무응답 6%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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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다섯 번째 질문은 추정경로가 후대에 역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지점을 선호

할 것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강한

찬성이 19%(3인), 찬성이 50%(8인), 중립이 31%(5인)이었다. 찬성이 우세하여

경로가 역소로 알려진 지점을 선호하도록 설정하였다.

n 여섯 번째 질문은 추정경로가 취락 유적이 있는 지역(농경단계 사회의 경우 동

시대는 물론, 앞선 시대의 취락 유적이 있었던 지역까지)을 선호하는 것으로 설

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강한 찬성이 13%(2

인), 찬성이 56%(9인), 중립이 25%(4인), 반대가 6%(1인)이었다. 찬성이 우세하

여 경로가 취락 유적이 있는 지역을 선호하도록 설정하였다.

- 강한 찬성 6% (1인)

- 찬성 75% (12인)

- 중립 19% (3인)

- 반대

- 강한 반대

- 강한 찬성 19% (3인)

- 찬성 50% (8인)

- 중립 31% (5인)

- 반대

- 강한 반대

- 강한 찬성 13% (2인)

- 찬성 56% (9인)

- 중립 25% (4인)

- 반대 6% (1인)

- 강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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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그 외 전문가의 연구 시대 및 지역에서 경로의 문제를 다룰 때 추가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 특히 고대 경로와 동시대 및 앞선 시대의 매장

지와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안 받았다(부록 참고).

n 그리고 위의 전제에 기반하여 경로 생성에 활용되는 초기 비용면을 수정하는 방

식으로 MEPTA 경로 추정 알고리듬을 보완해 나갔다.

그림 2.36. 전라북도 내 나루 관련 지명 분포도

그림 2.37. 이동의 ‘no go zone’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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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PTA 알고리듬 개발 – 영역권 복원 소프트웨어 구현

n 단순히 ‘선’을 긋는 것으로 영역권을 나타내는 기존의 방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진은 실크로드피아에 탑재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빅데이터를 영역

권 설정에 활용하고, 서도 다른 단위(scale)의 채택을 통해 다양한 영역권의 추

론을 가능하게 하고, 단순히 ‘선’을 긋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영역권을 표시하는

알고리듬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영역권 추정의 전제

n 과거의 문화 영역권을 추정하여 지도화하는 것은 다양한 전제가 수반되며 정확

한 결과가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역권 추정 과정과 결과는 다양한

학문 간의 논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발전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잠재력

을 갖는다.

n 융합적 연구에 기반한 영역권 추정이라는 본 연구 목표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선사 및 역사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위에서 언급되 경로 추

정 선문조사 대상과 동일)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과거 영역권 추정 과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2가지를 묻고 답변을 받았다.

n 첫 번째 질문은 영역권을 나누고 그러한 영역권의 통시적 변화양상을 추적하는

것이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대 및 지역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문가 의견 1: 원삼국~삼국시대 진한지역과 사로, 신라권역

▷ 전문가 의견 2: 선사시대 동북아지역 일대의 작물유체 분포: 작물은 환경의 영향

을 많이 받고 집단 접촉, 이주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영역권을 나누기 쉬울 것

으로 판단. 특히 위세품처럼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일상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촘촘한 분포지도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전문가 의견 3: 호서, 호남지역 등 소위 마한권역은 지역적 범위는 넓은 반면,

시기에 따라 지역적인 차이도 크고 북에서 남으로 점진적으로 백제화 됩니다.

그리고 최후에 영산강유역이 마한의 마지막 세력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초기

철기~원삼국 단계의 금강, 만경강유역 내 물질문화의 영역권 변화를 살피고 이

후 영산강유역 물질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재검토하여 통시적 연속성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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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지 기대됩니다.

▷ 전문가 의견 4: 영역을 설정할 때 지나치게 배타적인 영역과 경계를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 전문가 의견 5: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관심 있는 분야가 청동기～초기철

기시대의 한반도이고 다른 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음.

▷ 전문가 의견 6: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한반도

▷ 전문가 의견 7: 삼국시대에 접어들면 사실상 영역권/영토의 개념에 대한 문제는

선사시대의 접근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음. 굳이 선택한다면, 5세기

중후반부터 6세기 후반까지 고구려-백제-신라의 한강 이남지역에 대한 영역권

설정 및 그 변화를 추적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웅진기 고

구려와 백제의 경계가 모호함. 일정 영역은 중간 지대로 남아있었을 가능성도

있음.

▷ 전문가 의견 8: 삼국시대 이전까지는 적합하지만 정치체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영역의 개념이 분명해지는 삼국시대와 그 이후에는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

▷ 전문가 의견 9: 영역권을 나누고 의미를 부가하는 것은 그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영영권의 설정은 넓은 관점에서 보면 정치체의

지역권이 인정되어 국경이라는 개념이 있는 시대와 정치체는 있지만 지역권을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고 상호 대립되는 관계가 아닐 경우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

됨. 또한 선사시대는 정치체의 권역보다도 취락단위의 생활권역에 대한 권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선사시대는 취락간 네트워크를 생각하면 경로추

적을 중심한 영역권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후시대는 하천이나 높은 산을 기

준으로 자연경계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 전문가 의견 10: 자연 지형에 의해 영역권이 구분되는 선사시대, 특히 신석기시

대와 청동기시대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은 소백산맥, 여러 하천 유역

등으로 구분되는 호서 내륙 지역.

▷ 전문가 의견 11:

1. 토기의 분포

- 원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영남지역 고분에서 출토되는 특정 기종과 특정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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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토기가 분포하는 권역이 50년 혹은 100년 단위로 변해가는 모습을 추적해

볼 수 있다.

- 예를 들면 목관묘 단계의 와질토기 기종조합도 분포의 변화를 보이지만 3~4세기

목곽묘 단계의 유개대부호, 대부직구호, 압형토기 등과 같은 특정 기종의 분포와

일정한 기종조합의 차이에 따라 분포권역이 달라짐.

- 5~6세기 전반 도질토기 특정 지역양식의 분포권역은 서로 겹치면서 흥미로운 분

포를 보일 것으로 생각됨. 양식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기종이 있고 또한 특정 기

종은 일정한 분포권역이 따로 존재하므로 양식과 기종의 조합을 기준으로 영역권

을 파악하면 분포권역이 비교적 잘 드러날 것으로 생각됨.

2. 삼국시대 각 시기별 고분군의 밀도가 변화되는 양상과 같은 경우 뚜렷한 지역

차를 보여줄 것으로 보임

3. 영남지역 삼국시대 지역차를 보여주는 고분 구조와 부장품의 조합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음. 다곽식의 유형, 착장형 위세품의 조합, 등

▷ 전문가 의견 12: 영남지방 및 전북, 전남 동부의 4세기-6세기 고분 출토 토기 양

식의 분포권을 기준으로 하면서 帶冠 등 일부 장신구의 분포를 참고하면 신라의

영역과 대가야의 영역, 기타 가야 세력의 연역 혹은 권역을 구분할 수 있음(이희

준, 『신라고고학연구』 및 『대가야고고학연구』 참고).

▷ 전문가 의견 13: 영역권을 문화적 측면에서 다룬다면 모든 시기가 가능할 것임.

▷ 전문가 의견 14: 청동기시대까지의 문화권은 상당히 넓은 지역, 예를 들면 송국

리문화권은 상당히 넓지만 내부적인 지역색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삼국이 정립

한 후에도 정치적 영역이 넓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보면, 문화권이 정치적 영역권으로 변동되는 원삼국시대를 전후

한 시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국이 형성되는 지역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전문가 의견 15: 위와 같은 방법론은 한반도 전역의 선사, 역사시대에 적용이 가

능하겠지만, 지역별 시기별 문화양상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청동기시대에 유용

하다고 생각되며, 남한지역 좁게는 호서지역에 적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전문가 의견 16: 청동기·철기시대 한강유역(한강본류와 지류, 북한강유역과 지류,

남한강유역과 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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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영역권 설정을 위해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고고

학 자료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토기 11인 응답자 중 69%

② 주거지 8인 응답자 중 50%

③ 분묘 4인 응답자 중 25%

④ 금속기 3인 응답자 중 19%

⑤ 석기 1인 응답자 중 6%

⑥ 작물유체 1인 응답자 중 6%

n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검토하고, 연구진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연

구에서 영역권 추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큰 두 가지 전제를 설정하였다.

- 1) 과거 특정 국가의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은 해당 국가의 영역일 것임

- 2) 문화 영역권은 자연 경계인 유역분수계의 경계와 일치할 것임

(나) 영역권 추정을 위한 밀도 자료 생성 및 분석

n 위의 가정을 기반으로 영역권 추정 알고리듬은 유역경계를 기반으로 해당 시대

의 영역경계를 파악하였다.

n 개발 초기에는 밀도도표(density plot)를 생성한 후에 유역분수계에 따라 선(line)

변경을 하고자 했으나, 코딩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즉, 선을 옮기는 툴

(tool)의 부재로 벡터 데이터(line)를 에디팅 하여 손으로 하나씩 옮겨야 하는 상

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길 찾기 알고리듬 변형 적용을 시도해보

니 시종점의 불명확함과 최단거리 계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

n 원자료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면형자료를 점형자료로 변경한 후에 밀도도표를 생

성하고 표준유적 벡터데이터에 래스터 형식의 밀도 자료를 삽입하는 것으로 전

략을 변경하였다.

n 실크로드피아 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대구분’은 일부 시대의 경우에는 기본적

으로 유물의 성격에 입각한 ‘문화’ 구분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백

제’, ‘신라’, ‘가야’의 시대구분이 그러하다. 따라서 영역권 알고리듬 프로토타입



- 75 -

개발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진은 우선 실크로드피아 플랫폼에서 ‘백제’, ‘신라’,

‘가야’로 규정된 세 종류의 유적들을 통해 서로 세 영역의 범위를 추정하는 것이

합당한 전략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n 따라서 실크로드피아 플랫폼에서 ‘백제’, ‘신라’, ‘가야’로 각각 선택된 유적의 면

자료를 포인트 자료로 변환시켰다.

n 이후, 포인트의 반경을 5km / 10km / 15km / 20km 단위로 해서 밀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n 점밀도 분포양상의 시각화는 ‘백제’, ‘신라’, ‘가야’ 각각의 점밀도 분석의 평균값

을 중권역, 표준유역, 산지유역의 세 유역구분 단위별로 비교하여, 가장 값이

높은 시대/문화의 색으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즉, 밀도 레스터 자료

를 중권역, 표준유역, 산지유역 벡터 데이터에 모두 삽입하여 영역권 지도를 비

교 분석하였다.

그림 2.38. 현재 구축되어 있는 DB의

매장문화재공간보의 polygon을 point로

전환하여 분포도로 나타냄

그림 2.39. 가야, 신라, 백제의 point

density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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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아래의 그림은 전라북도의 ‘철기시대/삼한시대/원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유적들의

영역권(노란색 표시)와 ‘철기시대/삼한시대/원삼국시대’에 존속했으면서 한편으로

는 ‘백제시대’까지 유지되었던 유적들의 영역권(붉은색 표시)을 나타낸 지도이다.

두 경우 모두 밀도 레스터 자료를 산지유역 벡터 데이터에 삽입하여 영역권 지

도를 생성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위의 지도는 유적 자료가 영향을 미치는 범

위(점밀도 반경 범위)를 5km로 설정한 경우에 해당되고, 아래의 지도는 그 범위

를 10km로 성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림 2.40. 5세기 이전 마한(노란색)과 백제(붉은색)의 영역권 지도(위: 점밀도 반

경 범위5km, 아래: 점밀도 반경 범위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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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역권 표출 방식 개발

n 본 연구진은 밀도 레스터 자료를 중권역, 표준유역, 산지유역 벡터 데이터에 삽

입하여 영역권 지도를 생성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n 유역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하나의 수계로 모아지는 영역을 일컫는다. 강으로

흘러드는 물 주위의 지역을 지칭하여, 집수구역이라고도 한다. 유역 분수계는 과

거 인간의 삶의 터전에서 자연경계를 이루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분수계의 경계 중 일부가 문화 영역의 경례를 구성했을 것이라도 볼 수 있

다.

n 환경부(2006)는 유역을 규모에 따라 대권역(basin), 중권역(subbasin), 소권역/표

준유역(watershed)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진은 이중 중권역, 표준유역의 유

역 분수계를 활용하였다. 또한 경관을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하고 있는 산지유역

(mountainous catchments)의 유역 분수계 역시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도는 아래

의 그림과 같다.

n 이렇게 3개의 서로 다른 지역 분류의 틀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자료, 동일한

점밀도 분석 반영 범위를 적용하고서도 3개의 서로 다른 영역권 지도를 생성할

수 있었다.

n 이렇게 지역 분류 단위가 다른 3개의 영역권 지도를 생성한 첫 번째 이유는 특

정 문화 혹은 정치체의 경우, 당시의 차지 면적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영역 표

시 방법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2.41. 대권역(왼쪽), 중권역(중앙), 표준유역(오른쪽)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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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두 번째 이유는 MEPTA 알고리듬을 통해 생선되는 영역권 지도를 하나의 영역

권에 대한 정해진 구상을 ‘전달’하는 수동적인 매체로 보기보다는, 영역권에 대

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도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진은 ‘지

리학적 시각화’의 관점에서 영역권 추정을 진행한 것으로, 시각화의 증대를 통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추출할 뿐만 아니라, 지도가 하

나의 탐색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림 2.42. 점밀도 범위 및 유여권을 달리하여 생성된 12개의 영역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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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라북도 옛길 및 영역권 복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가) 매장문화재 공간정보의 수집 및 분석

n 실크로드피아에는 대략 18만 여점의 매장문화재 공간정보가 탑재되어 있다. 이

러한 매장문화재 공간정보의 대부분은 문화재청에 공식 협조 요청을 통해 확보

하였다.

n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의 공간

정보, 속성정보를 문화재 보존관리와 위치기반 문화유산 서비스를 위해 운영되

고 있다. 이 서비스는 2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유산나들이’, ‘문화재보존관리지도’를 통해 1:25,000 축적

까지 문화재의 공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별도 인트라넷시스템: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을 통해 1:25,000 축적 이하로 문

화재의 공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의 이용은 제한되어 있다: 이용약관 제 2 조

(이용자의 정의)

- ② "이용자"는 문화재보존관리 및 조사연구, 기타 국가정책수립 등의 업무를 담

당하는 공공기관의 이용자를 말한다. 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문화재조사연구기관은 예외로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진에서 공식 요청을 통해 제공받은 매장문화재 공간정보를 실크로

드피아 상의 DB에 집적하고 제공하고는 행위는 일반 연구자의 관점에서 매우 필

요한 작업이었다.

그림 2.43.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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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그러나 기존 매장문화재 공간정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 ① 유적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② 유적의 위치가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③ 문화재청 제공받아 실크로드피아에 탑재한 공간정보는 총 3개의 파일로 이루

어져 있었으나(문화유적분포지도, 발굴조사구역, 지표조사구역),그림 2.34에 나와

있듯이, 기존 자료에서 속성 필드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음

- ④ 계량적 연구에 필요한 정보 필드가 누락되어 있음

-

n 유적이 누락되어 있거나 위치가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벡터 데이터 파일

을 새롭게 생성하여 실크로드피아 DB에 추가하였다.

그림 2.44. 문화재청 제공 매장문화재 공간정보 속성 필드(위: 문화유적분포지도,

중앙: 발굴조사구역, 아래: 지표조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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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실크로드피아 DB의 매장문화재 공간정보의 필드를 본 프로젝트의 목적과 연구

자의 필요에 맞추어 통일하고 새로운 필드도 추가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진

이 초점을 맞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고고역사자료와 자연환경자료 통합

- 문명길 옛길 문화영역권을 추정하는 알고리듬 개발

- 공유플랫폼 구축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의 경로와 콘텐츠 개발

- 시간, 공간, 속성자료를 저장하는 통합 DB구축

그림 2.45. 실크로드피아 DB의 매장문화재 공간정보 속성 필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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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고역사민속 자료의 수집 및 분석

n 고고역사민속 자료의 수집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

를 중심으로 지역의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문명길의 역사적 정체성

과 현대적 의미 등의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n 수집 방법

1)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cbsdcivilization/)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

2) ‘입력기준틀’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상세한 지점별 정보 입력 및 수집

n 자료는 고문서, 고고학연구서, 역사 및 민속자료, 지역연구 및 조사보고서, 논문,

향토연구자료(향토지, 설화집 등), 신문자료,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참고문헌의

내용들을 검색하여 그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자료들을 중심으로 입력하고

수집하여 공유하였다.

n 인터넷 카페은 다음과 같이 시대별, 자료별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2.46. 전북 실크로드 문명 카페 이미지

시대별: 청동기/철기시대, 마한, 가야, 백제, 신라, 통일신라, 후백제, 고려, 기타

자료별: 역사자료, 기타자료, 관련논문 연구, 자신의 생각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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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전북 실크로드 문명 카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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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많은 자료 중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선정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한 건당 여

러 편의 문헌자료나 논문이 탑재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가야(2건), 백제(35건),

신라(2건), 통일신라(11건), 후백제(6건), 고려(7건), 기타(15건), 역사자료(8건), 기

타자료(8건), 관련논문 연구(14건)이 실려 있는데, 내용이 중복된 자료들은 최대

한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탑재하였다.

n 입력기준틀

- 해당 지점(지역)의 자료를 찾아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였다.

- 입력은 아래의 표와 같이, 13개 항목을 중심으로 “입력기준틀”을 만들어서, 각 지

역의 주요 지점부터 하나씩 입력하였다.

- 자료 검색을 하면서 시대구분이나 지점 설명, 유래, 고대길 및 이동 경로 등의 내

용들이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을 파악하였기에 출처나 내용을 입력할 때에는 다

른 자료들과 비교하여 정리를 하였으며, 대중화(일반화)되어 있고 신뢰성이 높은

자료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지막 항목으로 “입

력자 추가/해석” 부분을 넣었다.

- 현재, 실크로드피아에 들어갈 자료입력 항목 등의 조율을 위하여 잠시 파일입력

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입력기준틀을 이용한 32개의 입력파일이 있다.

- 이 입력 자료들은 실크로드피아의 구동이 대중화되었을 때, 각 주요 지점의 안내

서 역할을 할 것이며, ‘내용수정’ 기능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9] 입력기준틀

기준 상세 내용

자료 ID 자료 고유번호(혹은 등록번호)

출전
자료출처: 고전 사서, 고전 문집, 현대 책, 현대 논문, 현대 보고서

등

시기 마한, 백제, 통일신라, 후백제, 고려

장소 자료에 나타난 지명

현 위치 현재의 지명

관련 자연지형 산, 고개, 언덕, 평지, 농경지, 하천, 강, 바다, 주거지

관련 인공지형 성, 마을, 항구, 절, 역참, 건물

길 유형 거점도시, 평지길, 고개길, 하천, 포구항구, 바다



- 85 -

n 그 외에도 서적(연구서적(13권), 발표집(15권), 고고유적 유물보고서(50여권), 등),

논문(용량이 크거나 첨부가 불가능한 주요 논문(90여편) 등은 연구실에 시대별

로 비치하여 상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n 이렇게 수집된 다양한 자료들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지역별 시기별 이동 경로를

파악하였고 그 지역의 생활문화, 더 나아가 지역 정체성과 가치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은 국내·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으며, 다양한 전문가들

의 조언을 받아서 수정보완을 거쳐 정책보고서의 본문에 그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림 2.48. 입력기준틀을 기반으로 기록한 ‘부안 죽막동 수성당’ 사례

연결도시 이어지는 도착도시나 장소, 중간 기착지

교통수단 도보, 우마차, 말, 배

운반물품 사람, 쌀, 식량, 식품, 의류, 도자기, 약재, 사치품

관련 내용
자료에 나오는 이동 맥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세금 물품 이동,

시장판매용, 방문, 전투이동, 사신 등)
입력자

추가/해석

입력자가 자료를 읽고 위에 해당하지 않은 내용이나 또는 느끼거

나 해석한 내용을 추가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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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문자연지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n MEPTA 알고리듬의 개발과 실크로드피아 플랫폼의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

문지리 및 자연지리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진행되었다.

n 인문지리 자료로는 ① 나루관련 지명 분포도, ② 고개 관련 지명 분포도가 활용

되었다.

그림 2.49. 전라북도 내 나루 관련 지명

분포도

그림 2.50. 전라북도 내 고개 관련 지

명 분포도

n 자연지리 자료로는 ① 수치고도모형(DEM: SRMT v3), ② 토지피복지도(2003,

2008, 2012: GLCNMO), ③ 경사도, ④ 음영기복도, ⑤ [남한한정] 유역도(대권역,

중권역, 표준유역)가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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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크로드피아 플랫폼 데이터 및 MEPTA 알고리듬 추정 결과 검증 과정

(가) 실크로드피아 플랫폼 탑재 데이터 대한 전문가 자문

n 자문위원

- 정요근(서울대 국사학과: 조선시대 이전 옛길 복원 전문가

n 자문 일시

- 2019년 12월 18일 10:00-1:00

n 자문회의 참석자

내부 연구진 외부 참석자 및 소속
박수진

정요근

서울대 국사학과

고일홍
허정원
고은별
김지우
이나연

n 실크로드피아 플랫폼의 경로 및 영역권 관련 데이터 평가 진행 방식

- 총 3개의 사항에 대한 평가 요청

- 자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HGIS 데이터를 직접 자문회의 자리에서 시연해줄 것을

요청함

n 평가/자문 요청 사항

- 연구진이 현재 실크로드피아에서 경로 추정에 관여하는 인문역사 데이터의 종류

를 소개한 다음에, 앞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데이터 종류에 대한 자문 요청

- 비용면을 달리할 때 생성되는 두 지점 사이의 다양한 추정 경로들 간의 차이점에

대한 검증의 방식에 대한 자문 요청

- 지금의 노드-링크 비용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드’들의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

가 요청

n 실크로드피아 탑재 데이터 종류에 대한 평가

- 경로 추정 관련하여 중요한 물길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으니 조선총독부지도의 수

계망에 대한 디지타이징화 된 데이터 필요

- 해상 교류 관련하여 조선총독부지도의 옛 해안선에 대한 디지타이징화 된 데이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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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정조시대 호구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조선시대 행정구역 공간 데이터 필요

(현재 자문위원에 의해 생성 중)

- 고개에 대한 공간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나, 고개에 대한 위계적 분류가 진행될 필

요 있음

n 추정 경로 간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제안

- 자문위원은 현재 조선시대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복원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작업 방법은 신경준이 쓴 『도로고』의 내용을 기반으로 조선시대 길의 ‘점’들을

찍은 다음에 조선총독부지도에 나와 있는 길들을 기반으로 조선시대 도로 네트워

크 복원

- 신경준 『도로고』: 1770년(영조 46)에 신경준(申景濬)에 의해 집필된 책으로, 전

국 각 지역의 육로 및 수로 교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과의 교통

로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음

- 자문위원이 현재 복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조선시대 도로 네트워크와 실크로드피

아 추정 경로를 비교하는 것을 하나의 평가 전략으로 제안

그림 2.51. 신경준 『도로고』 및 조선총독부지도 기반 조선시대 도로 네트워크

복원 지도 (정요근, 김현종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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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노드 성정의 적걸성 평가

- 근대 이후에 등장한 면소재지를 제외하여 1,196개의 면소재지를 거점으로 선정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조선시대 이전에 중요한 장소였으나, 오늘날 면소

재지가 위치하지 않는 지점들도 노드로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드들의 위계적 분류도 필요함

- 이상적으로는 시대별 노드도 달리할 필요가 있음

(나) 실크로드피아의 경로 추정 기능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n 자문위원

- 이성주(경북대 고고인류학과): 신라·가야 네크워크 및 고대 경로 분야의 전문가

n 자문 일시

- 2019년 12월 11일 3:00-8:00

n 자문회의 참석자

내부 연구진 외부 참석자 및 소속
박수진 이성주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고일홍 권오영 서울대 국사학과
심우진 김종일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고은별 김민주 서울대 국사학과

양진호 상명대 지리학과

n 실크로드피아 추정 경로 평가 진행 방식

- 연구진이 자문위원에게 추정 원하는 경로의 출발점, 도착점 요청함

- 자문위원은 아래와 같은 총 3개의 경로에 대한 추정 요청함:

① 사천 늑도 – 남원 세전리 (야요이 토기길)

② 김해 봉황동 – 대구 만촌동 (광형동모 길)

③ 경남 고성 동외동/김해 봉황동 –청주 신봉동/음성 망이산성/파주 주월리

(왜계갑주 최 북단 길)

- 이중 ①, ②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경로를 미리 생성하여 자문회의에서 앞서

MEPTA 알고리듬 및 A* 알고리듬의 원리에 대한 설명 자료와 함께 자문위원에

게 전달함

- ③ 경로 추정 과정은 자문 당일 컴퓨터로 시연을 하며 경로를 생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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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자문을 통해 평가를 받고자 한 핵심 사항은 아래와 같았다:

① ‘노드-링크 베이스맵’ 사용 경로 추정 방식(즉, A* 알고리듬)의 타당성 검토

② 7가지 비용면 기반 추정 경로 간 타당성 검토

③ 고고학 자료에 입각한 추정 경로의 타당성 검토

④ 유저의 관점에서 플랫폼 상에 탑재되어 있는 경로 추정 기능의 사용 편의성

검토

n ‘노드-링크 베이스맵’ 사용 경로 추정 방식(즉, A* 알고리듬)의 타당성 검토

- 실크로드피아 플랫폼 상에서는 A* 알고리듬(‘노드-링크 베이스맵’ 활용)을 기반으

로 경로를 생성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누적최소비용 래스터 계산

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임

- 경로 탐색 시 누적최소비용 래스터 계산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

로 탐색 공간을 제한하는 방식’도 있으나,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먼 지점간의

래스터기반 경로의 계산에서 메모리 사용량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궁

극적으로 먼 지점들 간의 경로 추정까지 목표로 실크로드피아에는 탑재되어 있

지 않음

- 따라서 동일한 비용면을 기반으로 하되, ‘노드-링크 베이스맵’을 기반으로 생성한

경로와 ‘경로 탐색 공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생성한 경로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 그 이유 및 의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

- 사천 늑도에서 남원 세전리로 가는 ‘야요이 토기 길’을 두 가지 전략 모두를 적용

하여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노드-링크 베이스맵:

사면유형 (132.79km)

노드-링크 베이스맵:

경사도 (143.2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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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정 경로의 차이에 관해, ‘노드’라는 것이 인문역사적 정보를 내포하는

것이어서, ‘경로 탐색 공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 옛 사람들의 이동에 더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실제로 ‘사천 늑도-남원 세전리’ 길의 경우 ‘노드-링크 베이스맵’ 기반 추정 경로

가 고고학적 양상과 더 유사한 결과라고 함

- 참고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도 동일한 경로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음: 김해 봉

황동 – 대구 만촌동 (광형동모 길)

경로 탐색 제한 방식으로 추정된 경로

그림 2.52 ‘노드-링크 베이스맵 이용 방식’과 ‘경로 탐색 제한 방식’으로 추정된

사천 늑도-남원 세전리 경로 비교

그림 2.53. ‘노드-링크 베이스맵 이용 방식’과 ‘경로 탐색 제한 방식’으로 추정된

경로가 비슷하게 추정된 경우(김해 봉황동 – 대구 만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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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7가지 비용면 기반 추정 경로 간 타당성 검토

- 실크로드피아에서는 서로 다른 비용면 조합에 따라 동일한 출발점, 도착점을 기

준으로 총 7개의 경로가 생성됨

- 이때 서로 다른 경로들 간의 타당성 평가하기 보다는, 7가지 경로 모두 타당한

것으로 접근하고, 이러한 경로의 다양성을 ‘옛 길’에 대한 ‘사고의 도구’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예를 들어, ‘사면유형’ 기반 경로 일상적인 도보 이동의 경로로 가장 널리 사용되

었을 가능성이 높지만(그래서 국도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임), 이동하는 집단

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경사도’ 기반 경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n 고고학 자료에 입각한 추정 경로의 타당성 검토

- 자문회의 자리에서는 생성된 ③ 경남 고성 동외동/김해 봉황동 –청주 신봉동/음

성 망이산성/파주 주월리(왜계갑주 최 북단 길) 경로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진

행됨

- 이성주, 권오영, 김종일은 생성 경로들이 대체로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 그러나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특정 유물이 출토된 유적의 분포와 생성 경로

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실크로드피아의 DB에는 영역권 관련 특정 유물

의 출토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필드만 존재하지만(필드 15, 16번). 이 부분은 차

년도 연구에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으로 지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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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경남 고성 동외동/김해 봉황동 –청주 신봉동/음성 망이산성/파주 주월리

생성 다양한 경로

(다) 답사를 통한 추정 경로 검증

n 답사 주제

- ‘가야길’ 답사

n 답사 일정

- 2019년 11월 15일(금)

오후 3시: 고령 지산동 대가야 박물관 관람

오후 4시: 고령 우륵박물관 관람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리 ‘대가야궁성지’ 답사

오후 5-6시: 고령 연조리 → 거창 개봉 고분군 경로 답사

- 2019년 11월 16일(금)

오전 10시: 거창 개봉 고분군 경로 답사

오전 10-오후 3시: 거창 개봉 고분군 → 장수 삼봉 고분군 경로 답사

n 답사 팀 구성

- 전북대팀: 이정덕, 김미라, 김미숙(토)

- 서울대팀: 고일홍, 고은별

- 기타: 동영상 촬영 전문가

n 답사 목적

- 가야길 복원을 위한 배경지식 확보: 고령 대가야 박물관, 고령 지산동 고분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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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가야길의 ‘경상도 구간’ 복원 경로 답사: 고령 대가야읍 연조리 → 거창 개봉고분

군

- 가야길의 ‘전라북도 구간’ 복원 경로 답사: 거창 개봉고분군 → 장수 삼봉고분군

- 전라북도 ‘장수 가야’의 실체 확인: 장수 일대 가야 유적 답사

n 답사 성과

- 경로 생성에 사용되는 7 종류의 비용면 베이스맵의 타당성 검증. 즉, 15일 답사

구간의 경로를 모두 비슷하게 나왔으나, 16일 답사 구간은 서로 다른 경로가 생

성됨. 15일 저녁 답사 현장에서 진행된 연구회의를 통해 ‘사면유형’ 비용면 기반

추정 경로를 16일 가야길 답사 구간으로 설정함

그림 2.55. 사면유형 기반 거창 개봉고분군 - 장수 삼봉고분군 추정 경로

- 16일 답사를 통해 ‘사면유형’ 비용면 기반 경로가 대체로 수계 및 국도의 경로와

일치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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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사면유형 기반 거창 개봉고분군 - 장수 삼봉고분군 추정 경로가 수계

및 국도와 일치하는 구간 사례

- 그런데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사용되어 온 국토와 MEPTA 추정 경

로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2.57. 사면유형 기반 거창 개봉고분군 - 장수 삼봉고분군 추정 경로가 수계

및 국도와 일치하지 않는 구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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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답사 결과물 활용

- MEPTA 경로 복원 알고리듬에서 서로 다른 비용면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경

로의 차이를 현장에서 확인

- 복원된 가야길 경로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확보하여 정책보고서 작성에 활용

- 전문가가 촬영한 답사 과정을 대중과 공유하여 연구 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활

용

n 답사 사진

그림 2.58. 사면유형 기반 거창 개봉고분군 - 장수 삼봉고분군 추정 경로 답사

중 육십령 고개 지점 및 그곳에서 내려다 본 장수의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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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 개발 성과

(1) 실크로드피아 공유 DB 구축 및 실크로드 공유 플랫폼 기술 개발

n 실크로드피아 시스템은 연구진이 진행한 데이터 가공결과와 경로생성 알고리즘이

적용된 MEPTA 엔진을 이용해 경로와 유역권을 계산하여 지도상에 표출하는

WEB-GIS 시스템이다.

n 시스템은 별도 외부호스팅으로 운영되는 VM 2식을 통해 동작하며, VM(1)을 통

해 MEPTA CGI 프로그램이 생성한 경로 및 유역권 정보를 VM(2)로 전달하는

구조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VM(2)에는 문화재정보 및 회원정보 등이 테이블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각종 배경지도를 호출하여 문화재 정보와 함께 기 저장된

경로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그림 2.59 시스템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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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0. 시스템 인프라 구성

n 실크로드피아 시스템은 지도화면을 기반으로 경로 및 유역권을 생성하고 제작된

성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의견공유가 가능하도록 관련기능이 구성되어 있다. 대

메뉴는 총 9가지 기능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 중 메뉴관리/코드관리/회원관리는

관리자 전용 기능이다.

그림 2.61. 시스템 기능 반영(대분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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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로그인-로그아웃

회원가입 화면을 통해 관계자가 손쉽게 회원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n 초기화면

기본 웹지도 위에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좌측에 여러 기능 및 컨트롤 영

역을 제공한다.

그림 2.62. 시스템 로그인 화면

그림 2.63. 시스템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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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지도선택

분포정보와 경로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배경지도를 다

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설정은 브이월드이다.

- 브이월드

그림 2.64. 배경지도 선택(기본 : 브이월드)

- 구글 음영기복

그림 2.65. 배경지도 선택(구글 음영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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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위성사진 & 레이블

- 구글 위성사진 & 레이블 없음

그림 2.67. 위성사진 선택(구글: 레이블 제외)

그림 2.66. 위성사진 선택(구글 : 레이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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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배경지도

그림 2.68. 배경지도 선택(구글 일반지도)

n 추가 예정 배경 지도: 구지도

- 실크로드피아를 통해 생성된 자료의 문화 컨텐츠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

지도를 배경 지도로 제공을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음

- 배경 지도로 활용될 구지도 레이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에서 제공하는 구지도 원본파일을 확보한 후, 개별 지도를

크롭하고 좌표를 맞추는 작업이 요구됨

- 국토정보플랫폼의 구지도 자료를 가공하고 그 결과물을 실크로드피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구지도 파일에 대

한 협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미 구지도 배경 지도를 제

작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 두 기관 간 공식 협약에 기반하여 제공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음

- 따라서 이미 제작되고 국가 기관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구지도 배경 지도를

본 사업단에서 다시 제작하는 비효율적인 작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국토지리정보

원으로부터 그 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방법을 현재 타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협조하여 ‘국토지리정보원’과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기관들이 자료를 공유하고 플랫폼을 연계시키는 위한 노력을 현재 진행하고

있음

-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2020년 중에는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구지도 배경 지도

를 제공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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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문화재 레이어 보기

좌측 영역에 문화재보기 등의 각종 기능을 제공한다. 문화재보기설정을 통해 시대

별 문화재를 On/Off하여 볼 수 있다.

- 문화재 On 결과

그림 2.70. 시기별 문화재(전체) On 사례

그림 2.69. 문화재 보기 레이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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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문화재 목록

행정구역과 키워드를 통해 문화재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림 2.71. 문화재 목록 검색

- 특정 검색결과에 대해 관련 속성정보를 찾아 표출함

그림 2.72. 문화재 목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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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기초 속성정보가 제공되며, 상세보기를 통해 상세 인포윈도우가 표출됨

그림 2.73. 문화재 위치이동 후 발생하는 인포윈도우

- 인포윈도우에는 상세정보, 주제별의견, 주제등록 등의 탭을 통해 정보공유를

위한 다양한 화면이 제공됨

그림 2.74. 문화재 상세 속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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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를 등록해 관계자와 논의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그림 2.75. 문화재 정보에 대한 의견공유용 주제생성

- 관련된 첨부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음

그림 2.76. 문화재 논의주제 관련 참조 첨부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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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목록을 이용해 여러 관계자가 조회 및 의견공유가 가능함

- 게시된 주제에 대해 회원은 댓글을 입력할 수 있음

그림 2.78. 논의주제별 댓글입력 화면

그림 2.77. 문화재 논의주제 관련 주제등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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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경로 탐색

문화재 검색을 통해 경로탐색이 가능하도록, 객체를 선택하고 출발지점과 도착지점

을 지정하여 경로생성을 진행한다.

그림 2.79. 경로탐색 인터페이스

- 선택된 객체에 대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그림 2.80. 검색된 문화재 목록에 대한 출발지 / 도착지 지정(1)



- 110 -

- 출발지를 지정한 이후 도착지를 지정함

그림 2.81. 검색된 문화재 목록에 대한 출발지 / 목적지 지정(2)

- 경로생성 명령을 통해 경로가 생성됨

그림 2.82. 출발지/목적지 선언에 의한 경로생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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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EPTA

회원별로 제작된 경로와 유역권의 목록을 확인하는 업무를 MEPTA 메뉴에서 진행

할 수 있다. 여러 회원의 경로생성이력을 호출하여 지도상에 표출하고 관련된 의견

들을 상호 공유할 수 있다.

그림 2.83. 생성된 경로정보가 회원 및 시간별로 정렬된 내역

그림 2.84. 생성된 경로정보에 대한 선택 후 경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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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 생성된 유역권에 대한 결과조회

n 업로드

회원들이 직접 생성한 벡터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면 시기별 문화재 조회에 사용

되는 문화재 관련 테이블에 반영되어 업데이트된 문화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2.86. 회원별 자료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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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문화재 관리

서버에 기 업로드 되어있는 문화재에 대해 공간정보를 제외한 다양한 속성정보들을

수정/조회할 수 있다.

n 기타관리자 권한(일반회원 접속불가)

관리자는 메뉴의 노출여부, 메뉴명 등을 메뉴관리 메뉴를 통해 변경할 수 있고. 코

드관리를 통해 각종 속성을 관리하기 위한 속성코드를 조정할 수 있다. 회원관리메

뉴에서는 현재까지 가입된 회원에 대한 관리기능이 제공된다.

그림 2.87. 문화재 속성관리 화면

그림 2.88. 관리자 코드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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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9. 관리자 회원관리 기능

그림 2.90. 관리자 메뉴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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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PTA 알고리듬 기반 경로 탐색 소프트웨어 등록

(가) 경로 탐색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n MEPTA 알고리듬을 구현한 소프트웨어는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된다:

① 래스터 및 벡터 데이터 처리 알고리듬을 구현한 공통 모듈

② 알고리듬을 실행, 검증하기 위한 윈도우즈 프로그램(MEPTA Desktop)

③ 실크로드피아 웹사이트와 연동하는 리눅스 프로그램(MEPTA CGI)

(나) 경로 탐색 소프트웨어와 실크로드피아 플랫폼의 연동 방식

n 윈도우 프로그램과 웹용 프로그램은 모두 유적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된

PostgreSQL DBMS와 연동된다.

그림 2.91. MEPTA 소프트웨어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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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윈도우용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은 아래의 그림 2.81.과 같으며, 사용 중인 래스

터 데이터 목록, 지형분석 및 영역권 분석을 위한 유역권과 파라미터 목록 그리

고 래스터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를 시각화한 3D 지도 화면으로 구성된다.

그림 2.92. MEPTA Desktop 실행 화면

(다) 경로 탐색 소프트웨어 저작권 내용

n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번호: C-2019-036407호

① 저작물의 제호(이름): MEPTA 알고리듬 기반 경로 탐색 소프트웨어

② 저작물의 종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응용프로그램

③ 저작자 성명(법인명): 웨이즈원 주식회사,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④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34111-0428595

⑤ 창작연월일: 2019년 11월 27일

⑥ 등록연월일: 2019년 11월 29일

⑦ 등록사항: 저작자 – 웨이즈원 주식회사

창작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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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3. MEPTA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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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n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총 2회의 국내 학술대회와 총 1회의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가) 제1차 국내 학술대회 (2019.6.25.)

n 제목: 전라북도 옛길·문명길 복원의 의의와 활용

n 일시: 2019년 6월 25일 13:00-18:30

n 학술회의 기획 의도

n 발표제목 및 발표자(연구진 발표의 경우 강조 처리)

고대 경로 복원에 대한 역사학, 고고학 및 문화사적 의미에 대해 고

찰하고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위치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

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연구된 고고학 및 역사학분

야의 성과에 대한 공유를 통해 고대 경로 복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

한다. 또한 현재 문화재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실크로드피아

(Silkroadpia)’와 ‘멥타(MEPTA)’ 알고리듬의 개발 과정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고대 경로 복원을 위한 융복합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편으로는 개발 과정에 있어 보완하거나 수정해야할 지점들을 점검

한다.

발표제목 발표자 및 소속
인간 그리고 길: 공간이 가지는 고고학적

의미
이형우(전북대)

한반도 문명의 주요거점 전북의 해양실

크로드와 유적·유물 집적도

이정덕(전북대), 김미숙(전북대),

박수진(서울대)
실크로드 담론과 고대 길 복원의 지정학

적 의미
진종헌(공주대), 정현주(서울대)

삼남대로의 갈재길-조선시대의 7대로인

삼남대로는 어떤 길인가?
신정일(우리땅걷기모임)

문화재청 운영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의

의의와 한계

천선행(전라문화유산연구원),

조대연(전북대)

전라북도 ‘실크로드피아’ 공유 데이터베

이스 및 플랫폼 개발 과정

문우종(서울대), 김명진(지오앤),

이준혁(지오앤), 김민호(상명대),

정재준(성신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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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학술회의 개요

고대 경로 복원 알고리듬(MEPTA) 개

발 과정

고일홍(서울대), 김재희(웨이즈원),

박용하(한국교통연구원),

심우진(서울대)

1시-1시20분 등록, 인사말

1시20분-3시40분

1세션

n 전북지역 문명사적 의미의 재발견 필요성: 이형우(전북대)

n 한반도 문명의 주요 거점 전북의 해양 실크로드와 유적·

유물 집적도: 이정덕(전북대), 김미숙(전북대), 박수진(서

울대)

n 실크로드 담론과 고대 길 복원의 지정학적 의미: 진종헌

(공주대), 정현주(서울대)

n 삼남대로의 갈재길: 신정일(사단법인 우리땅걷기)

n 세션토론: 김동영(전북연구원)

3시40분-3시50분 휴식

3시50분-5시30분

2세션

n 문화재청 운영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의 의의와 한계: 천

선행(전라문화유산연구원), 조대연(전북대)

n 전라북도 ‘실크로드피아’ 공유 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 개

발 과정: 문우종(서울대), 김명진(지오앤), 이준혁(지오앤),

김민호(상명대), 정재준(성신여대)

n 고대 경로 복원 알고리듬 개발 과정: 고일홍(서울대), 김

재희(웨이즈원), 박용하(한국교통연구원), 심우진(서울대),

n 세션토론: 이훈종(서울대)

5시30분-6시
종합토론

n 정재훈(경상대), 김낙중(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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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학술회의 포스터

그림 2.94. 6월 25일 국내 학술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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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학술회의 사진

그림 2.95. 6월 25일 국내 학술대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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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학술회의 사회적 확산: <<전북도민일보>>에 실린 “실크로드의 재조명” 국내학

술행사 보도 기사

그림 2.96. 6월 25일 국내 학술대회 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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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국내 학술대회 (2019.11.23.)

n 제목: 통로, 영역 그리고 문명교류: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위한 융복합 플랫폼

(Silkroadpia)

n 일시: 2019년 11월 23일 - 10:00-11:30

n 학술회의 기획 의도

n 발표제목 및 발표자(연구진 발표의 경우 강조 처리)

발표제목 발표자 및 소속
통로, 영역, 문명교류 연구 - 새로운 방

법론의 필요성

고일홍(서울대), 정현주(서울대),

진종헌(공주대), 이정덕(전북대)

정보공유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와 학문

적 의의

허정원(서울대),

천선행(전라문화유산연구원),

조대연(전북대), 김미숙(전북대)

실크로드피아 플랫폼과 경로 및 영역권

추정 알고리듬

심우진(서울대), 김지우(서울대),

고은별(서울대), 김민호(상명대),

정재준(성신여대),

박수진(서울대)

고대 경로 및 영역권에 대한 그간의 복원 작업은 역사지리학, 역사학,

고고학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고대 경로 및

영역권에 관한 이론적 시각, 분석 방법론, 실제 데이터는 충분히 공유

되지 못했고, 이는 빈약한 담론과 파편적이고 비균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졌다. 문명권의 설정 및 문명권 간 교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오늘날, 고대 경로 및 영역권의 복원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

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세션에서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고대 경로 및 영역권 복원에 관한 융복합 연구의 결과물을 검토하고

자 한다. 즉, 고대 경로 및 영역권 복원을 위한 융복합 연구의 필요

성, 지리학·고고학·인류학 자료의 공유와 총체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

는 융복합 플랫폼 ‘실크로드피아(Silkroadpia)’의 구축, 그리고 지리학·

고고학·인류학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고대 경로 및 영

역권 복원 알고리듬인 ‘멥타(MEPTA)’의 개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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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학술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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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학술회의 포스터

그림 2.97. 11월 23일 국내 학술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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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학술회의 사진

그림 2.98. 11월 23일 국내 학술대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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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학술회의 사회적 확산: 아시아연구소 홈페이지 및 리뷰

그림 2.99. 11월 23일 국내 학술대회 사회적 확산 자료



- 128 -

(다) 제1차 국제 학술대회(2019.11.27.)

n 제목: “Channels, Territories, and Civilization Exchange: Past Realities and

Present Meanings”

n 일시: 2019년 11월 27일 – 1:00-6:00

n 학술회의 기획 의도

What are channels of movement? How were they formed in the

past and how can we reconstruct them in the present? What is

the reality of a ‘territory’? How were territories formed in the past

and what was the role of channels of movement in their

formation? What was the nature of civilization exchange that took

place against the background of such channels and territories in

the past? What implications do such instances of civilization

exchange have for the present?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aims

to explore the above questions by bringing together scholars from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whose areas of research include

historical geography, natural geography, archaeology, histor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ata science. It is hoped that this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meeting will act as a first step

in the building of a consensus on how information on civilization

exchange in the Asian World may be collected, shared, curated,

analyzed, and disseminated within a standardized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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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발표제목 및 발표자(연구진 발표의 경우 강조 처리)

발표제목 발표자 및 소속

Session 1. Introducing a Data Sharing Platform for Civilization Exchange

Research

The art of the Eastern European

Scythian animal style as a component of

the system of the Scythian-Siberian

zoomorphic style in Eurasia (7th - early

3d century B.C.)

Anatoliy Kantorovich,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New Continentalism, Transformation of

Eurasia, and Challenges to East Asia:

Understanding the Restructuring of

Eurasia through Mobility and

Connectivity

Shin Beomshik,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struction,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Chinese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0

Li Xiaojie (李曉杰),

Fudan University

Micro-scale Estimation of Silla Trunk

Roads

Todoroki Hiroshi,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Session 2. Exploring the Past Realities and Present Meanings of Channels

and Territories

Developing Silkroadpia: the aims and

ongoing results of the “Re-examining

the Silk Road: Re-discovering North

Jeolla Province as a channel of

civilization exchange” project (funded

by the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LX)

“Re-examining the Silk

Road” Projec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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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학술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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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학술회의 포스터

그림 2.100. 11월 27일 국제 학술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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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학술회의 사진

그림 2.101. 11월 27일 국제 학술대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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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학술회의 사회적 확산: 아시아연구소 홈페이지 및 리뷰

그림 2.102. 11월 27일 국제 학술대회 사회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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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크로드의 재조명 – 문명의 통로로서 전라북도의 재발견” 정책보고서

목차 (※ 정책보고서는 별첨)

   1. 옛길 연구의 의의

     가. 길의 의미

     나. 옛길 복원의 의의

     다. 지리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한 옛길 복원의 의의

     라. 동서지역의 고대문명교류사 복원의 의의

   2. 전북문명길 연구

     가. 선사시대의 해양실크로드

     나. 해상실크로드의 거점 죽막동 유적

     다. 백제시대의 전북문명교류

     라. 통일신라시대의 전북문명교류

     마. 후백제시대의 전북문명교류

     바. 고려시대의 전북문명교류

3. 전라북도 옛길 복원

가. 전북 장수-경남 고령 가야길 복원

나. 백제 부흥운동길 복원

다. 임진왜란 웅치전투길 복원

라. 고부와 소거점지역 사이의 연결길 복원

마. 전주-보광재-경복사지 길 복원

바. 전주-미륵사지 길 복원

4. 실크로드피아의 플랫폼과 알고리듬

가. 실크로드피아의 배경과 목적

나. 경로 및 영역권 추정 알고리듬

다. 실크로드피아의 구성 및 사용 방법

라. 향후 발전방향

 5. 옛길의 활용방안

가. 선사·고대 사회의 새로운 이해와 전라북도

나. 역사시대의 새로운 이해(국가와 문명권)

다. 문명교류사에서 전북 위상 제고

라.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화

   붙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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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 학술지(등재지/등재후보지 이상)에 학술논문 5편 출판

n 인문/사회 및 자연/공학의 학제적 융합을 높은 수준에서 구현한 본 연구팀은 그

성과를 전문적인 학술지에 출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n 최종적으로는 융합적 연구의 성과를 담은 5편의 학술논문을 연구 종료 2년 이내

(연구재단 기준)에 출간할 예정이다.

n 각 논문의 제목, 집필진, 그리고 초록은 아래와 같다:

(가) 논문 1: 카테나 개념을 이용한 사면유형화 방법의 개발과 적용가능성 평가

(심우진, 박수진) [투고 완료, 원고 및 투고 관련 증빙은 부록에서 제시함]

국문초록

사면은 지표형성의 기본단위이자 물과 물질의 흐름과 발산 그로 인한 토양의 이

동의 원인이자 결과로 모든 자연과학 학문의 연구 단위이다. 사면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은 자연환경을 단위별로 단순화하여 파악할 수 있

기 때문에, 지형학, 토양학, 생태학 등 많은 학문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토지

자원의 관리, 개발에 따른 영향 등을 평가할 수 있어 정책적 활용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연구에서는 토양과 지형의 관계에 대한 정의인 카테나 개념을 이용하

여 사면유역지수를 중심으로 한 사면유형화 방법(UcaP, Upslope Contributing

Area Priority Decision Tree)을 개발하고, 이를 기존의 방법인 단면곡면률 우선

분류방법(PrcP, Profile Curvature Priority Decision Tree), 경사도 우선 분류방

법(SlgP, Slope Gradient Priority Decision Tree), 상대 고도 우선 분류방법

(ReeP, Relative Elevation Priority Decision Tree) 등의 세 가지 방법들과 비교

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여 한반도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중권역 경계를 대상으로 한 네 가지 사면유

형화 결과는 같은 사면을 서로 다르게 분류한다. 그 중 Summit사면과

Backslope사면의 결과차이가 가장 큰데, 산정상부에 평탄한 Summit사면의 형태

적·위치적 정의의 특성상, 가장 적게 분포되기 때문에 Summit사면을 가장 적게

분류한 UcaP 방법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산림입지토양도의 ‘산정’영역은 사면의 유형 중 Summit과 Shoulder에 해

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산정영역 내의 Summit과 Shoulder비율

비교에서 UcaP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한반도 전체 해당 사면 비율을 같

이 살펴볼 때, ReeP방법이 가장 산정 분류의 정확도가 높았다. 셋째, 수자원조사

의 하천망도와의 비교는 하천변에 형성되는 사면인 Toeslope과 비교를 진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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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문 2: ‘실크로드피아(Silkroadpia)’의 활용과 문화유산의 창출 - 백제부흥

운동의 경로복원을 중심으로 (조대연) [투고 완료, 원고 및 투고 관련 증빙은 부록

에서 제시함]

다. SlgP 방법이 하천망도 영역 내 Toeslope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한반도 전체

의 해당 사면 비율을 함께 고려하면 UcaP 결과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넷째, 사면은 지형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양침식모형의 결과와 비

교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UcaP 방법이 물과 물질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면을 유형화하여 환경을 파악하고 단순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환경 관리와 이용을 위한 간편하고 빠른 정보를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다. 그러나 사면을 유형화하고 이를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정책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적정 공간 정보의 수준에 대한 탐색과정이 반드시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사면유형화, 카테나, 분류방법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고고역사 공간정보 공유 플랫폼인 ‘실크로드피아(Silkroadpia)’의

개발과 고대 경로 및 영역권 복원 알고리듬(MEPTA)의 제작․실행을 통해 전라

북도 지역을 통과한 고대 문명교류의 경로들 복원하고자 한 연구의 결과물을 제

시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전라북도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및 한반도와 동아시

아에서의 위상을 재조명하였고, 정부의 국토공간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및 지역재생을 위한 적절한 문화컨텐츠를 제시하였다. 필자는 고고학, 역사

학, 지리학, 공학 분야의 융합연구에 기반한 고대 경로 복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서 기원후 660년 사비성 함락 이후 진행된 백제부흥운동의 길을 제시하고, 그

학술적인 측면을 검토하였다. 또한 관련 문화 컨텐츠를 제안하고 향후 활용 방

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공간정보 공유 플랫폼 실크로드피아, 경로복원, 융합연구, 백제부흥운동,

문화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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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크로드 담론과 고대길 복원의 지정학적 의미 (진종헌)

국문초록

최근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복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실크로드를 비롯한 동아시아 문명교류 경로 추정의 지정학

적 의미를 새롭게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 최근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

로(신실크로드)는 전략(혹은 실천)으로서의 지정학으로 중국 중심의 교통물류체

계를 형성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중국의 21세기 제국화(中國夢) 프로젝트이다. 이

담론에서 한국이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주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한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으로서 한반도신경제지도와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정학에서 중국의 전략을 수정하는 의미가 있으며, 지배와 대립이 아닌

호혜적 관계의 지정학담론의 형성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21세기 비판지정학이 담론으로서의 지정학에 초점을 둔다면, 전통적 지정학인

핼포드 매킨더의 심장부이론(Heartland Theory)은 전략으로서의 지정학을 강조

한다. 당대의 (중국과 한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은 대항해 시대 이후에 소외되었

던 유라시아 육로연결망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전환을 강조하면서, 매킨더 지정

학의 가치를 새롭게 환기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명교류 경로 추정의 지

정학적 의미를 실크로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실천 속에 위치시키고자 했다.

전통적인 관점인, 실크로드의 종점이 중국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며 한국까지 이

어진다는 수세적 반론이 아니라, 실크로드에 고정된 시종점이 있다는 시종론(始

終論)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했다. 필자들이 수행한 전라북도의 옛

길 복원연구를 통해 암묵적인 동아시아의 일방적 문화교류모델(중국: 문화발신

지, 동아시아 타 국가: 문화수신지)을 비판하고, 서구와의 적극적인 교류는 중국

만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관점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문명교류, 경로추정, 실크로드, 신실크로드 전략, 전라북도, 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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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라북도 문명교류 유산 데이터 통합관리 및 활용방안(천선행, 김미숙)

국문초록

현재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eritag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는 문화재의 효과적인 보존관리와 위치기반 문화유산 콘텐

츠 활용을 위해 운용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들 서비스는 주로 행정부의

문화재관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동되고 있어 학술적 연구에 필요한

여러 속성들(시대, 성격, 유적 및 유구의 종류 등)에 따른 소트 기능과 공간정보

확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선사시대

이래 고고역사자료와 자연환경자료를 통합하여 시간, 공간, 속성자료를 아우르는

통합적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육로길

복원 작업 관련해서는 실크로드피아에 탑재될 매장문화재 공간정보의 확보, 검

토, 데이터클리닝, 누락 유적 확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전쟁이나 교류, 종교적 이

동 등의 큰 사건들이 전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들(고창, 군산, 부안, 익산, 소

양 등)을 중심으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해양길 복원 작업 관련해서는, 해상교

통로와 연결되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북도의 서해안과

연결된 금강, 만경강, 동진강의 내륙수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본고에

서는 한반도 문명교류 유산 관련 통합 시공간 DB의 뼈대를 이루는 매장문화재

공간정보 뿐만 아니라 역사학적, 인류학적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플랫폼

DB에 탑재된 매장문화재 공간정보에 대한 시대별 분석을 진행하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활용방안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그 활용방

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공간정보, 실크로드피아, 공유 데이터베이스, 전라

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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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계적 공간론을 통한 실크로드 담론 및 고대길 복원의 재인식 (정현주)

국문초록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지난 1년 간 실크로

드 담론과 고대길 복원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은 ‘담론’에 불과했던 고대 문명교류의 길 실크로드를 실제 지도상에서 구현하는

알고리즘과 이를 지원하는 데이터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본격적인 알고리

즘의 개발에 앞서 실크로드의 지도적 재현에 대한 지리학자의 공동연구는 경상

북도의 지원을 받아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국내외 실크로드 담론을

리뷰하고 한반도 실크로드 구간을 추정하기 위한 밑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경유하면서 공간이론과 정치·문화지리학적 연구주제를 주로 다루어

온 필자는 또 다른 파생적인 연구질문과 끊임없이 대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상

상속에 재현된 ‘길’을 지도상의 구체적인 ‘좌표’로 전환하는 작업에 태생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영역화와 탈영역화 간의 긴장과 딜레마였다. 그것은 관계적

공간이론의 핵심적인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으며 경계연구(border studies)나

신지정학, 포스트구조주의 담론 등 정치·문화지리학의 최근 이론적 쟁점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프로젝트가 의도한 실

크로드의 지도학적 재현, 알고리즘 개발, 플랫폼 시운영을 넘어 이에서 파생된

문제의식을 학문적 논쟁의 지형으로 초대하여 공간이론과의 접목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간 고고/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실크로드에 대한 학술논쟁은 역사

상 실크로드의 경로를 비정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문헌이나 고고

학적 증거 속에 드러난 옛 길의 흔적을 복원하는 데 따른 이견과 논쟁이 실크로

드 담론의 주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길의 경로는 마치 바닷가 모래알 찾기처

럼 수많은 (역사적으로 존재했을) 증거 중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수 천 년이 지

난 오늘날 찾아내는가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는 셈이었다. 즉 그렇게 찾아진

경로 그 자체도 가변적이고 합의적인 가상의 길일 뿐이다. 오늘날 발전된 IT 기

술을 통해 더 나은 길찾기 방식을 제안하는 경로찾기 알고리즘 역시 무수한 변

수 중에 극히 일부(물론 결정적이라고 가정되는) 인과관계를 통해 도출된 ‘가상

의 길’을 하나의 정답으로 제안할 뿐이다. 즉 어떤 방식으로 찾든 그 길은 영원

히 100%의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잠정적/가변적 루트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실크로드 경로는 정확히 어디였을까?”라는 검증불가능한 질문보다는“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오늘날 어떻게 추정될 수 있을까?”가 현실적으로 더 의미

있는 질문이 된다. 즉 길을 구성하는 사회/인문/자연적 요소는 무엇이었으며 오

늘날 그것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가 현실적인 연구질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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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실크로드를 둘러싼 국내외 담론이 상정하는 길에 대한 상상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길에 대한 더욱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사

유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를 ‘관계적 공간론’이라는 최근 공간이론에 대한

접근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관계적 공간론이란 2차원적 유클리드 기하학에

기반한 기존의 공간관을 비판하며 위상학적이면서 상대적인 공간이론(가령 아인

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한 물리학)을 통해 사회공간을 관계적으로 재인식

하려는 접근이다. 즉 모든 공간은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하며(즉 애초에 주어진

텅 빈 공간이란 없다) 모든 존재에는 관계가 이미 내재해 있다(즉 존재와 분리

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객관적 공간이란 없다) 는 화이트헤드, 라이프니츠에 의해

발전된 공간인식 전통을 발전시킨 공간관이다. 이를 실크로드 담론에 적용시켜

보면 실크로드가 실제 지면상에서 어떤 분명한 선으로 존재했을 것이므로 그것

을 ‘발견’하고자하는 전통적인 시도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가까운 공간인식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면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어떤 경로가 우연적, 필연적 조

합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복수로 존재했을 것이며 그 길들조차 상호관계적으

로 작동했을 일종의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보는 관점(정수일, 2015)은 관계적

공간론에 가까운 실크로드 인식론이다. 이처럼 실크로드 담론 내에서도 다양한

공간관이 경합하고 있다.

실크로드 담론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경로 비정을 위한 지리학적 시도에서도 절

대적 공간관과 관계적 공간관 간의 모순은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가령 전라북도

지역을 사례로 하여 문명교류의 길을 복원하고자 했던 우리 프로젝트의 경우 구

체적인 유물, 유적에 근거한 역사적 흔적을 좌표화하고 이를 점, 폴리곤, 경로 등

의 유클리드 기하학적 코드로 환원함으로써 고대 전라북도라는 절대적 공간을

끊임없이 만들어 냈다. 반면 이와 동시에 한반도를 경유했을 문명교류의 통로‘들’

중 전라북도라는 지역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는 교류의 허브가

되기도 했고 교류를 매개하는 사잇공간이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의

전라북도라는 고정된 행정단위(영역)는 무의미해졌고 경상도와 연결된 ‘가야문명

권’이라는 새로운 시공간 단위를 통해 이 지역을 재해석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즉 영역은 존재하지만 그 경계는 늘 가변적이며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끊임없

이 재구성된다는 관계적 공간론자들의 주장(Latour, 1987; Painter, 2010; Passi,

2012)이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었다.

본 논문은 실크로드에 대한 학제적 공동연구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다양한 쟁점

을 사례로 하여 관계적 공간론이 이러한 작업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의미화하

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단순히 ‘거기가 어디였을까요?’라는 닫힌 질문을 벗어나

서 길, 영역, 공간이 어떻게 규정되고 합의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작업이

지니는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관계적 공간론, 문명교류, 경로추정, 실크로드,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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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 결과

(1) 기술적 성과 : MEPTA 알고리듬의 구현, 웹플랫폼의 개발, 연동체계 구축

n 경사도, 사면분류 등의 지형 분석 기법과 과거 시대별 유적 데이터베이스에 의

한 밀도 분석 기법을 혼합하여 고대의 문명 교류 경로와 영역권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지리학, 역사/고고학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개발팀 등의 여러 분야 연구진이 팀을 구성하여 개발한 융합적

기술 성과로서 국내외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는 최초의 연구 성과이다.

n MEPTA 알고리듬의 구현은 일반적으로 고가의 상용 GIS 소프트웨어에서 제공

하는 래스터/벡터 데이터 분석 기능을 데스크탑 환경 및 웹 환경(실크로드피아)

에서 모두 구동 가능하도록 플랫폼 중립적인 C++ 코드로 신규 개발한 것이 특

징이며 차량용 내비게이션 솔루션에 사용되는 경로탐색 알고리듬(A*)을 GIS 분

야의 연구에 독창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n MEPTA 알고리듬은 하나의 최소 비용 경로만 추정하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

게 다양한 경로를 추구하며, 영역권 추정에 필요한 여러 옵션을 제공한다. 내비

게이션의 ‘최적길’, ‘최단거리’, ‘최소시간’ 등의 선택 옵션과 같이 총 7가지의 다

양한 비용면과 이에 따른 경로를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 옵션은 과거 경로의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

고 의견을 되묻는 역할을 함으로써 공유 플랫폼 기능을 강화시킨다.

n 사료 및 인문정보를 기초로 분석을 수행하는 주체 다대수가 인문계열 종사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이며, GIS의 다양한 자료처리와 더불어 의견을 공유하는 행위

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 비전문가 그룹이 해당실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플랫폼은 문화재정보 등 ‘공간정보화’가 가능한 인문정보를 WebGIS 기

법을 이용해 위치를 중심으로 연결지어 의견 및 자료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비전문가로서 접근이 어려웠던 공간정보 기반의 인문

정보 분석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제공한다.

n MEPTA 알고리듬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거시대의 경로정보 및 영역권 정보는

사용자가 시·종점(경로생성용) 및 영역권 정보를 기초 공간정보와의 공간분석을

통해 1회성 분석결과가 생성된다. 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별로 다양한

설정에 의해 시뮬레이션된 경로정보를 함께 조회하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경로 및 영역권 분석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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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 활용 성과 1: 과거 ‘네트워크’ 표현의 수단 제공

n ‘네트워크’ 차원에서 바라본 문화재

- 오늘날 문화재 활용에서 있어서 ‘네트워크’는 중요한 키워드임

- 즉, 과거에는 개별 문화재의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최근에 들어와서는 특

정 문화 권역 내에 존재하거나, 특정한 주제로 연결될 수 있는 복수의 문화재들

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전략이 구사되고 있음

-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추진단’의 가야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추진 전략을 참고할 수 있음(그림 2.92).

n ‘네트워크’ 표현의 방식, ‘길’

-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네트

워크를 구성했던 노드(문화유적)들 간의 링크(길)를 제시하는 것임

- 그러나 문화재 관련 기관들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경로를 추정하여 대중에게 제

시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관계로, 이러한 유용한 접근방법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가야본성’ 특별전시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2019년 8월에 ‘가야가 만든 고대 동아시아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가야 연구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음

그림 2.103.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추진단 홈페이지 메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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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작 ‘가야본성’ 특별전시회에서는 가야 주요 유적들의 분포도만 제시하

고, 그 유적들을 연결했던 네트워크(길)을 제시하지 않음(그림 2.93)

n 경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MEPTA 알고리듬의 활용 가능성

- 본 연구진이 개발한 경로 추정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길이 아닌 여러 개의 가능

한 길들을 제시해주며, 각각의 경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MEPTA 알고리듬은, 문화재 활용의 관점에서 ‘길’을 복원해야 하는 유저

의 입장에서는 길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

시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됨

그림 2.104.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특별전 패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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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문화재 활용에서 MEPTA 알고리듬의 효용성 입증

- 본 프로젝트 종료 시점 직전인 11월 27일 국제 학술대회 발표자료를 통해

MEPTA 알고리듬에 대해 소개받은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추진단’은 가야고

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가야길 지도 작업을 본 연구팀에게 의뢰했음

- 그 일환으로 경로 생성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초보적인 결과물은 아래와 같음

그림 2.105.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추진단’의 의뢰를 받고 설정한 가야 고분

군 1차 노드들

그림 2.106.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추진단’의 의뢰를 받고 생성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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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재 활용 성과 2: 길의 문화 컨텐츠화 차원에서 자료 제공

n 현대 사회에서 ‘길’의 가치와 활용

- 현대인의 삶의 질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

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남

- 관광의 형태도 단순한 소비형 대중관광에서 가치지향형 체험·교육 관광으로 변화

하고 있음

- 이 같은 사회 트렌드 변화로 ‘길’은 어느새 현대인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각

광받고 있음

- 현재 전국적으로 총 1000여개의 도보길, 2000여개 이상의 도보코스가 조성되어

있음

- 도보길의 양적 성장과 비례하여 도보 참여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

점도 적지 않음

- 예를 들어, 도보길 대부분은 자연 경관을 위주로 노선 설정 기준을 삼아 각각의

길 사이에 차별화할 만한 변변한 특징이 없음

n ‘문화재 길(heritage trail)’ 조성의 필요성

- 정부와 각급 지자체에서는 길을 중심으로 역사·생태·문화자원을 선형으로 연계하

는 탐방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탐방로 조

성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있는 추세임

- 이에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되는 지역의 유물, 역

사, 설화, 민화 등의 콘텐츠 발굴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준 높은 역사문화 콘텐츠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평가하기 어려움

n MEPTA 알고리듬을 통해 추정된 길의 ‘문화재 길로서의 활용 가능성

- 본 연구진의 전라북도 옛길 경로 추정 결과는 확실한 고고역사학적, 민속학적 근

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기존 옛길 조성사업과는 확실하게 차별성을

추구할 수 있음

- 본 연구로 생성된 전라북도 옛길은 그 역사적 가치가 강조될 수 있으며, 복원되

는 옛길 주변에 문화유산과 스토리자원이 많이 남아 있어 이를 바탕으로 문화 컨

텐츠로 활용하기에는 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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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EPTA 알고리듬을 통해 추정된 길의 ‘문화재 길’로서의 효용성 입증

- 웅치전적지가 1976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됨

- 1980년대 후반부터 웅치전투의 실제 격전지가 현재의 지정범위가 아닌 덕봉길 주

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현재 많은 공감을 받고 있음(그림 2.96 참고)

- 웅치전투를 바라보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성에 대한 합의가 안되고 이해관계가 엇

갈려 웅치전적지의 지정범위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웅치전투 길’의 개발에도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2.107. ‘웅치전적지’ 지정 구역 위치 및 곰티재길, 덕봉길 위치



- 147 -

- 그런데 MEPTA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장승리-두목마을’을 지나는 경로를 추정한

결과, 아래와 같이 덕봉길과 일치하는 길이 생성됨(그림 2.97)

- 검정색 길은 전통적인 방법(Langmuir 2004)에 의해 추정된 경로임

- 따라서 MEPTA 알고리듬은 웅치전적지의 지정범위 수정을 위한 근거를 제시함

- ‘웅치전투 길’ 개발의 근거로 제시함

그림 2.108. MEPTA를 통해 추정된 장승리-두목마을 간 구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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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가. 목표

(1) 연구의 거시적 목표

n 본 연구의 거시적 목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다:

- ① 고고역사자료와 자연환경자료를 통합하여 시기별 전라북도 지역의 역사적 발

달과 연관된 경로와 활동영역의 제시 및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명교류의 통로

의 복원

- ② 연구 수행의 결과물공유를 위해 웹기반 시공간지리정보서비스 플랫폼

(Web-based Spatio-temporal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인 ‘실크로드피아

(Silkroadpia)’의 개발

(2) 거시적 목표의 실현을 위한 연구 개발의 구체적 목표

n 위와 같은 거시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 개발의 구체적 목표는 ‘기술적 목

표’, ‘사회/공공적 목표’, ‘학술적 목표’로 구분하였다:

(가) 기술적 목표

n 본 사업의 1차 년도 개발 목표는 실크로드피아 시제품의 시범운영 및 학술연구

를 위한 활용이었다. 웹기반 시공간지리정보서비스 플랫폼(실크로드피아)의 시제

품 개발을 위해 설정한 기술적 목표는 총 3가지였다.

① 소프트웨어 개발

- 경로 및 영역 복원 시뮬레이션 알고리듬(MEPTA)을 개발하여 소프트웨어 등록

② 플랫폼 서버 구축

- 인문사회 데이터와 자연환경 데이터 등 다양한 속성정보를 시공간자료와 통합한

DB를 설계하고 구현하여 플랫폼 서버에 장착

③ 사용자 참여형 플랫폼 구축

- 클라이언트(전문가, 일반인)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웹 브라우저로 정보

제공(모두 공개) 및 자료의 검토와 업데이트(일부 전문가) 가능한 서버-클라이언

트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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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공공적 목표

n 본 사업은 정부의 국토공간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및 지역재생을

위한 컨텐츠 제공을 사회/공공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보고서’

의 형태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다.

n 즉, 본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했다.

① 정부의 국토공간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및 지역재생을 위한 콘텐츠

제공

② 실크로드 담론이나 일대일로와 같은 최근 국제적인 지정·지경학적 논의에서 소

외되었던 한반도를 중심으로 실크로드 경로를 복원함으로써 한반도가 세계 문명

교류사에서 지니는 지정학적 위상을 제고

③ 해상과 육상 실크로드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현을 통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

책의 지리적 범위를 동시에 포괄하는 역사적 근거 제시

④ 국내 실크로드 연구에서조차 소외되어 있었던 전북지역의 역사고고 유산 자료를

시공간 통합 DB에 포함시켜 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및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서의 위상을 재조명

⑤ 문명교류의 ‘길’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행사 및 문화상품 개발, 공간 조성 등을 가능하게 함

(다) 학술적 목표

n 본 사업은 인문/사회 및 자연/공학의 학제적 융합을 높은 수준에서 구현하고, 그

성과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시키는 것을 학술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학술적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업은 아래와 같았다.

① 인문/사회 및 자연/공학의 학제적 융합을 높은 수준에서 구현한 연구팀을 운영

하고 그 성과를 전문적인 학술지에 출판 (뒤의 ②번과 연결되는 과업)

② 융합적 연구의 성과를 담은 5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최종적으로 출판 (연구 종료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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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술대회 발표,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학계와 사회에 그 성과를 확산

나. 목표 달성 여부

(1) 기술적 목표 달성 여부

① 소프트웨어 개발

- 경로 및 영역 복원 시뮬레이션 알고리듬(MEPTA)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소프트

웨어 등록하였음

→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번호 C-2019-036407호

② 플랫폼 서버 구축

- 인문사회 데이터와 자연환경 데이터 등 다양한 속성정보를 시공간자료와 통합한

DB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하여 플랫폼 서버에 장착하였음

→ 실크로드피아에 구축한 DB에는 다양한 속성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매장문화재공

간데이터가 탑재되어 있으며, 다양한 지도의 형태로 자연환경 데이터도 탑재되

어 있음

③ 사용자 참여형 플랫폼 구축

- 클라이언트(전문가, 일반인)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음

- 웹 브라우저로 정보 제공(모두 공개)이 가능한 서버-클라이언트 환경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음

→ 회원가입 화면을 통해 관계자가 회원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 구현함

→ 회원이면 누구나 지도화면을 기반으로 경로 및 유역권을 생성하고 제작된 성과

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의견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구현함

- 일부 전문가에 의해 자료의 검토와 업데이트가 가능한 서버-클라이언트 환경 성

공적으로 구축하였음

→ 현재 자료 업데이트는 회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메뉴관리/코드관리/회원관리는 관리자 전용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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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공공적 목표 달성 여부

n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관련

- 정부의 국토공간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음

→ 현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동서내륙벨트의 조성을 위한 노

력이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그림 3.1 참고), 본 연구진이 집필

한 “실크로드의 재조명 – 문명의 통로로서 전라북도의 재발견” 정책 보고서에

는 고대 한반도의 대가야 집단들 간에 이루어진 동서 교류 네트워크 및 관련 추

정 경로에 대한 연구가 수록되어 있음

→ 육십령을 경유하여 동서를 연결하는 추정 가야길에 대한 연구진의 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사회적 확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그림 3.1. ‘동서내륙벨트 조성 방안’ 세미나(2019.10.10.)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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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재생을 위한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음

→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을 맞이하여 ‘동학’의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 콘텐츠화 작업

이 지자체 단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그림 3.2. 참고), 본 연구진

이 집필한 “실크로드의 재조명 – 문명의 통로로서 전라북도의 재발견” 정책 보

고서에는 갑오개혁 이전에는 그 아래에 ‘정읍현’과 ‘태인현’을 두었던 전라북도의

거점 ‘고부군’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고려시대 ‘고부군’

의 관아가 있던 지점과 고부군의 임내(任內)로 관할했던 정읍현, 인의현, 부령현,

보안현, 상질현, 고창현의 중심지 간의 경로 추정한 연구가 수록되어 있음

그림 3.2. 전라북도 페이스북 계정(2019.5.20. 포스팅 내용)



- 153 -

n 실크로드 담론 관련

- 본 연구진은 타 연구과제에서 경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지도를 제작한 경험이

있음(그림 3.3 참고)

- 이번 연구과제에서도 전라북도를 통과한 해상 실크로드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었

으나, 보다 정교한 제도의 제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 예를 들어, 고대 해안선 및 수계의 복원과 디지타이징 작업

→ 전라북도를 통과하는 해상 실크로드 지도의 제작은 차 년도 과업으로 보류함

- 해상과 육상 실크로드를 아우르는 네트워크의 구현을 통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

정책의 지리적 범위를 동시에 포괄하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였음

→ 진종헌, 정현주 공동연구원은 2019년 6월 25일에 개최된 “전라북도 옛길 〮문명길
복원의 의의와 활용” 국내 학술회의에서 “실크로드 담론과 고대길 복원의 지정

학적 의미” 발표(그림 3.4 참고)

그림 3.3. 경주로 이어지는 한반도 실크로드의 경로 복원의 예

(출처: 양보경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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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실크로드 담론과 고대길 복원의 지정학적 의미” 발표 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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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구과제는 전라북도 지역에 집중을 했지만, 내년에는 지역을 확대하여 남

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문명교류의 통로들을 복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전라북도

지역을 통과했던 문명교류 통로의 특수성을 부각시킬 예정임

→ 이러한 작업의 위해 전북지역이 해상 실크로드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하였음

을 입증하는 전북지역의 다양한 해상교류 관련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의 축적,

정리, 연구를 수행했고,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진행했음(그림 3.5. 참고)



- 156 -

그림 3.5. 2019년 6월 25일 개최된 국내 학술대회 “전라북도 옛길, 문명길 복원의

의의와 활용”에 발표된 본 연구진의 발표문(“한반도 문명의 주요 거점 전북의

해상교류와 유적, 유물 집적도”) 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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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전북지역의 위상 재조명 관련

- 전북지역의 역사고고 유산 자료를 시공간 통합 DB에 포함시켜 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및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위상을 성공적으로 재조명하였음

→ 실크로드피아 DB에 수록되어 있는 8만여 건에 해당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정

보를 ‘빅데이터’로 접근하여, 데이터의 거시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밀도분

석을 진행한 결과, 전북지역이 선사시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문화 거점

지역 중 한 곳이었음을 확인하였음(그림 3.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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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2019년 6월 25일 개최된 국내 학술대회 “전라북도 옛길, 문명길 복원의

의의와 활용”에 발표된 본 연구진의 발표문(“한반도 문명의 주요 거점 전북의

해상교류와 유적, 유물 집적도”) 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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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전북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콘텐츠 개발 관련

- 문명교류의 ‘길’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제안하여 향후

이를 스토리텔링, 행사 및 문화상품 개발, 공간 조성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백제 부흥 운동’의 핵심 사건인 ‘백강 전투’는 학계 및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으나, ‘백강’의 위치에 대해 ‘금강하류설’과 ‘동진강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도 부안 우금산성설, 연기 당산성설, 서천 건지

산성설, 홍성설이 제시되고 있다.

백강 전투의 위치에 대해 학계에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백제 부흥

운동와 백강 전투’를 하나의 문화 컨텐츠로 개발하고자 하는 부안군의 입장에서

는 동진강이 ‘백강’이고, 부안 우금산성이 ‘주류성’이라는 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진이 집필한 “실크로드의 재조명 – 문명의 통로로서 전

라북도의 재발견” 정책 보고서에서는 ‘부안 문포항’을 백강 전투에 참여했던 병

력이 정박했던 지점으로 상정하고, ‘부안 우금산성’을 주류성으로 비정하여 그 두

지점 간의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제 성산성’을 <<일본서기>>에 등장하

는 ‘피성’으로 비정하여 부안 우금산성과 김제 성산성 간의 경로도 제시하고 있

다. 본 연구진이 제시한 경로에 대해 이후 학계가 어떻게 평가하던지 간에, 이러

한 연구 성과를 통해 부안군을 배경으로 한 ‘백강 전투’에 대한 담론이 형성된다

<교과서에 수록된 백강 전투 설명>

백제 멸망(660) 이후, 각지에서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복신, 도침, 흑치상지 등은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류성과 임존성을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나 · 당
연합군이 진압에 나서자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 백강 입구까지 왔으
나 패하여 쫓겨 갔다(백강 전투). 백제 부흥 군은 4년간 저항했지만, 결국 나 · 당 연합
군에 의해 진압되면서 백제 부흥 운동은 좌절되었다(http://yellow.kr/blog/?p=1641 수록 내

용 재인용).

<백강 위치 비정>

그런데 백강구 전투를 묘사하여 “바닷물이 붉게 물들었다(海水皆赤)”라 하였으므로 전투
는 바다에서 벌어졌다. 금강 하구는 바다로 이어지며, 금강 하구와 동진강 · 만경강 하
구는 바다 쪽에서 볼 때 같은 해역에 속하는 근접 지역이다. 당시 신라 · 당 해군과 왜
의 해군이 이 지역에서 진을 쳤을 것이니, 진을 친 구체적인 지점에서 약간의 다름이
있을지라도 넓게 보면 금강 하구 해역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노태돈 2009,
http://yellow.kr/blog/?p=1641 수록 내용 재인용)

http://yellow.kr/blog/?p=1641
http://yellow.kr/blog/?p=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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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만으로도 부안군의 ‘백제 부흥 운동와 백강 전투’ 문화 컨텐츠화 노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서기》 권 제27 덴지 덴노(天智 天皇)>

“이 주유(州柔)[3]는 농토와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가 척박하여 농업과 양잠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고, 이곳은 방어하기 좋아 싸울 만한 곳이다. 여기에서 오래
머문다면 백성들이 굶주릴 것이니 이제 피성(避城)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피
성은 서북쪽으로는 띠를 두르듯 고련단경(古連旦涇, 충남 당진군 신평면에 흐르
는 신평천)이 흐르고 동남쪽으로는 깊은 수렁과 커다란 둑으로 된 제방이 자리
하고 있으며, 땅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랑을 터트리면 물이 쏟아진다. 꽃과 열매
가 있는 나무에서 얻는 토산물은 삼한(三韓)에서 가장 기름질 것이며, 옷과 음식
의 근원은 천지 사이에 숨어 있는 곳일 것이다. 비록 낮은 땅(평지)이라고 하지
만 어찌 옮기지 않겠는가?”

그림 3.7. MEPTA를 통한 동진강 하구 – 부안 우금상선(주류성) 경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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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적 목표 달성 여부

- 인문/사회 및 자연/공학의 학제적 융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 본 연구진이 출판하는 논문들은 이러한 융복합적 연구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음

- 융복합적 연구의 성과를 담은 5편 이상의 학술논문의 출판의 성공적으로 진행고

있음

→ 논문 2편는 게재 여부를 기다리는 중임

→ 논문 3편은『문화역사지리』 (KCI 등재 학술지) 2020년 8월호에 특집호에 실을 수

있도록 집필을 진행하고 있음

- 학술대회 발표 및 심포지엄 등을 통해 학계와 사회에 연구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확산하였음

→ 본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당초 계획은 국내 학술회의 1회 개

최, 국제 학술회의 1회 개최였으나, 이러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국내 학술회의

2회 개최, 국제 학술회의 1회 개최하였음

- 저서를 통해 학계와 사회에 연구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확산하였음
→ 『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비교연구』(신아출판사 2020년 출간중) 중「전주-보

광재-경복사의 문화자원과 옛길의 복원과 활용」(이정덕)

그림 3.8. MEPTA를 통한 부안 우금상선(주류성) - 김제 성산성(피성) 경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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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표 미달성 시 원인 및 차후대책

(1) 기술적 목표 미달성 내용

n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진은 당초의 기술적 목표에 도달하였다. 다만,

각각의 세부 목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개선시킬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소프트웨어 개발

- MEPTA 소프트웨어 개발의 2단계는 지역별 거점 간의 통행로를 래스터 기반 최

소비용경로를 이용하여 계산한 후 이들의 연결 관계를 포함한 7개의 노드-링크

도로 네트워크(베이스맵)를 구성하는 것이었음

- 이때 면 단위의 행정구역 중심지들 중 도서지역 및 근대화 이후 개발된 지역을

제외시키고 오래전부터 마을을 형성하여 도보 이동 시 경유지의 역할을 했던 곳

으로 추정되는 1,196개소를 거점으로 사용했음

- 더 촘촘한 노드-링크 도로 네트워크(베이스맵) 생성을 위해 노드의 개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이 확인됨

-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행정구역 지도(그림 3.9)를 바탕으로 노드를 추가

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음

그림 3.9. 조선시대 행정구역 지도(정요근, 김현종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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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플랫폼 서버 구축

- 현재 플랫폼 서버에 장착되어 있는 통합 DB에는 역사지리 자료가 상대적으로 빈

약함

- 경로 및 영역권의 추정 및 검증 작업 관련해서는 조선시대·고려시대·통일신라시

대 행정구역 데이터, 조선총독부지도의 해안선 및 수계 데이터, 조선시대 도로 데

이터 등이 필요함

- 본 연구진은 상기의 자료를 직접 확보하여 디지타이징 작업을 하기 보다는, ‘공유

를 통한 생산성의 증대’라는 4차 산업 혁명의 철학에 맞추어, 그 자료를 이미 확

보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실크로드피아 공유 플랫폼을 소개하고 참여를 유도하

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통합 DB의 역사지리 자료를 확충시키도록

하겠음

③ 사용자 참여형 플랫폼 구축

- 현재 실크로드피아 플랫폼이 MEPTA 메뉴에서는 회원별 경로생성이력을 호출하

여 지도상에 표출하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음(그림 3.10)

- 그러나 생성된 경로를 벡터 데이터 파일 형태로 다운을 받는 기능이 현재 마련되

어 있지 않아, 생성된 경로를 실크로드피아에서 제공하는 것 이외의 지도 위에

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MEPTA 생성 경로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기능을 개발

하도록 하겠음

그림 3.10. 생성된 경로정보에 대한 선택 후 경로조회



- 164 -

(2) 사회·공공적 목표 미달성 내용

n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진은 당초의 사회·공공적 목표에 도달하였다.

다만, 각각의 세부 목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개선시킬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n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관련

-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각각의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문화재 활용 정책 관

련해서 수요가 있는 추정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생성하도록 하겠음

→ MEPTA를 이용한 부안 문포항, 부안 우금산성, 김제 성산성 간 경로 추정이 이

러한 사례에 해당됨

n 전북지역의 문명사적 위상 재조명 관련

- 본 연구단이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교류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매

장문화재 정보는 예외) 경로 및 영역권을 복원한 사례연구들 역시 전라북도에 초

점을 맞추다 보니(가야 경로 예외), 더 넓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이러

한 전북지역 경로 및 영역권의 문명사적 의의와 실크로드 교류사에서의 의의를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 역사학 및 역사지리학 전공자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는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

의 범위를 전라남도 및 경상도 지역으로 확장시켜, 남한 전체를 대상으로 ① 조

선총독부지도, 대동여지도 등에 제시되어 있는 해안선과 물길을 복원하는 작업,

② 나루터 위치 및 성격 파악 작업을 진행하여 한반도의 해상 및 하상 교류의 양

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그러한 해상 및 하상 교류에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라북도의 위상을 재조명하고 해상 실크로드의 전라북도 구간에 대

한 자세한 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음

- 또한 과거 해안선 복원 및 디지털화 작업과 더불어, 과거 저습지대를 확인하는

모델의 개발을 통해 김제평야 지대 경관의 변화양상을 추적하여, 이 지역 주민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문명의 경관’임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음

n 전북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콘텐츠 개발 관련

- 전북지역은 풍요로운 곡창지대를 기반으로 고대로부터 지속적 및 집약적 거주가

진행된 한반도의 핵심 거점 중 하나임

- 전북지역의 이러한 지속적 점유는 그 자체로 중요한 문화현상이며, 그러한 점유

의 과정 속에서 진행된 토지의 구획, 분할, 통합은 역사학, 고고학, 지리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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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구획, 분할, 통합 과정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지적도’고 있으며, 현재 국가

기록원 ‘지적아카이브’에서는 일제 강점기 지적도를 제공하고 있음

- 이 자료는 조선시대 토지제도/사회경제사 연구에 핵심적인 자료로, 그에 대한 디

지털화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국가 핵심 사업임(서울대 국사학과 정요근 개

인교신)

- 다만 지오레프런싱을 하게 되면 현재 토지측량 문제와도 연결되어, LX 공간정보

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작업임

- 또한 자료가 매우 정밀한 관계로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성격

의 사업임

- 따라서 전라북도 전주 혹은 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강점기 지적도에 대한 디

지털화 작업을 파일롯 스터디로 진행할 경우, 전라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조선시대 토지제도/사회경제사 연구의 담론을 주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음

- 또한 아래의 “제4장.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계획”에서 다시 언급할 ‘전라학’ 데이터

베이스에 탑재할 LX 한국토지공사의 특징을 살린 고유 자료를 생성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 한편,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료 제공에 머물지 않고,

문화 콘텐츠 개발을 직접 참여하겠음

→ 본 연구진은 알고리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답사(제2장에서 살펴본 ‘가야길

답사’) 뿐만 아니라, 추정 ‘백제 부흥운동 길’의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답사도 진

행하였음(자세한 내용은 제4장 참고)

(3) 학술적 목표 미달성 내용

n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진은 당초의 학술적 목표에 도달하였다. 다만,

각각의 세부 목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개선시킬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n 학술지 논문
- 현재 계획된 5편의 논문 중 2편은 현제 투고되어 게재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고,

나머지 3편은 완료할 예정임

- 국문 학술지 논문의 내용을 요약 및 발전시켜 SSCI급 영문 학술지에 투고할 예

정임

n 학술회의 발표
- MEPTA 알고리듬에 관한 내용을 해외의 저명한 학술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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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가. ‘전라학’ 공간정보 공유데이터베이스 구축

(1) ‘전라학’의 확립을 위한 기존의 노력

n 전북연구원에서는 ‘전라도 천년사 편찬’을 위한 과제를 진행 중에 있음(그림 4.1

참고)

n ‘전라도 천년사 편찬’ 과제의 과업은 다음과 같음

- 전라도 역사에 관련된 다양한 기록 및 연구 성과 수집 등 관련 자료조사

- 통사 29권(선사·고대 5권, 고려 4권, 조선 10권, 근대 5권, 현대 5권)의 집필

- 전근대 시기 전라도에 부임한 감사 목사 등 인명록 명부 수합 및 연구 활동

그림 4.1. 전북연구원 홈페이지 ‘진행과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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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라학’의 성장을 위한 비전: 공간정보의 축적과 공유

n ‘전라도 천년사 편찬’ 과제 생성 공간정보의 활용 계획

- ‘전라도 천년사 편찬’ 과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간 관련 정보의 축적이 이루어지

고 있음(지명, 옛 행정구역, 도로 등)

-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통사’의 집필에 활용될 예정이고, 디지털 공간정보의 형태

로 지도 베이스로 제공될 예정은 현재 없음(과제 참여자를 통해 확인한 사실임)

n 전라도의 역사를 전라도의 땅 위에서 제시해야 하는 이유

- 역사지도는 역사를 단순히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에 머물지 않고, 역사에 대해

새롭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함

- 대한민국 역사지도집 편찬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김종혁

2013), ‘전라도 역사지도집’ 편찬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전라북도 공간정보의 축

적과 공유 시스템의 마련은 전라북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

될 수 있음

(3) ‘전라학’ 공간정보 공유데이터베이스 구축 로드맵

n ‘전라학’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실크로드피아 DB의 기존 공간정보(매장문화재정보) 활용

- 조선총독부지도로부터 확보한 과거 해안선, 물길 공간정보 추가

n ‘전라학’ 데이터베이스 공유

- 실크로드피아 플랫폼에 별도의 ‘전라학’ 전용 데이터베이스 탑재함

- 실크로드피아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전라학’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함

n 공유를 통해 ‘전라학’ 데이터베이스 확장 유도

- 학문적 전통이 깊은 전라북도는 수준 높은 향토사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한 지역임

-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향토사학자들의 노력은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전

라북도의 가치 생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

n LX 한국토지공사의 특징을 살린 ‘전라학’ 데이터베이스 고유 자료 생성

-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제 강점기 지적도의 디지털화 작

업을 전라북도 일부 지역(전주, 군산)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이 지역의 조선시대

토지제도/사회경제사 연구를 위한 핵심 자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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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한민국의 세계경영을 위한 의사결정 플랫폼의 기능

n 한반도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위한 정보의 집적과 활용

- 유라시아 및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정보의 필요성이 급증함

-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 아세안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하려는 현재의 정책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문재인대통령 한·인도네시아 비지니스 포럼 기조연설 중 2017. 11.9) 현지의 지리

정보와 기타 사회기반 및 ICT 관련 현황정보와의 결합은 필수적임

- 실크로드피아의 정보공유 기능으로 현지 전문가들과 실시간 정보수집 및

연구협력 관계구축으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정보의 허브역할 담당

-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과 한메콩 1차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 지역과의 실질협력성과를 실행할 세부적인 합의가 완료됨

- 이를 담당할 각 국가의 실행협의체 및 협의기관들의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활용가능

그림 4.2. 신남방·신북방·신경제지도 정책

출처: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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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실크로드피아의 통로와 영역 개념의 확장

- 현재 실크로드피아는 역사자료에 한정되어 있지만, 현재적 정치·경제·사회적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응용이 가능함. 이를 통하여 전세계

시장의 변화 및 지역의 역동을 현재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

- 실크로드피아 알고리듬 개발의 경험을 경제,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국제 관계의 변화와 국제 사회의 영역의 역동성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함

- 정치·경제·역사·지리·사회·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집적하여 경로와 영역 분석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지도 제안함

그림 4.3. 신남방 정책의 핵심 과제

출처: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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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크로드피아 공유 플랫폼 활용 범주의 확장

n 지역주제 정보 DB

- MEPTA 알고리즘과 지역문화정보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지역특화 파생시스템의

생산

n 빅데이터 분석 DB

- 누적 정보의 형태소분석 및 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활용자료의

생산

n MEPTA 결과 DB

- 주요 유적 및 유물 등 문화유산 기반 국제활동용 주제자료 생산

그림 4.4. 실크로드피아 공유 플랫폼 활용 범주의 확장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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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의 협력

n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n 전주에 소재한 유네스코아테무형유산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8개 유네스

코 회원국들과 함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 된 대한민국 문

화 분야 최초의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국제기구이다

n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과의 협력 내용

n 본 연구사업의 공동연구기관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유네스코아테무형유산센

터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 공동 저술 사업 수행함

- 현재 추진 중인 무형 유산 DB 구축에 참여함

n 무형 유산 DB의 공유 시스템 개발에 실크로드피아 공유 플랫폼의 시스템과 구

성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그림 4.5. 유네스코아테무형유산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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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3차 국가지도집 편찬사업에 활용

n 본 연구진 참여할 예정인 2020년 제3차 국가지도집 편찬 사업의 역사분과에 실

크로드피아에 탑재되어 있는 매장문화재정보와 MEPTA를 통해 생성되는 경로

및 영역권을 활용할 예정이다.

- 국가지도집 제작에서 영역과 경로의 추정 핵심 이슈이자 문제임

- MEPTA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의 타진이 가능해짐

- 예) 삼국의 각축전이 벌어진 중원지방에서의 고구려, 백제, 신라 영역권 표시

바. 국토인토넷방송(LIBS)에 활용될 수 있는 사업성과 홍

보영상 생성

n 국토인터넷방송(LIBS)

n 국토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제작·송출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 삶

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방송국

n ‘가야길 답사’ 과정 영상

n 본 연구진의 ‘가야길 답사’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함

n 영상 제작 세부사항

- 길이: 27분 04초

- 영상 제작비용: 60만원 (답사 경비 제외)

- 영상의 타임라인: 거창 개봉고분 → 장수 삼봉리 고분군 → 함양 동호정 → 장수

육십령(할미봉, 구시봉) → 장수 상봉리 고분군

n 답사 영상 활용 가치

- LX 공간정보연구원 R&D 사업 성과 홍보

- 전북지역 경관의 문화역사적 가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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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답사 경로에 따른 영상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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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영상 내용

그림 4.7. 남강천에서 드론 촬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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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강천] MEPTA알고리듬에 의해 생성된 경로는 하천과 거의 궤를 같이하고 있

다. 천변을 따라 걷기보다 일반적으로 자연재방을 따라 걸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재방 뒤에 조성된 마을의 입지에 따라 걸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천변 주

변으로 마을이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경로도 마을을 따라 비슷

하게 생성되었을 것이다.

- [함양 동호정] 함양의 안의는 과거에 중요한 거점이었다. 사료에 의하면 “전라도

에서 경상도로 넘어갈 때 어떤 계곡을 따라 안의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답사 결

과 알고리듬에 의해 생성된 경로 역시 사료에서 언급된 계곡을 지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 남강 상류를 거쳐가는 경로를 확인. 남강을 거쳐 하류를 따라 안의, 진주, 거창

등 다양한 경로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확인

- [육십령] 육십령은 청동기 시대에도 문화교류의 통로였다. 높은 할미봉과 구사봉

사이 비교적 저지대에 위치하였으며 남강과 금강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사면유역을 이용한 MEPTA알고리듬으로 형성된 경로 역시 육십령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추후 MEPTA의 경로 생성을 통해 육십령을 통과하지 않는 다른 경로를 생성해

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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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길의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1) 실크로드피아를 활용한 길의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로드맵

n 1. 실크로드피아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적 축적

- 양질의 정보가 더 많을수록 사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오픈 플랫폼 구축(위키피디아+네비게이션 결합체계, 지도와 정보의 결합체계)

- 누구나 유물, 역사, 문화, 민속 등등의 자료를 올리는 체계구축

- 위키피디아처럼 누구나 자료를 올리되 전문가가 OK할 때까지 잠정적 보류정보로

분류

- 자원봉사 점검단을 전문가로 구성

- 자원봉사 전문가를 통한 자료의 신뢰성 검토 후 업로드(출처 점검 및 명확하게,

저작권 문제 검토)

- ‘실프(실크로드피아 프렌즈)’ 조직 구축(지역별 운영팀 조직 및 지역내 정보입력

확산 촉진)

-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으로 대상에 태그하면 관련 콘텐츠가 뜨도록 함

n 2. 역사테마길 및 관광상품 기획

- 관련 자료의 총체적 수집 및 분석

- 해당 지역의 스토리를 반영하여 해당 지역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테마의 선정

- 테마에 맞는 스토리의 풍부한 발굴

- 테마에 맞는 공간디자인 또는 풍경이나 해설을 통해 길의 가치성과 공감성 제고

- 흥미거리를 심화시켜 장소에 대한 기억강화

- 지역문화자원과 가능한 연계 방안 도출

- 지역의 개성이 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함

- 재미, 지식, 건강 등의 셀링포인트를 추가하여 포인트를 쉽게 환기될 수 있게 제

작

- 관련 이벤트 기획 및 실천

-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조와 마케팅 필요

-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테마길 스탬프 북 운영(요구되는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제공, 스탬프 그림이 해당 테마를 환기시킬 수 있게, 다음 스탬프에 도전할 수 있

는 자극요소의 배치)

n 3. 주제가 있는 옛길 코스 개발 및 도보 답사 조직 구축

- 예) 기독교에 관한 교회, 순교, 목사, 역사가 농축되어 있는 코스를 찾아 기독교의

심층적 의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 답사

- 예) 불교에 관한 절, 스님, 역사가 농축되어 있는 코스를 찾아 불교에 관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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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이 가이드의 해설을 들으면서 답사

- 뒤의 옛길 시리즈 책과 연계

- 답사 과정에서 유투버의 녹화를 통해 쉽게 편집하고 채널로 계속 업로드(저작권

과 초상권 문제)하여 동영상 축척 시스템 구축

- 답사 후 수수께끼로 누가 더 잘 아나 경쟁과 시상

- 주제가 있는 옛길 코스는 지식선호자들이 참여하는 교육적인 성격으로, 시군의

지원으로 시군의 문화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n 4. 옛길 시리즈 책 출간

- 대표적인 길에 대한 걸어가며 보면 바로 느낌이 오는 스타일의 시리즈물로 순차

적으로 발간

- 걸어가면서 (또한 자동차나 자전거 여행자도 고려)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포켓북 형식으로 출간

- 길의 코스와 책의 내용의 순서가 일치하도록 함

- ‘신택리지’가 출간되고 있듯이 해당 길에 대한 재미있고 의미있는 내용을 집중적

으로 조망하고 연결시켜 길로 이어지도록 하는 ‘걸어가며 깨닫는 길’시리즈 발간

- 걸어가면서 현장에서 해당 의미들을 바로 찾을 수 있게 쉽게 보는 사진을 많이

사용(야외에서 걸으며 볼 수 있도록 글자크기, 사진디자인 등 필요)

- 해당 내용이 스마트폰에서도 다운받아 작동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함

- 시리즈 발간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총체적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함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미있고 쉽게 집필함

- 실크로드피아에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보다 쉽게 이러한 책을 저술할 수

있음

- 책 출간 후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 해당 책의 코스를 해설가와 함께 걷는 모임

구성 가능함

n 5. 관광지도 경진대회

- 지자체에서 행정구역내의 테마길 관광지도 경진대회 개최

- 자신이 알아서 일정한 길을 선택하고 이를 가장 매력적으로 지도화하는 경쟁대회

의 형식

- 각자 5분 동안 자신이 만든 지도 발표(또는 설명문을 포함한 서류심사로 입상자

선정)

n 길다큐 유투브 경진대회

- 지자체에서 행정구역내의 길다큐 경진대회

- 자신이 만든 5분짜리 길다큐를 상영하고 5분 동안 질의 응답

- 입상자들 작품은 지자체 유투브 채널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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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누구나 자발적 업로드 가능하도록 하여 콘텐츠 확충

- 점검자가 기본 내용을 점검한 다음에 업로드 가능하게 시스템 구축

(2) 실크로드피아를 활용한 길의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1: 전주-보

광재-경복사지 길 복원 및 답사

n 고려시대 전주 최대의 절이었고 전주사람들이 빈번하게 방문하였던 완주군 구이

면 경복사와 전람감영 사이의 길을 점검하였다. 경복사는 고려시대 전주 최고의

절이었지만, 유교국가인 조선시대에 들어와 점차 약화되면서 1600년대 사라졌다.

지금은 전주시민들이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며, 이곳을 다니던 길들도 사람이 다

니지 않게 되어 폐쇄된 상황이다. 고려시대 전주의 최대의 절이었기 때문에 초

파일과 같은 경우 경복사지로 가는 길은 사람으로 가득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어떠한 길을 통해서 경복사를 갔을 것인가를 점검하고자 한다.

n 경복사와 보광사

- 『三國遺事』 권3 흥법3 寶藏奉老普德移庵조와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에서도 普德和尙이 고구려에서 백제의 고대산(고달산으로도 불렸고 현재는 고덕

산으로 불린다)으로 옮겨 왔다고 적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고구려의 보장왕 때

연개소문이 기존 세력을 밀어내려고 불교를 억압하고 도교를 숭상하여 불교가 쇠

퇴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普德和尙이 650년 고구려 반룡산 延福寺의 方丈을 이

마을의 앞산(고덕산)으로 날려 보내 景福寺를 창건하여 자신도 이곳에서 자리를

잡아 열반종을 포교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이 이 마을의 불교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이다. 당시 백제의 말기이기 때문에 이미 불교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복사와 같은 거대사찰에 마을 앞산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 마을의 생활

에도 불교가 침투되어 있었을 것이다.

- 역사적인 기록들은 고려시대 경복사지 아래의 마을이 압도적인 불교문명의 영향

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마을 앞산(고덕산, 603m)에는 폐허가 된 경복사라

는 절터가 남아 있다. 마을에서 3km쯤 고덕산 중턱으로 올라가면 절터가 있다.

650년대에 창건되었다고 하지만 이 절을 직접 방문한 기록은 고려시대에 나타난

다. 의천대사가 1091년 이 절을 방문하여 시를 남겼고, 이규보는 1119년 경복사를

직접 방문하여 기록을 남겼고, 그 아래에 있는 보광사에 대해서도 1340년대 대규

모로 중흥된 이야기를 이곡이 자세하게 기록에 남겼다. 모두 이절을 전주의 대찰

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경복사는 고려시대 전주의 가장 커다란 사찰이고 전주에

서 10km 정도의 거리에 있어 신도방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마

을도 강력하게 불교전통 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마을에서 300m쯤 떨어진 참나무숲에는 과거 질그릇 등을 구운 흔적들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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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을에서 남쪽으로 1.5km정도에는 하천에 비렁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전해

지는 이야기로는 거지들이 목욕을 하고 옷을 말렸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

은 보덕화상의 비래방장에서 方丈을 이곳으로 날려 보냈다는 이야기와 연결시킨

다. 즉, 비렁바위에서 비렁이 빌어먹는다는 뜻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비래방장

의 비래로부터 나온 것인데 음이 바뀌었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비렁바위가 있

는 곳이 이곳 분지로 들어오는 입구이고, 또한 남쪽에서 경복사나 보광사로 들어

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불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

다. 마을이 경복사와 보광사를 포함한 분지에 있고 다른 마을들은 대부분 산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대규모의 사찰(많은 승려, 신도, 방문객, 물자)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고려하면, 대규모 사찰에 물건도 공급하고 일도 하고 신도

들에게 휴식과 숙박 등을 제공하는 마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고려

시대 이 마을(특히 날근터라고 불리는 지역)은 경복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마을,

더 나아가 寺下村일 가능성도 크다. 경복사와 보광사가 당시 전국적인 규모의 사

찰이었고 이 마을이 경복사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 보덕화상이 고구려로부터 方丈을 날려 창건했다는 경복사는 커다란 규모의 사찰

이며 보덕화상은 또한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내려와 열반종을 전파한 것으로 전

해지는 커다란 스님이다. 앞에 언급한 三國遺事 寶藏奉老普德移庵 條에는 “그의

제자인 無上和尙은 제자 金趣 등과 함께 金洞寺를 세웠고, 寂滅과 義融 두 승려

는 珍丘寺를 세웠으며, 智藪는 大乘寺를 세웠고, 一乘은 心正, 大原 등과 함께 大

原寺를 세웠으며, 水淨은 維摩寺를 세웠고, 四大는 契育 등과 함께 中臺寺를 세웠

으며, 開原和尙은 開原寺를 세웠고, 明德은 燕口寺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는 경복사가 다양한 末寺를 지닌 아주 커다란 사찰이었음을 보여준다. 삼국유사

에 따르면 대각국사인 의천대사가 1091년 경복사 비래방장에 와서, 보덕성사의

진영에 예를 표하고 시를 남겼으며, 시에서 元曉와 義湘이 보덕으로부터 涅槃經

을 배웠다고 적었다. 崔致遠과 金富軾도 보덕화상에 대한 전기를 썼다.

- 이규보는 1199년 全州牧 司錄兼書記로 부임하였는데 그 해 경복사를 방문한 내용

을 南行月日記에 적었고 이를 『東國李相國集』 권23에 수록하였다. 그는 전주를

출발하여 보광재를 거쳐 경복사에 가서 잤다. 이튿날 비래암을 방문하고 산 아래

로 내려와 普光寺에서 잤다. 이틀 동안 둘러본 내용과 스님들과 이야기를 하며

들은 내용을 적었다. 경복사는 고려시대 전주의 가장 큰 사찰이었다. 보광재를 넘

어 보광사와 경복사를 참배하는 것은 고려시대 전주의 주민들이 빈번히 행했던

일로 보인다. 보광사는 원평촌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고덕산 아래 마을부근에

있으며 경복사에서 보광사를 거쳐 보광재를 넘어 전주로 갈 수 있다. 경복사에서

보광사를 거치지 않고 산중턱으로 보광재로 가서 전주를 갈 수 있다. 고려시대

전주의 이곡이라는 사람이 重興大華嚴普光寺記라는 글을 썼는데(『東文選』이라

는 책에 포함되어 있다), 보광사에서 자란 비구승 중향이 원나라에 가서 전주 출

신인 資政使 高龍鳳을 만나 고향에 절을 지어 황제를 위해 축원을 빌고 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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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베풀고 극락으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설득하여 많은 재물을 받아와서

절을 중창하였다고 썼다. 이때 신도들도 재물을 내놓았는데 그 사람 수가 2만 5

천명이나 된다고 한다. 6년 공사 끝에 완공하여 1343년 화엄법회를 크게 열어 낙

성식을 하였다. 신도들의 수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산골짝마다 가득 찼다고 적

고 있다.

- 보광사는 현재 사라졌지만 보광사에서 전주로 가는 고갯길은 지금도 보광재라고

불린다. 또한 원평촌 마을의 서원이 불교적 색채를 피하기 위하여 보자를 바꿔

한자를 바꿨지만 한글발음은 같은 보광서원(葆光書院)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普光

이라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이다. 부처님의 빛이 사방을 비추는 것을 寶光이라고

하지만, 普光도 빛을 널리 비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교에서 보광전, 보광

사, 보광스님도 普光이라는 한자를 사용한다.

- 위와 같이 마을 바로 앞에 대규모 사찰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적어도 650년

대부터 고려시대 말까지 이 지역은 경복사와 보광사라는 대규모 사찰의 영향을

받는 불교가 주도적인 지역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고려시대 경복사는 지속적으

로 전주의 최고의 사찰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려시대에 보광사는 많은

부침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고려시대 말 보광사가 대규모로 중흥된 것을 고려

하면, 고려시대 이 두 절이 마을을 압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경복사가 많은

말사를 거느리고 고려시대 계속해서 전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이었다는 점을 고

려하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평촌이 사하촌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 비록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 원평촌의 주민의 생활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지만

기록에 제시된 사찰의 규모가 매우 크고(고려시대 30여개의 말사를 지닌 본사여

서, 금산사와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규모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에 가깝고

(10km 정도의 거리로 걸어서 2시간30분 정도 걸린다), 전주의 가장 커다란 사찰

이었고, 신자의 규모도 아주 큰 사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사하촌이 존재

했을 것이다. 현재는 경복사와 보광사 모두 폐허가 되어 초석들만 일부 보이지만

(일제시대 보광사 터에 있었던 석등을 일본인이 가졌다는 말이 전해온다), 고려시

대에는 경복사의 수 십 채가 넘는 절의 건물들이 마을 앞산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2km도 떨어지지 않은 산 밑에도 최대 100채에 가까운 건물을 가진 광

사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 당시 마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하지만 이러한 절들은 유교국가인 조선의 건국과 함께 점차 약화되어 임진왜란

이후에 폐사가 되었다. 물론 현재는 지표면에 초석들만 일부 보이고 나무와 풀로

뒤덮여 있어 고려시대의 대규모 사찰의 분위기를 상상하기 어렵다. 이 근방을 지

나가더라도 대체로 그러한 절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마을사람들도 과거에 커다란 사찰이 있었다는 말을 전해들어 알고 있지만 그러한

사찰이 마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당시에 마을에 누가 거주했는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선 건국 이후 태조와 세종은 계속 절의 노비와

토지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줄여왔다. 경복사와 보광사는 조선초기에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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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모를 유지하였고, 경복사는 계속 커다란 사찰로 지속되었다. 『朝鮮王朝實錄

世宗編』에 따르면 1424년 불교를 혁파할 때 대폭 줄여 36寺 3,770명 7,950결만

공인해주었다(이종수 2019). 경복사는 전국 36본사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그만큼

커다란 절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뜻이다. 경복사에 승려 수는 70명, 전지는 50결이

주어졌다. 금산사와 비슷한 규모였다. 물론 고려시대와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것

이다.

- 1530년에 발간한 『新增東國輿地勝覽』은 전주부의 사찰을 설명하면서 경복사가

고덕산에 존재한다고 쓰고 있다, 1974년 전북대학교 박물관 지표조사 결과, 高德

山景福寺萬曆四十□(1612-1619년)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기와를 발견하였고, 2000

년 발굴조사에서는 崇禎 9年(1636년)이라고 쓰여진 기와를 발굴하였다. 그러나 영

조시기에 쓰여진(1757년) 『輿地圖書』에 경복사가 폐사되어 있다고 쓰여져 있다.

2000년 경복사 폐사터를 발굴하였는데 20여개의 건물지를 찾아냈다(전북대학교

박물관, 1979;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05).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보

광사는 강제로 폐찰되어 승려들이 모악산으로 떠났으며, 경복사에는 아무도 관심

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근근이 절을 지키는 승려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우물물이

나오지 않자 혼자 지키던 승려도 떠났다고 전해진다.

n 보광재

- 보광재는 1872년 간행된 「전주지도」에는 전주에서 ①남원으로 가는 역로와 ②

순창으로 가는 역로 사이에 ‘小路’로 표시된 고갯길이다. 관아에서 10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는 길목의 동쪽 능선부 南固山의 정상부를 둘러싼 南

固山城이 자리잡고 있다. (‘1872년 「전주지도」의 보광재 부분’ 참조) 이 고갯길

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북쪽은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 ‘흑석골’이고 남쪽은 전

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를 잇는다.

- 고려시대 보광재 남쪽 지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주의 대표적인 巨刹들이 위

치한 곳이었다. 김창현의 연구에 따르면, ‘고려 후기 이규보는 전주를 출발하여

보광재를 거쳐 景福寺에서 잤고, 이튿날 비래암을 방문하여 산 아래에 있는 普光

寺에서 잤다’고 하였다. (김창현, 「문집의 遊歷 기록을 통해서 본 고려 후기 지역

사회의 양상 : 이규보의 전주권역 遊歷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2호,

2013)

- 현재 주민들은 보광재가 남쪽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와 그 남쪽 경각산의 ‘孝澗峙’

고개 너머 현재의 임실군 신덕면 월성리 조월리 신덕리 주민들이 전주를 왕래할

때 이용하였고, 1975년 무렵 평촌리에 버스 노선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학생들도

전주시의 학교로 가는 通學路로 이용되었던 길로만 기억하고 있다. 최소한 17세

기까지도 보광재는 전주의 주민들이 전주의 대표적인 사찰을 왕래하던 중요한

‘절길’이었다. 즉 조선시대에 역로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고려시대에 역점적으

로 관리되었고, 조선 초 중기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였던 주요한 도로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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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고개의 북단인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 ‘흑석골’에서 보광재 정상부에 이르는 구간

은 옛 형태가 잘 남아 있는 편이다. 다만 보광재 정상부에 도달하기 전에 옹달샘

이 있는 곳에서 ①동쪽 계곡부로 가는 ‘거리가 짧지만 가파른 길’과 ②서쪽 능선

부로 가는 ‘거리가 약간 멀지만 덜 가파른 길’로 나뉘었다가 고개 남쪽에서 합해

지는데, 그 가운데 ①의 길 남쪽 구간이 1976년 산사태로 인하여 길 자체가 완전

히 파괴되었고, ①과 ②의 경로가 합해지는 곳으로부터 남쪽 하단부의 길도 모두

매몰된 상태이다. 따라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절을 통행하고, 그 이후

1960〜1970년대까지 주민들이 전주를 왕래할 때 이용했던 옛 길 중에서 온전히

남아 있는 구간은 북쪽 흑석골에서 보광재 정상부 남단 ①과 ②의 길이 합해지는

지점까지다. 현재 남아 있는 보광재 정상부를 넘어 남쪽으로 가는 초입부는 풍화

가 심한 절벽으로 인하여 급사면을 이루며, 길 좌우 측면은 斷崖를 이루고 있어

서 절경을 이룬다. 보광재 정상부 남쪽 사면의 경우, 두 갈래의 옛 길이 합치는

아랫 구간은 1976년 산사태로 인하여 옛 길의 형태를 완전히 잃은 상태이다.

n 답사

- 보광사는 백제 600년대 초에 건축되었고 경복사는 650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였

다고 되어 있다. 두 절은 통일신라, 고려시대를 통하여 전주 큰 사찰이었다. 초파

일이면 전주에서 줄지어 가는 모습이 상상이 된다. 경복사가 더 큰 사찰로 1600

년대 폐사가 되면서 현재는 주춧돌들만 남아 있고 덤불로 덮여 길을 물론 건물

흔적도 찾기 쉽지 않다. 보광사도 마찬가지이다. 전주에서 반나절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대찰이 폐사가 되면서 전주와 일치되는 대찰에 대한 기억도 사라졌다. 이들

은 백제시대인 600년대부터 1000년을 이어오던 사찰이었지만 유림들의 공세로 결

국 1600년대 사라졌다. 전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던 사찰이어서 어느 정도나 시

간이 걸리고 어떤 길이었을지 궁금하여 실크로드피아를 이용하여 길을 점검해보

기로 하였다. 길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광재를 명승지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조사가 있어 해당 조사위원들에게 그 동안 수집한 보광재와 길에

대한 자료를 설명해주었다.

n 전라감영-보광재-경복사지 길

- 전라감영에서 경복사지까지는 약 10km로 걸어서 2시간30분 정도 걸린다. 전주시

내의 길은 평지이기 때문에 하천을 제외하고 거의 직진으로 이어지고 보광재를

넘어가기 위해 계곡에 들어서는 곳부터는 계곡하천보다 약간 상단으로 길이 나

있다. 현재의 길은 계곡하천과 거의 평행으로 올라가고 있다. 전주에서의 길은 서

학동까지 차도로 이어가다가 마을이 끝나면 산으로 들어가면 걸어서 가도록 되어

있다. 이 길은 전주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도로가 잘 관리되고 있어 쉽게 따라서

걸을 수 있다. 또한 계곡의 지형에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백제시대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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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을 따라 경복사에 가는 길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약 1500

전에도 이 계곡 길을 따라 보광사나 경복사에 갔을 것이다. 계곡 구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백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보광재 북쪽 길은 계곡 바닥에서

약간 위로 이어져왔을 것이다. 일부 계곡하천을 넘거나 또는 일부 주거지가 있는

곳을 제외하면 특별히 변할 가능성은 없다.

그림 4.8. MEPTA 알고리듬을 통해 복원된 전라감영-보광재-경복사지 길



- 184 -

- 그러나 보광재에서 경복사지로 넘어가는 곳부터는 고갯길의 양쪽이 상당부분 무

너져 있다. 산중턱의 길에 있었던 커다란 나무도 사라졌다. 그 아래는 1980년대

대홍수로 길이 무너져 바뀌었다고 한다. 아래로 내려오면 상하보라는 마을이 나

오는데 거기까지의 길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곡 하천을 재정비하여 이전

길과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상하보 마을 속으로 들어가 산중턱을 타고 한참 가

면 경복사지가 나타난다. 산중턱으로 이어지는 길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산

중턱 길은 길을 옮기기도 계곡보다 쉬운 편이라 통일신라/고려시대에 다닌 길을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산세의 흐름을 보면 실크로드피아가 제시한 길이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코스여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실크로드피아가 도출

한 길은 비교적 산의 경사가 완만한 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진하여 산중턱

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온다. 걷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도출된 길

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림 4.9. 전주에서 보광재 가는 길에 있는 서낭당 및 보광재 정상의 설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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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보광재에서 경복사지 쪽으로

그림 4.11. 경복사지



- 186 -

(3) 실크로드피아를 활용한 길의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2: 백제부흥

운동 길 복원 및 답사

n 백제부흥운동

-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의 침략으로 660년 8월 백제의 부여성, 공주성이 함락되

며 약탈과 살육이 자행되었으며 의자왕, 태자 부여융, 많은 왕족과 귀족들은 포로

로 잡혀 당나라에 끌려갔다. 백제의 장군 흑치상지, 왕족이자 장군인 부여복신,

승려 도침 등은 백제부흥을 위하여 항거하였다. 흑치상지는 임존성에서 왕족 복

신과 승려 도침은 주류성에서 주둔하며 나당연합군을 공격하였다. 이들은 660년

10월 일본에 있던 왕자 부여풍장을 백제 32대 왕으로 옹립하고 왜에 원병을 요청

했다. 왜는 661년, 662년, 663년 매년 1만명에서 3만명에 이르는 군대를 보내 백

제부흥운동을 지원하였다. 이들은 또한 200여개의 성을 회복하고 부여성, 공주성

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 삼국사기나 일본서기 등의 기록에 “주류성은 「농사짓는 땅과는 거리가 멀고 돌

이 많고 척박하여 농사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성이면서, 동시에 「방어하기

는 쉽고 공격하기는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로 기록되어 있다. 왜에 있던 왕자

 풍장(豊章)이 복신의 요청으로 662년 5월에 귀국해 새로운 백제왕으로 옹립되면

서 다시 활기를 띠었으며, 주류성이 백제 부흥군의 중심 지휘부가 되었다. 안정된

식량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자칫 장기전으로 갈 경우 불리할 것을 염려한

부흥군 지휘부는 주류성에서 멀지 않은 피성(避城, 지금의 김제성산으로 추정되는

곳)으로의 천도를 시도하지만, 오히려 그 직후인 663년 초부터 신라군의 공세에

밀려 다시 주류성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흥군 지휘부의 분열

이 심화되면서, 앞서 도침을 죽이고 병권을 모두 장악했던 복신이 다시 풍장왕에

게 살해되고, 부흥군을 돕기 위해 왜에서 보낸 2만여 명의 수군도 백강(白江)에서

당의 수군에 궤멸되면서 풍장은 고구려로 달아났다. 결국 9월, 나 · 당 연합군에

의해 주류성은 함락되었다.”(“ ”은 위키피디아 주류성 항목)

- “《일본서기(日本書紀)》는 주류성이 함락되던 날, 국인(國人) 곧 백제의 유민들

이 "주류성이 항복하였구나. 일을 어찌할 수가 없구나. 오늘로서 백제의 이름은

끊어졌구나. 조상의 무덤을 무슨 수로 오갈 수 있단 말이냐."라고 탄식하는 말을

남긴 채 퇴각하는 왜군을 따라 왜로 망명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은 위키피디

아 주류성 항목)

- 663년 8월, 백제부흥군의 지도부였던 장군 복신과 왕 부여풍의 대립이 심화되면

서 복신은 동굴로 은신하였으나 부여풍은 결국 복신을 죽였다. 내부 분열로 복신

장군이 죽자 신라와 당 연합군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저항세력을 빠르게 진압하

고자 하였다. 복신을 살해한 이후, 부여풍은 고구려와 왜에 사신을 다시 보내 원

병을 청했다. 복신의 죽음과 백제 부흥군 지도부의 분열을 기회삼아, 신라와 당의

연합군은 서둘러 백제 부흥군을 진압하고자 했다. 당은 수군 7천 명을 한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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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로 추가로 보냈고 이 때 수군의 장수로 백제의 태자였던 부여융이 참여하였

다. 백제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 당시 부흥군의 중심지는 주류성이었다. 663년 9월 백강에 도착한 당의 수군과 이

미 백강의 모래강변에 정박해 있던 왜의 수군이 백강입구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

다. 육지에서는 당과 신라의 연합군이 백제부흥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들의 육지

전투에서 나당연합군이 백제부흥군을 격파하고 주류성을 점령하게 되었다. 백강

입구 전투에서도 왜의 함선이 당나라 함선보다 약했고, 왜군 전술의 잘못으로, 왜

의 수군들은 결국 당나라의 수군에게 격파당하였다. 백강 입구에서 1000척의 배

들이 처절한 전투를 벌였는데, 이 당시의 상황이 중국의 신구 당서, 자치통감 그

리고 고려시대의 삼국사기에 나타나고 있다. 당시 소수의 왜병과 백제인들이 왜

로 달아났고 부여풍은 고구려로 달아났다. 이를 따라 당시 백제의 많은 유민들이

왜로 망명하게 되었다.

- 부흥운동의 본거지였던 주류성 부근에서 663년 9월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 백제

와 왜의 연합군이 크게 패배하고 주류성 자체도 나당연합군에 점거되고 주요 인

물들이 왜나 고구려로 망명하면서, 이후 백제부흥운동이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이후 산발적인 부흥운동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났지만 저항세력이 규모가 크게 쇠

락해 점차 저항운동도 사라지게 되었다.

- 백제부흥운동이 본거지가 주류산성인데 학자들에 따라 이를 충청남도 홍성군의

학성산성(鶴城山城), 연기군 전의면의 당산성(唐山城), 전라북도 정읍시의 두승산

성(豆升山城), 부안군 상서면의 우금산성(禹金山城)으로 비정하고 있다. 백강(백촌

강)은 금강 또는 동진강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부안 우금산성을 주류산성

으로 보는 오타 쇼고, 전영래, 이도학 등은 “《삼국사기》등에 등장하는 백강이라

는 지명에 대해 금강 하구는 웅진강구 또는 웅진구로 표기되고 백강 하구는 별도

로 백강구로 기재되어 구별하고 있다며 결코 같은 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

으며, 전영래는 백강 입구의 '기벌포(伎伐浦)'는 지금의 동진강 입구라고 주장했

다.(위키피디아 주류성 항목) 백강과 주류산성의 위치는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

에 동진강 입구로 보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의 산성을, 금강입구로 보는 경우 충청

남도의 산성을 주류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이곳에서는 금강 하구는 웅진강구 또는 웅진구로 표기되고 있어 백강 하구는 웅

진강구(금강 입구)와는 다르다는 입장에 동조한다. 특히 동진강 하구에 백석리(白

石里), 백석교(白石橋), 백산면(白山面), 배뫼(舟山 혹은 白山) 등 白字를 지닌 지

명이나, 장막들(帳幕坪), 장패평(將敗坪), 대진촌(對陳村), 호벌치(胡伐峙), 유진(留

陳)처럼 전쟁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첩첩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

고 주변 토지도 척박하여《일본서기》에는 주류성을 "농사짓는 밭과는 거리가 멀

고 토지가 척박해서 농사 짓고 누에 칠 땅이 아니라 막아 싸울 땅이다", "산악이

험준하고 높아서 방어하기는 쉬워도 공격하기는 어려운 곳이다" 라고 한 내용과

일치하며, 조선 말기 송병선의 문집 《연재집(淵齋集)》에서는 "옛날 소정방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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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정벌하고자 이곳에 이르러 신라의 문무왕을 만난 까닭에 우금(遇金)이라는

바위 이름이 생겨났다"고 적고 있어 관련 전설이 전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및 《당서》에서는 복신이 풍왕을 시해할 목적으로 병을 핑계삼아

동굴로 숨어 들어갔나는 기록이 있는데 우금산성에는 아주 큰 동굴이 있다. 1979

년 12월 우금산성 가까이 있는 개암사의 불상에서 몇장의 문서를 발견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도침이 개암사의 개조(開祖)이기

도 한 묘련(妙蓮)의 사자(嗣子)로서 복신과 함께 군병을 모아 이 산의 주류성을

근거로 항거하였다는 것, 백제 부흥군이 나 · 당 연합군과 싸울 때 일본병들은 백

강 오른쪽에서 산을 등지고 있는 대진촌(大陳村)에 진을 쳤다는 것, 백강 어구를

기벌포라고도 불렀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지만, 아직 그 문서의 신빙성이 확인

되지 않고 있다. 불상이 만들어진 17세기까지 관련 내용이 전해져 내려왔을 수도

있고, 후에 누군가가 만든 위작일 수도 있다.(위키피디아 주류성 항목)

- 지금까지는 주류산성을 우금산성으로 비정하는 정보가 다른 곳보다 많아 이곳에

서는 주류산성을 우금산성으로 비정하고 주류성을 중심으로 백제부흥운동과 관련

된 사료들을 점검하여 관련 거점을 파악하고 실크로드피아를 사용해 가능한 백제

부흥군의 이동경로를 추출하고 이를 답사하여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곳에서는 가

능성을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주류성을 부안군의 우금산성으로 비정하고 백제부흥

운동의 군대가 피성으로 이동했다가 피성이 방어하기에 너무 약해 다시 주류산상

으로 되돌아갔다는 사료를 반영하여 주류산성에서 김제 피성까지의 이동경로를

실크로드피아를 추출하여 답사를 하면서 가능한 길을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660

년 당나라가 도착한 곳은 대체로 금강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663년 왜군이 도착

한 곳은 나당연합군을 피하여 정박하여야 해서 금강이 아닐 수도 있는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663년 왜군이 도착한 백강이 동진강이 아니라 두포천으로 비정하는

학자도 있다. 우금산성을 주류성으로 보는 경우 백강을 동진강으로 보는 견해가

아직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백강을 동진강으로 비정하고 동진강 입구에서 가장

배를 정박하기 좋은 장소인 문포항을 출발점으로 하여 주류산성까지의 가능한 이

동경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당시 백강 입구가 문포항이 아니라 지금은 간척된

계화도 간척지일 수도 있고, 두포천 입구일 수도 있고, 또한 동진강이 아닐 가능

성도 있다. 이곳에서는 동진강 입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동진강입구에서

정박하기 좋은 장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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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주류산성(부안 우금산성)-김제 피성(성산) 길

그림 4.12. MEPTA 추정 주류산성(부안 우금산성)-김제 피성(성산) 길

- 주류산성(우금산성)에서 김제 피성(성산공원)까지는 약 28km로 군대가 이동하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다. 대규모의 군대가 이동한다면 이틀 동안 걸어갈

거리이다. 주류산성(우금산성)에서 김제 피성(성산공원) 사이에는 우금산성 주변

의 산악지대를 제외하면 평야지대이다. 김제 성산에는 백제부흥군이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피성이라는 설명이 있다. 성산의 정상 전망탑에서 남동쪽을 바라보면

우금산성을 포함하고 있는 변산반도 산악지대가 눈에 들어온다. 실크로드피아에

서 추출된 길은 현재의 23번 국도와 유사하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동진강을 도

하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다. 강변과 갈대지역을 포함하여 수백미터 폭

의 동진강을 넘어가면 북동쪽으로 성산이 조그많게 보이고 남동쪽으로 부안의 변

산반도 산악지대가 산맥으로 남동쪽 끝부분을 가로막고 서 있다. 동진강에서 변

산반도 국립공원 방향으로 군청소재지인 부안읍을 지나서 길이 이어진다. 부안읍

을 거쳐 변산반도 국립공원 영역으로 가까이 갈수록 남쪽의 높은 산들이 병풍처

럼 가로막고 시야를 압도한다. 변산반도 산악지대 입구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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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지대에 가깝기 때문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으며 도로가 직선거리에 가까운 형태

로 추출되었다. 실크로드피아로 추출한 길이 23번 국도를 조금씩 벗어나지만 크

게 보면 이 두 길은 대체로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 실크로드피아가 설정한 길

이 지형지물의 변화에 따라 23번 도로에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영역에 들어와서는 실크로드피아의 길은 작은 산을 넘어 직진해서 우금

산선으로 이어지는데 현재의 자동차 길은 남쪽으로 더 내려가 더 낮은 지형을 통

해 차도가 돌아가도록 나 있다. 과거 도보로 가는 경우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성서면 소재지의 우덕초등학교에서 낮은 산쪽으로 직진하여 낮은 고개를 넘어가

는 것이 남쪽의 우회도로보다 훨씬 빠르다. 따라서 도보길로서 실크로드피아도

낮은 산의 고개를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4.13. 김제 성산 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부안 주류산성 쪽을 바라보는 모습

그림 4.14. 김제 성산 전망대에서 부안 주류산성을 포함한 변산반도를 가리키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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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동진강을 넘어가는 다리 인근에서 김제 성산을 가리키고 있음

그림 4.16. 동진강 갈대밭에서 가운데 멀리 있는 성산을 가리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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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주류산성 들어가는 길

그림 4.18. 주류산성의 산성 잔재들-일부만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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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주류산성(부안 우금산성) - 백강입구(문포항) 길

그림 4.19. MEPTA 추정 주류산성(부안 우금산성)-백강입구(믄포항) 길

- 663년 2만명의 왜군이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입구에 도착하였다.

주류산성과 사이에서는 나당연합군의 기마부대가 차단하고 있었다. 주류산성의

백제와 왜의 연합군이 평야지대에서 나당연합군과의 전투가 있었고 결국 나당연

합군이 승리하였다. 동진강 입구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왜의 수군이

당나라 수군에 크게 패하였다. 패퇴한 왜군이 주류산성으로 갔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주류산성의 왜군과 백제귀족들은 663년 전투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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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망명하였다.

- 661년과 662년에도 각각 왜군 1~2 만명 정도가 백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백제에

도착하였다. 문포항에서 주류산성까지는 약 20km로서 하루에 행진할 수 있는 거

리이다. 문포항은 동진강의 관문항구였고 인근에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다. 또

한 조선시대에도 인근에 북창이 있어 세곡을 걷어 보관했다가 한양으로 보내는

중요한 항구였다. 삼국시대에도 중요한 항구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문포항 인근에는 왕성(王城)터라 알려진 전진 군사기지가 있었고, 그 배후에

반곡리산성(盤谷里山城)과 당후리산성( 堂後里山城), 구지산 토성(九芝山土城)을

쌓아 방비를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주류산성이 우금산성이 맞다면 662년에도 왜의 선박들이 대규모로 동진강 입구에

정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진강 입구는 그 동안 계속된 간척공사, 방조제 공

사, 그리고 새만금사업으로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과거의 식생이나 모습을 정확

하게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동진강 입구에 도착한 왜군들은 주류성까지 걸어

갔을 것이다. 주류성에서도 항구를 통해 일본과 왕래하려면 동진강 입구의 포구

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부흥운동기간 동안 계속 왜와 소통하였는데 이들이 사용

한 항구가 동진강 입구의 항구로 추정된다.

- 길과 관련하여 동진강입구에서 주류산성까지의 길을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동진

강 입구에서 주류산성쪽을 바라보면 산맥이 병풍처럼 남쪽을 막고 있다. 인근 계

확간척지 지역에서도 변산반도 국립공원 쪽은 높은 산이 연이어져 있어 남쪽을

산맥이 장벽처럼 막고 서 있다. 동진강입구에서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이어지는 곳

은 현재 평야지대이지만 중간 중간에 산들이 있다. 이곳에서도 실크로드피아는

지형에 따라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 어느 정도 직선길을 도출해내고 있다.

- 실크로드피아가 추정한 길은 평야지대를 가로 질러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산성에 가까이 와서는 직진하면서 고개를 넘어 가도록 되어 있다. 현대의 도로는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산을 우회하여 돌아서 우금산성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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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부안 문포항 부두: 둑으로 바닷길이 막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음.

과거에는 동진강 관문으로 바로 서해로 진출하였음.

그림 4.21. 가운데 둑이 없어서 둑너머 동진강으로 배들이 드나들었다. 인근에 모래

사장이 있어 대규모로 배를 정박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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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항구 앞의 둑이 없었을 때의 문포항은 동진강입구에서 바로 서해로 나가

는 항구였음

그림 4.23. 문포항에서 주류산성 가는 길-일부는 현재 도로와 겹치고 나머지는 논밭

을 가로 질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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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부안읍을 지나 주류산성 쪽을 가리키고 있음

그림 4.25. 주류산성을 포함한 산들이 병풍처럼 남쪽을 가로막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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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지 및 경로 관련 추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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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경로 결정의 인문역사적 요소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추가의견

n 추가의견 1: 5-6세기 영남지방의 신라 고총은 교통의 결절지에 축조되는 사례가

있음. 특히 대구지역 낙동강 중류역은 짧은 기간 산성과 세트가 되어 축조되는

경향이 알려져 있음.

n 추가의견 2:

- 기술 수준: 동일한 두 지점 A, B를 이동하더라도 가용한 기술 수준(예를 들어 선

박제조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짐

- 옮기고자 하는 물건의 종류와 양: 많은 양의 조곡은 배를 이용하여 이동(고려시

대), 반면 물건이 적을 때는 육로를 이용

- 환경적 요소: 강이 어는 겨울과 수량이 풍부한 여름의 이동 경로가 같지 않았을

듯. 기존에 만들어진 나루터나 선박의 유무도 이동 경로에 고려되어야 한다.

n 추가의견 3: 최소비용을 중심으로 고대 경로의 추정한다면, 이것을 고고학 자료

와 어떻게 대응하여 볼 것인가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철기~원

삼국시대 보이는 중부지역과 영남지역 물질문화의 상관성은 그동안 형식학적 관

점에 유사성을 찾고 공반된 유물의 선후관계를 통해 이동, 교류 등으로 해석되

었습니다. 간두령, 유개배부호, 대구류, 와질토기, 관부돌출형 철모 등 철기류 등

은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두 지역 물질문화의 이동과 관련되어 다루어지는 유물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대부분 부장품으로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장된 물질자료 역시 고대 경로를 거쳐 이동하였을 텐데, 이것들 중에서 목적

성을 가지고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된 것이 있는 반면, 건너건너 우연히 얻

어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서로 다른 고대 경로로 물질자료가 이

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즉 최소비용경로를 이용하는 물질의 이

동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장품 중에는 그런

변수가 되는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n 추가의견 4: 대체로 이동에 편리한 지형을 선호했을 것임에 의문은 않습니다. 다

만, 사람은 상당히 거친 산악 지형이라 하더라도 식량자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또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런 곳도 주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기 구

석기시대부터 극한 환경의 고지대와 동토지대까지 확산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n 추가의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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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대의 역소 이외에도 교통로상의 결절지(장시 등)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음.

- 자연 지형적 요소 이외의 측면(위의 6번이나 매장지와의 관계 등)은 당시의 상황

에 따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질 가능성이 있어, 적용에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n 추가의견 6: 선사, 역사시대를 막론하고 해안을 따라가는 경로가 중요할 듯 하

고, 경로와 매장지와의 상관관계는 없을 듯 합니다.

n 추가의견 7:

- 임진강 및 한탄강에 있는 고구려 성곽 시설은 모두 강을 건널 수 있는 지점(나루

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음. 이는 하천변 주상절리의 발달로 인해

도하 지점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 이동시에는 나루터와 같은 도하 시설 지점의 존재 내지는

호로고루 여울목처럼 물살이 약해져서 나루터 없이도 말을 타고 건널 수 있는 지

점 등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경로 문제를 다룰 때

이동하는 인원의 규모나 성격에 대한 고려와 함께 하천을 통과할 경우 나루터,

여울목 등과 같이 도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 등의 제 요소가 함

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이는 고구려-수당 전쟁시 당나라 군대가 요동에서 평양

으로 진격할 때 압록강을 건너는 도하 지점을 선택할 때도 고려된 것으로 보임)

- 매장지가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관리되어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매장지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장지가 고대

경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임.

n 추가의견 8: 이러한 연구방법에 대해 별다른 고민을 해보지 못했기에 깊은 논의

는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초기철기시대의 구들의 확산경로에 대해 해양 수계망을

연결하여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구들은 서북한지역에서 해양을 통해 남해안지

역의 늑도로, 그리고 낙동강의 본류를 따라 경북 달성과 그 지류인 청도지역에

가장 먼저 전달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사고대에는 내륙의 도로

망보다 해양과 수계를 활용한 이동루트, 즉 해안에서 내륙으로 대하천과 여기에

이어지는 수계망을 통해 이동하는 방법과 비용이 가장 최적화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수계망과 산계의 이동비용과 시간 등의 효용가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 추가의견 9: 제시된 ‘1차 최소비용경로’의 설정할 때 6개의 지형 타입을 나누었



- 212 -

다고 했는데. 제시된 지형타입이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형 타입을 보다

세분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면의 형태(경사도)나 변화에 따라서도 다

른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분화가 필요하다.

- 각 지형별로 다시 10개의 구분하여 이동 비용을 계산하였는데, 각각의 비용계산

에서 서로의 비용차이를 측정하여 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즉, 모도 똑같은

비용으로 선정하기 보다는 이동시 위험도나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하여 비

용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 시대에 따른 ‘1차 최소비용경로’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이동수단이나 이동량 등을 감안해서 설정방법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동시

말이나 수례를 이용할 경우, 평지나 인위적인 도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동 수단방법에 따라 경로설정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n 추가의견 10: ‘이동 경로에 취락이 있는 지역을 선호’ 항목에 ‘찬성’을 표시하기

는 하였지만, 시대별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청동기대 취락의 경

우, 대부분 구릉 사면에 위치하거나 일부 취락은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

어 상대적으로 이동 경로에 적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시대의 경로를 파악할 때 그 시대의 취락과 취락간의 이동에는 경로에 포

함되겠지만, 다른 시대의 경로를 확인할 때 청동기시대의 취락을 경로에 포함시

키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 추가의견 11:  
- 산성이 축조된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길은 전략적 군사이동로일 가능성이

크다. 하나의 산성에서 몇 개의 이동로를 추정하고 그 다음 산성에서 추정된 가

까운 이동로 중에 어떤 것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 삼국~통일신라시대 수레바퀴 자국이 발견된 도로가 저장시설이 집중된 취락 가까

이에서 발견된 사례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대구 봉무동유적, 양산 명동유적, 진주 평거동유적 등

- 군사이동로, 공납물과 같은 특정 산물의 이동로, 왕이 행차할 때의 통로는 다르

게 생각해 볼 수 있다.

- 수레, 말, 사람 중 어떤 것이 혹은 어떤 조합이 이동하는가에 따라 통로를 다르

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함.

n 추가의견 12:

- 적어도 영남지방의 경우 원삼국시대 및 삼국시대에 각지(대구, 경산, 의성, 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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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단위별)에 존재했던 지역 정치체들간의 상호작용을 생각하면 낙동강의 주요

지류들(하류에 가까운 쪽부터 들면 남강, 황강, 금호강 등)을 가로지르는 교통로

는 물론이거니와 낙동강 본류를 가로지르는 교통로의 존재를 상정해야 하기 때문

에 굳이 도보교통을 전제로 이런 하천을 가로지르는 길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곤

란하다고 여겨짐.

- 고대 경로의 목적은 물론 일차적으로 인간의 교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인간의 이동보다는 인간이 물품을 지니고서 이동하기 위한 측면이 더 강

했을 텐데, 만약 그렇다면 이는 시대에 따라서는 특정 경로가 1차 최소비용경로

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선사시대와 달리 시대가 내려

와 삼국시대에 이르면 특정 경로가 전략적으로 개발되기도 했을 터이다. 이를테

면 5-6세기에 대가야권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원 운봉 고원 지역에서 섬진

강 하구의 하동 지역으로 가기 위해 백제 영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쪽 남원

평지를 우회해 섬진강의 유로를 따라 구례로 갔기보다는 운봉 고원 인월에서 남

강 상류의 한 지류를 따라 약간 내려가다가 지리산 노고단 쪽에서 내려오는 다른

지류를 만나는 지점에서 꺾어 후자를 거슬러 올라가 성삼재, 시암재를 넘어 바로

구례로 통했을 것이다(이희준, 2017,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46쪽 및 제

1장의 Ⅳ. 가야의 지리 항(특히 40-47쪽) 참조). 이는 시대에 따라 어떤 지역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권위체에 의한 장거리 이동이 목적이 되면 통상의 비용면만으로

는 설명이 안되는 지역간 경로의 사례가 생겨났을 수 있음을 뜻한다.

- 특히 삼국시대 낙동강 이서 가야의 경우에는 취락유적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분군의 분포를 고대 경로 추적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요 가야

고총군은 그 바로 인근에 주요 취락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에 고총군의 위치를 참고로 주요 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요컨대,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소위 정치체(polity)(독립

성을 가진 정치적 단위)의 지리적 범위가 점점 커졌고 그에 따라 전시대에는 존

재하지 않던 교통로가 여기서 10가지로 나눈 기준 이외에 정치적, 전략적, 군사적

이유 등으로 새로 생겨났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영남 지방을 크게 둘러싼 이

른바 백두대간(소백산맥)을 가로지르는 큰 고개들 가운데 죽령과 계립령은 원삼

국시대에 공로로서 개통된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화령은 그 서

쪽 신라성인 삼년산성의 존재와 신라고분군들의 존재로 보아 늦어도 5세기에는

신라의 주요 대백제 교통로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조령과 같은 고개는 아

마도 조선시대에 들어서서야 본격 이용된 듯하다.

n 추가의견 13: 도보 경로 탐색에서 비용적 측면을 물리적 요소만 고려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효율적 경로 상에 적대적 세력이 있거나 한다면 이를 우



- 214 -

회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비용처리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n 추가의견 14:

- 장거리 이동과 단거리 이동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거리 이동은 단

거리 이동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형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 이동 집단의 규모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수, 또는 소규모 집단은 좁은 길

이라도 효율적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동 집단의 규모가 커진

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n 추가의견 15: 고대의 경로를 추정할 때 산성이나 평지성 등 성곽의 위치를 함께

주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매장지가 있는 경우 부수적인 요소로 고

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n 추가의견 16: 북한강유역은 댐건설(팔당, 청평, 의암, 춘천, 화천, 소양강)로 경관

의 변화가 심한 지역입니다. 수몰지역에 취락 및 분묘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된 고고유적을 근거로 연구한다면 심각한 편의

(偏倚,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n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최소비용경로’가 하천을 통과할 경우, 바

다로 이어지는 하천 및 그것의 1차 지류(즉, 4대강의 하류 지역)는 통과하지 않

은 것으로 알고리듬을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다.

n 이를 위해 나루 관련 지명들의 공간정보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금강, 만경강, 동

진강의 경우, 나루 관련 지명들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강의

최하류를 따라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장 하류에 있는 나루 관

련 지명의 위치에서 하구까지의 구역(그림 2.27에서 주황색 선 기준)에 대해서는

육상으로 이동 당시 건너지 않았던 구역으로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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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투고된 논문 2편, 저서 1편 원고 및 투고 증빙 자료

1) 카테나 개념을 이용한 사면유형화 방법의 개발과 적용가능성 평가

(심우진, 박수진)

- 대한지리학회지 제55권 제1호(통권 196호)에 투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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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 218 -



- 219 -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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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크로드피아(Silkroadpia)’의 활용과 문화유산의 창출 – 백제부흥운동의

경로복원을 중심으로

(조대연)

- The Journal on the Convergence of Culture Technology에 투고함



- 222 -



- 223 -



- 22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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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 227 -



- 228 -



- 229 -



- 230 -



- 225 -
- 225 -

- 231 -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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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3권 증빙 자료

1)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발표

-국내학술대회 1차

주제: 전라북도 옛길·문명길 복원의 의의와 활용

장소: 전북대 인문사회관 205호

일시: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6시

-국내학술대회 2차

주제: 통로, 영역 그리고 문명교류: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위한 융복합 플랫폼(Silkroadpia)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국제회의장

일시: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11시

-국제학술대회 1차

주제: Channels, Territories, and Civilization Exchange: Past Realities and Present

Meanings

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40호

일시: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1시-6시

2)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발표 자료

학술행사 학술대회 발표 중 해당 연구원 발표 내역

국내 1차

학술대회

6월25일

n 한반도 문명의 주요 거점 전북의 해양 실크로드와 유적·유물

집적도: 이정덕(전북대), 김미숙(전북대), 박수진(서울대)

n 실크로드 담론과 고대 길 복원의 지정학적 의미: 진종헌(공주

대), 정현주(서울대)

n 문화재청 운영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의 의의와 한계: 천선행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조대연(전북대)

n 전라북도 ‘실크로드피아’ 공유 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 개발 과

정: 문우종(서울대), 김명진(지오앤), 이준혁(지오앤), 김민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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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명대), 정재준(성신여대)

n 고대 경로 복원 알고리듬 개발 과정: 고일홍(서울대), 김재희

(웨이즈원), 박용하(한국교통연구원), 심우진(서울대),

국내 2차

학술대회

1 1 월 2 3

일

n “통로, 영역, 문명교류 연구 - 새로운 방법론의 필요성”

고일홍(서울대), 정현주(서울대), 진종헌(공주대),

이정덕(전북대)

n “정보공유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와 학문적 의의”

허정원(서울대), 천선행(전라문화유산연구원), 조대연(전북대),

김미숙(전북대)

n “실크로드피아 플랫폼과 경로 및 영역권 추정 알고리듬”

심우진(서울대), 김지우(서울대), 고은별(서울대),

김민호(상명대), 정재준(성신여대), 박수진(서울대)

국제

학술대회

Developing Silkroadpia: the aims and ongoing results of

the‘Re-examining the Silk Road: Re-discovering North Jeolla

Province as a channel of civilization exchange’ project (funded

by the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LX))

Re-examining the Silk Road Projec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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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대로의 갈재길:
조선시대의 7대로인 삼남대로는 어떤 길인가?

신정일(문화사학자,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 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 234 
5� 6789: ��;<=>
 ?�0 �@A

B CD;EF>� GHIJ� 5
34 9K��;LMNO> :P Q
��;%R<>� 2S:

+ TUV! WX: ?�YP Z:" �[\� ?34 ��� ��] �	� ^_ `a:+ �

� bc3d" ae
 ?34


�Zf X�3g�+ hi'( �j ?" klmf n/ 
�o: 1p234 qr:"

js1 t34 h uvP ��:+ +w� �" m� �b2 xy� �z0 ?�Y �{ �	

�
 �{ �|f ��0 �{ }�� H~ �/�f�� 67 B6� �� �x �� ��

�;���>
 ��� 3��+ �� ��e;����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1�2%345��	 ��� 672%895� :;< =>7 �? @A<

��2%BC5�
 ��� .D 
E� �FGD �HI ,
J� KH� �� � L �� ��	

MN ����< � O� �+ � PQ"� R� ST%UV�I WX
�

+,� Y�� ��2� :;< �� Z[\� ]� �:^ _*� @A� `]ab �c


� dJ	 1�2� ��< ef\� �� 1gJh�i jklm+:nH%opqrst

uv� � =\w 1�f%34x�� y�< �z {|J� �
� ���  !"� /
 � f

}� g~
� 	 ,�ab �
� 1�f� ��< ��� ef\ 1lJ< 1gJ .�z�

�� |���< �� fFD X�f� ��=	 �
� d �! ����� �z�� �� �mF

D 
� �>�� �c	w ��� .�z�� ��7- �mFD 
� /�� :Y� >�

� �c
�

dJ	 �� ���< �z ��J� �c
� 	b�2%���5�-w �< �z ��J�

�c
� �A2%��5�7 ���  !"� /
 g ¡� �FD ,�ab ��iw :;

� �A2Y 	b�2
 b¢£� �c�: ¤ ¥
 ¦
�


§ ¨� =\w ©ª*« �,< ~¬
­ ®6P%¯8°�� |���N ���. �KD

�� d< �±: ®�%¯²�I ³� ��� ´
 µ�-. �¶`n%·¸¹º� �� ,

$~I �»�iw � ,�� <"\ d� ��I ¼½"+ �¾�. /� 0 ¿� ��<

- 49 -

©À2D �b´	 ���. YÁ Â� eZ2�. ¼½"+ �� 1�2D �bÃ� ÄF

D ab �
�

%����

©ª*« ÅÆÇ%ÈÉÊ� � �� �� ÇËJ�� Ì�
 ��� ��� ÅÆ��� ��i

:��Í~e� �|�PD :Wab �
� � �Î< ��,�� �	� �� j
K: ���

Î� =�� ,�� lR"? 	*«� �,� ©Ïac� ÄFD 
Wa	 �
�

ÅÆÇ .z� �� f­ �ef%��x� ©ª*«� �e�I Á�� f�	w ÅÆÇ lz�

�� �!��� �!
 �� Y� ��,�
�

�Af ���� +� ��J�� ��. d�: �Ð
 �
� ÅÆÇ lz< �¿�,���

��, �lz� �� �
���Ð�w d Ðz< �:��� ��, .z� �� � «�Ð�� !""

+ � R«�� �	#��f�w �$/,���w �%&���w �'���w �(���Ð�w �)���w �Ñ*�

Ð� +� ��iw d � ,-� Ñ*�ÐR Ä�
� �l:7%.qt/�� ��ÅA%012���

�	 �� �� Ñ*�Ð� �
J�Ð� 3� �Å­�Ð� +FD7 4��i :; |T m7
 :

Y� P��5 �§z� �� 6¬f ��� �
� d f 7ªI ��=\ 849� �Ò KH

< :;� <�ÓÔÕ ª� =­ �Ð
 =��i �D �>? ÔÖ �Ñ*�< @A� BC �Ñ*

�Ð��
�

��w �
� >D�� �� 
J� Ec� Ñ�< �>?� Ñ*� �J� F� �c
�

d< bg×� Gf Å­�Ð� H�I @JX ØK ]�. ¨L ÔÖ
 Y- Ò� ]FD

�b�� MI N	� FI OP�iw d Â~­: Ñ*� Q�Y ¨R
� SX ª!��

Ñ*�T UI VcF? ¬Ï�WE: Ñ*�T X� #K� µ=: Y	 #;E: Z�[


� ©W�.� � RI �D\, Ð� ¬ÏFD bK� =]:^w d bK�^ Ñ*- K

_� `:	 aP
� d�� bK- Ñ*� Ôb", Ð� 3 ª@1I =]
� ¬Ï� 7

ÙX ª@1� bK- Ñ*
 �� �� cb�b bK< �I d e Ñ*< fgI 6Jh


� dÂ i�, �fX �H� R	 #��. +­< Ú�`J
 Yj× �J� k�m^

�l m Ñ*� K�n±�
� d eD Å­�Ð< �§z :;� o� p� q rd�s


	 X
�

�- !t":^ 3 
§ @A7 �
� ©ª*« �,� �Ñ���� ,Û� �c�iw �

Ku	 v¶"h
� dÖ� MR Å­A w< �>�. xbÜ Å�D :Y
� �� ª!

�I �y*z
� d�� b{ � ��I :Y� ª! "Y
 Ñ�� =	 |K}�~ �?

� ¦bn� X
\. dÖ� oD 6JhF? d ¿ Å­A� Ñ��ÐD �JT ac
	

X
� d!. � �Ð Â~� � :��� Å­� �� Y:^ d Â~� �,
 ~�"


	 "+ W%��FD �Ð< :I =6±�. *N7 �
� ��,7 @�:	 �
�

�JY��� �� 	��
 ¥�� KÝ�� �� ��iw «49 �	�,
 ��c�

*��� 7&�� �	 �c
�:w �>� ��� BC ��,�� �
� jklm+:

nH �7 y%�=%����� 	� >� KY� @�� 7&� �� :b �F\. 6��

7 ��� ��I "+ >� �": YP�iw �Þ |�N� =� AÒ"+ �¥%���"



 ¿� �:"h
�� ,�� �
�

©ª*«< A$bKD �¶X �~¥
 yf¥
 �,D� ��
 ¬Ïw H�
 ¬����

[
� a� �
� d!ª: ¬Ï�.� ��X ­ �� �� YÃ�iw ¬ÏKH� ��

� d^� ��� ¶_� �, Â~��	 �� KH�� �
	 X
� �� ¬Ï�� @�

�� *© X ¥
 �
�

- 50 -

�H7 E+  � 	��

ØK��7 E+  � 	��

f�� ¥�� �l¡ =�M�7

E+  � 	� ¬Ï� 	��

d  b ¢� Ã
 �\w

Y� £T7 E: Y	  FJ��

"¤� ß �� ØK�^ Eb  I ^� ¬Ï< fL
 ¥X Ä�w � :�� @�n Ã


� �K¦§���.7 ¤ ¥ �
� � §�� fj�< ¨4K©­ P_�� ª­ 2¥


Ç¢� 6J� b� ÎI «¬ ­�
� ®àJD ab �
�

@�Z7- 7�� �Ó� Zz ¯�� y° 6�w 
I 6¬���� ]�� Û»I ^�

fL
 xbÜ 6�f� 6¬f� ±²I �Ó	 �F? �Af�Y �¬f �� Ì�

����£< ��X f�� �Ò l ÏÔÕ �I H�³	 �
� 3X ¬Ï�< Ñ�� ,´

FD �. fµ� lz� .z � Ñ!D Y¶b · ¸b 6¹ Ím�
� d�Y :; �A

f �º� m»#Ç��� a� �¼"T m�½fFD ¾

 Y. d ÎÔ
 ¿	7 ¿


�

Ñ��� >� ¦
�

ÇËJ< .Zz� �� j�� �I� 7Ù�. Ñ�w À %�%���FD 
� >I  F

� [:^ ��7 �� KH� ¦
� Ám :ÂÃ�FD 	�� ³�  bÑ ¥Ä� � Ì

: Y� 	��l ":^ 	�� 	�
� +,. WOE:� |�Å�£ a� àJ+. * 

Î< +�
 ©; �
� d�i K�� � 	�� bÆT ³�� "�
� fI ��� ;L

Ç� Ü
� ":^ 


 >� �«D �bÈ: �É:� �� jÊ �Ë
� �×Y 
�

E� Ì* ¨Î«D >� K�:	 ¦
� �� ¥Í N @^�7 ¥�� ¬©��  Y�c

	 6+ N @�� Y� ¬ÏFD �$[� lÎ� ¥À ¶� WOI à� @�� :Y X

�FD 
J�� ( MI ±	  c� %�w À Ñ�
 �ÏT Ð&7 ¦� K�:
× �

©ª*«< K«4� K��� y%� 	��  �
�	 "\w yb� ª!
 3 Ñ��  b

�/� 
�ØY�"	 +»
	 X
�

Yd�
 >I Vb±J\w dÂ4�� 	Ü< *��
� KH< RÛ7 bÑ\ d- �

� ­Û>< ��J� ³� ÒM� Ä­:7 �§
� d�Y ÓbÈqw ÓbÈq �b:�

>� b{ :´�. K�È Âw À >< ��J�^ Vb±J� Ô �\ 	Ü� �Å ¨!

ac� ÄÔÕ ��!"T ³�Õ
� dÂ4� �J ��� ¦
� 6T 

Õ dÄ�I ~

¶FD ­��R ¥Ä� ¦� Ä�
�

��

 >I Ö ³×
 Øb �� >I 
* aµ�
 ÀÀ� ��=� ÙÅX >� =h


� bÑ\ ³I ¥ �I: ��� >� ¥Ú ]�. ÛÜ"
� ©; ��� Ý� Y�Y	w

dÏ:w ��� �>R:7 ���

©¨©¨ ��� b{ Þ WÎ­ qØ	w >7 �>�
� «1��Yw Øß� à > �� �

�
 =+� �� "¤�� ��
� +,
 Ñ� WÎ�DØY� "	 ��=× �Ð�� @

L��!
 Þ�n �: Y�� �L� �+
=� 3�� =�� ��w ¬Ï4K �	Ð

@L��!
�

- 51 -

d!w 
§ a� 
| ¦� ��Â��
� �� ¥
w �l

 Û,\. KH�< ½>� )

 b:

 b{ K� �� Ób:\. ��s� >� �¤�� 
* Y�Ü Ä�
�

@�«D< ~�Þ�Y 1l«D< «1� �>� �©¶ a\. ¥�� 1½��� ÇI

�J?  	 ��iw ��l± KH��T �bs� >I 
* ³P
× � f�Y 	�	

7 	�~ R­
� >� dÄ�.4� �J^J �µ�
	

��+ ³� >I 	�. f�£ 6��� �� Û�� *�  `J
 ��Õ
� 
L �

I 6E?  
� ³� 6�
 ��� �)¹ m b�b� �j
� � P�ª �

 :Y

� �g� ��	 )¢b Ñ��  c
� Ñ� �Ø�. �HI �
� �� ��"
�

��� ¬Ï ¡AÌ�. Ñ��  F�\ 	� } ÇËJ� �� ÅÆÇ�. EàY +�

KH� �J� :b� [
� 	�>�. �7� ^Y, R � �Þ Â­ |���N�� �«

� =���^ [� Ä�
�

Ñ� Zlz< �Af WÎ� �� �AfÏ%�2x��� @��Z7< ��� �Ó	 �


� jklm+:nH �7w y�Af 	Ï� ���? �Ð
 |^ �w�����	w K\� Ì

	 
~i� 5�"?w ±� X *6
 �
�	 �� �� � Ï� ¨D4� ��< |�:h	

.�±�7 
E~ àJ� �b. �K&FD �|X ��c
� �X*«4� Ï� �cI Ä

FD 
	a?w e6�< �
� �|X |Þ:D �P
	 @X
�

~
� Y�Y� ��< ,�� 	� 	Þ {�N� �	�< 

 �� Â�
� |��
N ��

�e7� �Ü� �� 	� ©W� 
�« + �	 ,��� �DD @mI �¹"� �½�

Q�! ¬�I =�"+ �AfÏI :�7� [�iw �½� 7�hFY Q¬�� � ÏI :

� �T �»
� 
�«� � � ¿ �K� �W!� ��< ;ÏfÏ� ½�< �+fÏI 


:[
� ":^ �	< Ü �e�� �D ��: Y	 �Òac
�

d e ®���� RbY� ���­ |���N� ¬Ï�W ��%���
 .H� � ÏI DÈ

X � �F?w ^,|H%����� �1�%�����I =\ ©ª ª© Â @�7 ��KD

@�7 1�I H�=	 =	� Á¹ �

% �< �� `Î� &� �
�

WO �AfÏ� fL
 Ì	 ¥"
� «,
 ��  + �	 K�FD ��! ¥ �F?w 
~i


"b Ï� d :ÍI d«D �#X ��
� ÍL
 a< Ø�� *$ Ð� Á�%� Ä ��. Ä�.

� ��J �
=�7 ��X 
~i �&X ��^ �I ' d 6#� 7^� 
	( ¥ ¦FY Ï±

�. =\ K� b¢Y :I 
J� �� ¦
� Ý � ))"+ 
� a |^ 
I �R ¥ �
� ¥"

	 �	",� ��< ;ÏfÏ^ Ö":^ :Í< ©�� ��� �A� �
� l�Z< L ~�

&< #*I ­I ¥ �� ��? +,�Ð
 �� X z^� Ñ�D �"� ( >I 6J-�	 �b

:L
 jÊ ,�"	 ¬"
�

�- �� �

< =	� 	� W���� RbÜ �­ |���N� fÏI .H� ¥�

[FY >Î @.� RbY `.$¬< ¨"4«
 ��I ��"� fÏ�¬�c� S��

1�� <	w n	I �� ³�
 ¬/� Ô�"h
	 X
� �b ZbW0I 
�[� �

Þ �­ |
��N� 
* DÈ[
� ,�� �
�

Ï±�� �& 1� ,�Ð �A%�2���	7 « - l.�Z� 22 2Ó
 �c	

Ï< >�
 3 |�Å�� ��¡F? �� 	I< �4Å� ^¬"� ¾	 + � �� �c
	

"�i 5� ¦bs�: W6X ,�� ¦
� d�Y lÎ789¶ _* :­ @;�.  "	

78�I �fX @�<� ¥"< = KHI à{J	 Ô¾FD 
� >� _* fÏ�¬�c

� ������ KH� >9� �b "?@I Ab´
	 X
� d RD �¬� ÔbI ­P

- 52 -- 2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 ��2 34� 5�*� ��
 �5 6
7�

�� (		&�)�� 8	9: 
� �4��;< �=, >*? � @��
 '� �� 
A

� �
� �:�� �� � B�CD� E� �&: ��F �G� ��
 HI!J� � 

�K �L 7A� ��:� >MD, J� '��& N��K �� %O��K 
� ���

��


�%& P�� �� �Q& �� R� �'�� �� �� 
A�� � S� T �AU

� �� V7�� ��� ��6 ��� ��
 �Q& 67� �� W� X6 ��� �T

�; ��� �3�S��
 � S� �Y :K "#$ J�&� +Z[$ ����  � E

�� \��


K7A� ]�� "# �E� �� �7� V^� ��� HI!J� 	�+�!� _Y

`� �� %O�/�a�0� �� %O&b;< ���*�+ 	
� � �� � :";�

��/��0 #: 
� ��
 � ���� $ (+%C�#)�*� &B� ��;< �5�K

cd& S� �� �� �e' Xf$ :g&� '(� >M� � ��� �� (�_)�K h

i� [�: �� )�j*�;< � +�K � �� k(�� �,C: �2?�


HI!J �Cl bB mno p!�/q��0+ �5 %O�� �T� � � r*K !

�!� 
s�


"t ##[� $ Tu: �-.�;

/.[0 b:� %2 �hT


1 C23 4�K� 5H1 Q3�

v� w� 5/&01 xB ��@


���� h2� #y�;<

6'/�(0 )	&: *+[hT


z{l i^1 E�[�K

r*:G 2: |} C~47*


mno8/,-./0

� !1 ]$ � �J�K o!� 51 ��[� T*� xB� �9�� � E ��;<

:0 � l �; 5�K 51 ��[� �� \, � ��l �<� 1��� ��K+ �

�=;" ��* �G2 E ��


%O&1 �T$K �� ��l �ch>l ��� �+b ��?l �+1 3%4� ]G

p�! =v$ Og&�� S� ��3 ��
 �: � 55[C �1 ; �� �3�S�

JX 6�N4A$ @A�
 �B; �: 7�� ��8�9: S� )� �mC ��b �

S� 6�:A�:�

/


0

	
J�� 	iz� �C�

��6l O�� ��� �T 	iz� �
; c��+: �T� 	�J;1 ��2 z�

�<�
 =N' 6�$ >�&�K �O[� p�! ?�$l ��� D�:� 	izl �

- 53 -

>� �v%��
 � BDC: �N! {L6 	?�K _�%� 	� �< �! �N%�

	T 	izA� Q@T� \��
 O�� zl S�: ��E���; �� � >�%� F

I�[$K �=, ��E�� D�D4�� ��


HI!J�� O�� ��� � �C!b GG�/AAB0 ���� K2l �CB� D�

� _=� �, �D� �"H�� [�;< Dv ?9l �%� �& 	?� �E�� 	D

��$K �CBl I"� J�3 �S $� >*��
 �=, � zA� K; D�@� E

L, �>: @E`� �� � � Fi@E� G� ��


	�J;1 �A$ =N' 	� ��
 	� 
67� M& N, [&� (eH)�*�

O�AU< -��� �5 H>&�� �: D��K H�/IJ01 P� K�L �M� �,

R K21 QF ��A�  �� [U T�¡D �! [&� �� (>%T�)�K �1 ¢�

��A�  �� ��


	�J; K7� V^� GG�A� >�
 GG�, �S 	
J�l S�� �Q3 ��

K EL, SRD� �� � 5��
 HI!Jb cd�S£/IHN0� O¤S/PQR0�*�

bB� �SAU< c�d¥£/¤H¥�0� ¦�> K§h/TUV0: P�[� ¦�/WB0� `

4�
 �=l GG�, >*�� �� \� O?� �! �" \��


�� T�$ _��*K �B� T�*� �2 �U��
 (T�&X�)< (T�YZ) �
 �5

�K ¨V6� �� �MKO/[\]a0� W� X�


M��� ^©l �MKO, _ªS�£� �Y`4AU �ªd£� `Z`4�: 2! �

� �� ��& �« ���� [h[�� � R c�NN£� �5A� as�
 � �MKO


� &# ¬!\� ]b1 c T��/deB0�*� G^� K ��


�*+ ¦�>: ­u1 ;J[� T��

T��/deB0,< X®6���¯M � ]$ °±�v²'l �7 cc&� ��;< Xh ¦

�>Dl ;J[� �_³*� �´ ��
 �;T �= T��, > 5� �� @F G	 


� �� f��
 �_�$ i�+T g`+l ¦�>� �µ�K ;JH��� g`+�K�

?%' 	¯$ ahO&l ahO/ija0 #� �� �M�K K� ¦b/Wk0� N�P(

� i�+�K� �i��l P>}� �� ;h�/lmB0�K ¦b� N�P(�� ��


J6�� �� �5 ¶u �J: g`+� �*+l i�*� �´ �AU< $� ��

�l �+1 ]$ �v no_ �J�� �*+��� � E: ��
 �5 T�$ �J:

�*+�K g`+� ��h�� ��> \, �& @� �l �� �G�
 dcN �� p

ªb� �p� qM =v'� �v �J1 g`+� aC� JX K2c� �� r �l s

� �·N4� \��


�!< X®6���¯M � °d�/tu0e ±�v²'l �7 c¥&� ��;< g`+ ,

?¸l i���
 2�� �n cd� ¹P�� :�" �+ g`+� �*+ >MD� ©

� b2A� ¯	1 �v�³� Cº� �´ ��;< o!l d�� (�^�)�*� �2A�

w[� ¶u l P��: `� ��
 � ��� �v!� !"`C ��	 2+ �^�l

_Tu x�K g`+� �*+ >MD� ©� ��f b2y� g����;< �=�*+

�n ¹P�� ��l ��� �>1 `'´ g`�* �+l b2Jz1 ����$ h

�T �.����

/


0

- 54 -

{���K ©i S, !d`�

K~�� �T {��/|}~0� �»�
 +L/��0l �J�� �_� P� 
7A� T

�� ��/�~0A�K HI �H �£� e�¼ {��, c���£/�ªS½0� ��`4�


o! ��[´ �� �I: �ª�º cd£ H� �´ ��


°i[�l @» �� JX� v�: w� .�[� W& �g��0 ��K ¾A� �c, ¿�

� �AÀ� 
J�j� ¶k� l� �c� �%>/���01 L \, �� � ���4�
 
J

�#: �=Á� w� gg� \, b! om� � 1� wn�K gg[0 � \A� �·�� 	

o �� � 1� �! �&�K �!l vp/Â�0� 1�0 � �� � V� �� �&� \� �

qA�:�³ $ °`l�/���0�K	# 
vA� 1�, �; vpl �&&� �%>/���0 �

7l �&&�+ _Tu1 �� uL[0 :r� \� �qA�:�³ [� ­=sK ��[!G �

; X[D� @�� [��


� {�� ?9� ¶k 
�/Ã�0: �4�� [�; Pª �l >Xb pc�/q��0

l 8#1 `Q� R 	i \�*� ��
 �2@� �,C�< 
�� ¶�� uL[$ 


bD� �/�0[�< KJ� j P� >XD� ¤%[� ©�¦/�eÄ0 ?9� �4� K�

/��0l ¶�� uL[$ KbD� �[U 6�/Å�0� ¶�� uL[$ 6bD� ���

� �+ �4�� ��


- 55 -

세션토론
김동영(전북연구원)

문화재청 운영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의
의의와 한계

천선행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조대연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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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실크로드피아’ 
공유 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 개발 과정

정재준 (성신여대)
김민호 (상명대)
김명진 (지오앤)
이준혁 (지오앤)
문우종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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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경로 복원 알고리듬(MEPTA) 
개발 과정

고일홍 (서울대)
김재희 (웨이즈원)
박용하 (한국교통연구원)
심우진 (서울대)

- 79 - - 80 -

- 81 - - 82 -- 249 -



- 83 - - 84 -

- 85 - - 86 -

- 87 - - 88 -
- 250 -



- 89 -

세션토론
이종훈(서울대)

종합토론
정재훈 (경상대)
김낙중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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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Information Center

https://www.universityofcalifornia.edu/i
nfocenter/climb-mobility-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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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full-figure image, all these three features must be present, 
for a reduced one - the first two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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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ULATA AVES 
Birds of prey

and others 

SYNCRETIC  
IMAGES

OTHERS CARNIVORA 
Felidae,   
Canidae,  
Ursidae, 

Generalized
Cervinae 

Separate hoof foot / hoof / hoof sole 

Detached leg of a predator / paw 

Separate ear of an ungulate 

Detached bird leg / bird claw 

Separate head / Prothome 

Full-figured image 

Generalized/Undetermined 
(separated ear or hoof) 

Equus 

Synthetic images:  
«Deer-elk» 
«Elk-goat»  

«Deer-goat» 

Sus scrofa 

Ovis ammon 

Capra 

Alces alces 

Hybride of Griffin  
and Ram-bird

Horhed fishes 

Hybride of Griffin  
and Predator 

«Elk-bird» 

«Deer-bird» 

Delphinidae 

Camelus 

Pisces 

Leporidae 

1.

2. 

Isolated horns 

Bos 

Hybride of Bird 
and Ungulate 

Griffins and winged 
lions 

Ram-birds 

Hippocampus, 
Griffin-hippocampus 

and others  

Figuratively-species 
attribution 

Number of original images 
(excluding copies) 

Number of morphological 
types 

CARNIVORA 639 
(full-figured images– 253, 

reduced images - 386) 
(25,9%) 

108 
(62 types of full-figured 

images 
+ 46 types of reduced images)

(30,6%)
UNGULATA, 

including:
853 

(34,6%) 
130 

(36,8%)
Cervinae 287 

(full-figured images – 138, 
reduced images –149) 

43 
(22+21) 

Alces alces 104 
(full-figured images – 27, 

reduced images – 77) 

17 
(6+11) 

Capra 54 
(full-figured images – 39, 

reduced images – 15) 

12 
(8+4) 

Ovis ammon 80 
(full-figured images – 1, 

reduced images – 79) 

10 
(1+9) 

Equus 113 
(full-figured images – 5, 
reduced images – 108) 

15 
(3+12) 

Bos 5 2

Sus scrofa 46 
(full-figured images – 10, 

reduced images – 36) 

14 
(7+7) 

«Deer-elk» 13 
(all - reduced images) 

3 

«Elk-goat» 21 
(all - full-figured images) 

1 

«Deer-goat» 19 
(all - reduced images) 

1 

Generalized/Undetermined 
(separate ear) 

24 2 

Generalized/Undetermined 
(Separate 

hoof leg / hoof)

87 10 

AVES 672 
(full-figured images – 84, 

reduced images – 588) 
(27,3%)

55 
(21+34) 
(15,6%)

SYNCRETIC 
IMAGES, 
including: 

227 
(9,2%) 

46 
(13%)

Griffins and winged lions 108 
(full-figured images – 65, 

reduced images - 43) 

33 
(23+10) 

Ram-birds 50 2 
Hybride of Griffin 

and Ram-bird
2 1 

Hybride of Griffin 
and Feline

10 1 

Hippocampus, 
Griffin-hippocampus 

and others

29 4 

«Elk-bird» 17 1 
«Deer-bird» 2 1 

Hybride of Bird 
and Ungulate

8 2 

Horned Fish 1 1
Leporidae 26 

(full-figured images – 24, 
reduced images – 2) 

(1%)

5 
(1,4%)

Camelus 6 
(0,2%) 

1 
(0,2%)

Delphinidae 4 
(0,16%) 

2 
(0,6%)

Pisces 28 
(1,1%) 

3 
(0,8%)

Undetermined 
animals 

11 
(0,4%) 

3 
(0,8%)

IN TOTAL 2466 
Original images 

(100 %) 

353 
Types 

(100 %)

Repertory of images of the Eastern-European  Scythian animal style and iconography types of images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Repertory of images of the Eastern-European 
Scythian animal style and iconography types of images 

(main conclusions of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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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vus elaph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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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ra aegagrus (Ibex, wild-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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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3/ , VII  . . .
2 –  VII . . .

3 –    VII . . .
4 – , 630- . . . 

5 – , .3/
6, 7 – , .4/ , VII  . 

. .
8 –  VII . . .

9 –  VIII  . . .
.2. -  (1)

 (2-4) 

- 271 -



- 272 -



- 273 -



- 274 -



- 275 -



International Symposium Jointly Organiz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 Institute of Rice·Life·Civilization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Nov. 27, 2019

The Construction,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Chinese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

Prof. Xiaojie Li
Institute of Chinese Historical Geography, 

Fudan University

There will be mainly used one of the following two 
kinds of softwares when editing and processing GIS:

ArcGIS The latest version is 10.7x , which is
used in window system and need to pay license.

QGIS The latest version is 3.10 , which can
be used in both window and Mac systems and is free 
software.

,

,

Chinese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Project [1]

On January 8, 2001, The project was officially launched. It  is mainly funded by 
Henry Luce Foundation and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y. Harvard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Fudan University in China, Griffith University in 
Australia and other units jointly participated in the construction.

CHGIS attempts to establish a basic geographic information base of the 
continuously changing populated areas and historical administrative divisions in 
Chinese history from 221 B.C to 1911 AD. Its goal is to establish a set of flexible 
tools and data for retrieving and querying basic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of China.

CHGIS started to work in reverse with the basic map of the county in 1911 to 
create a continuous time series record to track the changes of place names, 
administrative status and geographical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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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Project [2]

The data base of CHGIS is The 
Historical Atlas of China (eight 
volumes) edited by Prof. Tan Qixiang. 
To a certain extent, it is to digitize Tan 
Tu (part of it).

The working base map of CHGIS is 
The Digital Map Database of China 
released by ESRI company, which is 
also known as ArcChina.

The spatial accuracy of CHGIS data is 
1:1 million.

The smallest unit of time in the CHGIS 
datasets is one year

Chinese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Project [3]

The datasets published by CHGIS Version 6 , 2016) fall into 
several types:

(1) Time Slice data

(2) Time Series data

(3) Digital Elevation Model (DEM) basemap

(4) CHGIS also provides an online search engine and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for looking up individual    
placenames

Chinese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Project [4]

In his tory, the adminis trat ive 
divisions of different levels have been 
changing independently, while they 
a r e c l o s e l y r e l a t e d t o o t h e r 
neighboring administrative regions. 
Each of them has its own independent 
time change line. From the initial 
setting time, various changes have 
taken place in name, jurisdiction and 
s u b o rd i n a t i o n u n t i l t h e y a re 
abandoned, separated or transformed 
into a new administrative unit. 
Recording the time and year data of 
each specific change is called a time 
slice data.

Chinese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Project [5]

2  Time Series data

Time series data is the main goal of CHGIS project. It is hoped to provide 
users with continuous change data of historical administrative divisions in 
China. The data range is from the unification of six kingdoms by the 
Emperor of Qin Dynasty to the end of Qing Dynasty. Each GIS data has 
corresponding textual research and explanation, which can be used to find a 
single place name in (4) online search engine and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Time series data is different from the time slice data mentioned before in 
data structure. The former one uses Tab file as vector database to store 
continuous data, and can not be opened directly on GIS platform as map 
browsing, while the latter one can.

Chinese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Project [6]

A t p re s e n t , C H G I S d a t a 
includes complete time slice 
data set of 1820 and partial time 
slice data set of 1911.

Space

Record Existence Period

Spatial Networks

Time Axe

Record Existence Period

Subordination

Chinese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Projec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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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Project [8] Chinese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Project [9]

Chinese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Project [10]

The main data of the 25th 
year of Emperor Jiaqing 
(1820) in the Qing Dynasty is 
digitatized according to the 
map in the eighth volume of 
The Historical Atlas of China.  
T h e p u r p o s e o f d a t a 
compilation is to test the data 
format, definition and some 
technical problems in data 
compilation of CHGIS project. 
Part of the data prefecture 
boundaries were adjusted 
according to the latest data, 
and the data of 8 prefectures 
in southern Jiangsu and 
Northern Zhejiang were also 
expanded according to other 
data.

Chinese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Project [11]

The Schematic Diagram of 
CHGIS Data Coverage Area

CHGIS data mainly includes 22 provincial units, such 
as Anhui, Fujian, Gansu, Guangdong, Guangxi, Hainan, 
Hebei, Henan, Heilongjiang, Hubei, Hunan, Jiangsu, 
Jiangxi, Jilin, Liaoning, Ningxia, Shandong, Shanxi, Shaanxi, 
Sichuan, Yunnan, Zhejiang, etc., and data support is still 
lacking in Inner Mongolia, Qinghai, Xinjiang and Tibet.

Chinese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Project [12] Chinese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Projec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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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Project [14] Application of China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 Project

The typical method of using the CHGIS datasets can be described as 
follows:

Querying particular data layers for a specific period, area, and features of interest;

Export the selection into a new layer for analysis or cartography;

Perform spatial analysis, joins, or other editing processes on the new layer;

Overla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r modifications onto CHGIS base layers;

Export the results as digital maps, data layers, or geodatabases for further use;

Application of China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 Project 
(example 1)

Map of the Population Distribution in Some Regions in 1820

Application of China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 Project 
(example 2)

Map of Distribution of Famous Writers in Central Cities during the later Tang Dynasty

China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HGIS) Project to be Improved

What needs to be improved in CHGIS project is mainly shown in the following aspects:

1. The coverage of space is not sufficient: Now, the existing data are mainly concentrated in the
central and eastern regions, while only some years have data in the western and frontier regions.

2. The span of time is not enough: The existing data is only up to 1911 (Now some scholars have
begun to supplement the county-level data after 1911).

3. The existing data is not complete: At present, most of the upper limit of time series data in CHGIS 
version 6.0 can only be traced back to 1350, while only a small part of the upper limit of data can be 
traced back to 221 BC.

4. The existing data is relatively simple: The existing data is mainly about the administrative
divisions, lacking other political, economic, cultural, natural and other data. In addition, as far as the 
data of administrative divisions is concerned, the continuity of point data is better than that of area 
data.

5. The accuracy of existing data is not enough: Due to the lack of sufficient historical materials
support, and  most of the data used are from the research of existing scholars rather than the original 
works of the project developers themselves, so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accuracy of CHGIS 
data, which is inconvenient for researchers to use directly in the process of use and needed to be 
carefully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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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oroki Hiroshi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 

A Microscopic Presumption 
of Highway Lines  
in Silla Dynasty 

- A historical geographical hypothesis through 
cadasters - 

Todoroki Hiroshi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 

1   
•  2013     

    
•  , 5   (5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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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Raising the Issue 
• The presenter has participated in a historical geographical

restoration of Silla’s highways and provincial cities from 2013 for 
a KRF project 

• As the result, a hypothesis was presented of a macroscopic
network of highways (routes) passing through the 5 gyeong 
(small capitals) of Silla 

• Also, a spatial commonality of road systems in ancient Korea,
China and Japan, and a temporal continuity of road systems, 
institution, lines and urban planning from Silla to Joseon and 
today were verified 

• Meanwhile, a microscopic restoration with topographic maps or
cadasters as those conducted in Japan or China has been left as a 
future task 

• As the first step, this research seeks to restore a selected portion
with clear traces presumed to be ancient roads on topographic 
maps and cadasters, and derive meaningful implications

2  
  

  

Chapter 2 
A Case of Microscopically 
Restoring Ancient Roads in 
Japan 

3    
   

Chapter 3  
A Case of Microscopically 
Presuming Routes with 
Cadasters 

•

•
•

•
•

•

- 28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oil Mark, Crop Mark  

•  , Sunken Lane, ,  
 

•  , 
•
•  , ,  
• , , , , , , ,  
•   

Microscopically Presuming the 
Lines of Trade Routes in Silla 

• Under the premise that the roads were not greatly different from those of 
Joseon Dynasty, the presumption was made with the original cadastral map 
as a major resource 

• Read the land usage boundaries, soil marks, crop marks, etc. through remote
sensing from aerial photos 

• Determined with old river channels, sunken lanes, sand layers, natural levee 
etc. from existing landscape found in field research  

• Referred to existing administrative borderlines and lots 
• Existing geographical names
• Folklore, narratives and road names of the region
• Temple site, flagpole support, stone tower, head stone, menhir, government 

office site, irrigation facility, and other archaeological materials
• Routes of old roads in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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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later-generation road lines 
• Found straight roads from topographic maps of late Joseon Dynasty,

in Japanese colonial period 
• Straight road between Uiseong-gun Bian-myeon and Yecheon-gun

Pungyang-myeon 
• Straight road between Gyeongju-si Geoncheon-eup Moryang-ri and

Seo-myeon Ahwa-ri
• Correspond to the direction of connecting Wang-gyeong (capital),

Jungwon-gyeong, Han-ju and Janggu-jin 
• Correspond to the macroscopic routes of Bugyotong (Uiseong section)

and Yeomjitong (Gyeongju section) restored earlier
• Artificial line almost without curves on the plains
• Mostly acceded by newly constructed roads of the 20th century

(determined from the fact that old roads do not go parallel in the
same directions) 

• A near-straight line shape maintained not only on flatland but also on
hills before and after

  
•   -    

   ,     
•   -    

•       
 ,   . 

    
•      

       
• ,      ,

      
    

From administrative borders 
• In the Uiseong section, most roads between Angye-myeon and

Dain-myeon form the ri borders, which are in straight lines
• In Gyeongju section as well, most roads between Geoncheon-ri

and Ahwa-ri are straight-line borders
• Both sections in common do not show such shapes in myeon

areas, implying it as a characteristic of suburb sections. There
are also many borders that are perpendicular to roads in the
suburbs.

• In sections without settlements, roads had symbolic
characteristic as borders rather than rivers and streams that
were parallel to them

• Ahwa, Angye are Yeokcheon but appear to be retroactive to Silla,
while Dain is the site of Sang-ju Dalgi-hyeon of Silla, where the
settlement rather than road had become the standard for
borders

 (  ) 
•  -     ,  

      ( ,
,  )

•     ,   
   

•        
      

,    ( ?
?6 ?)   

•      ,
     

From land division (Yeomjitong 
case) 

• While examining the cadaster for Moryang-Ahwa section of
Yeomjitong, traces of the Well Field System were found in about 
half of the flatlands on both sides of the presumed Yeomjitong 
(roads, cropland, waterways, etc.) 

• Direction of the well field is the same as that of the presumed
Yeomjitong, implying that the road may have been the standard
point for designing the well field

• Yet only in Moryang-ri and the adjacent Bangnae-ri have well
field divisions in NWSE directions regardless of roads, and may
have been separately formed (Sangseong-gun? Seogijeong? 6
chon?)

• Well field became mostly extinct due to cropland organization,
but some architectural remains of urban structure (bangri) were
excavated during double-track construction of Dongha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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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Conclusion 
• Multiple straight-line roads corresponding to lines of Silla’s 5

tong have been found on topographic map of early 20th century 
• Based on the continuity of the governing system, road legislation

and location names from Silla to Joseon Dynasty, it seems that 
most Silla roads were inherited, and newly constructed roads 
during the Japanese rule also inherited them 

• Ri borders and roads fell together in many sections, and it is
presumed that roads had a stronger landmark characteristic than 
the parallel rivers in those regions 

• In the Moryang-ri to Ahwa-ri line of the presumed Yeomjitong,
the existence of well fields, unified well  fields  and urban 
structure was verified 

• This time, only Ahwa direction from the capital was restored on
the level of cadasters, but since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similar  structures  existing  in  other  directions  such  as 
Eonyang/Ulsan/Angang, restoration of those areas must be 
prioritized in the future 

• There should be a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academic
circles of geography and archa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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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시행한 산학협력R&D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

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시행한 산학

협력R&D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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